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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보고서는고양 벽절산유적(경기도박불관 2005)에서 확인된 유구를중심으로기술한보고서이다. 

2. 보고서 기술은 유구의 성격에 따라서 기술하였디. 

3. 도연의 망향표시는 {&」t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유구 단띤에 표기된 수치는 따싸이다. 

5. 유구 도면의 축척은 토성 토총 l / 15. 수현유구 l /60 ‘ 구상유구는 1/40을 기본으로 하였고 축소 

비율을 달리할 경우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였다 

6. 유왈 도띤의 축척은 토기 금속류 1 /3윤 기본으로 하였으나, 축척을 달리할 경우 댈도로 표시하였다. 

7. 유물은 기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구연부, 동체부. 저부로 명칭윤 부여하였다 

8. 유물은 유구 평면도-에서 원문지가 없는 경우 내부퇴적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경우이다 

9. 유구 토충번호는 퇴적된 순서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10. 고지도. 근세지도에서 표시된 지점은 딩시 형질변경이 되기 전 위치륜 표시힌 것이다‘ 

11 . 유구매치도에서 ‘[二그.은 조사지역 뱀위와 일부분만 겹쳐, 금벤 조사에서는 윤픽만 확인하였다. 



1. 머펙글 

1.1. 조사경위와목적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남단으로 한강이 위치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한강과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 

람이 살았을 껏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적 주변으로 가좌동 고인돌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택지개발사업으 

로 인해 수많뜬 유적이 조사되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고양 벽절신-유적은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강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과정에서 처음확인되었다. 

이후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유적의 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은 2003년 유적의 범위와 

성격파악을 위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지 8기, 수혈유구 2기, 구상유구 l끼, 적석유구 5기 등 

총 16기의 유구의 윤곽선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l호 주거지 (8호 수혈유구)의 내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족기 등 1,587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경기도박물관 2005). 이러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벽절산유적 

은 2004년 1월 경기도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2년 고양시청에서는 고양 벽절산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적의 정비복원에 필요한 학술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 벽 

절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2년 9월 6일 빨굴조사계획서를 제 

출하였으며. 푼화재청으로부터 허가번호 제2012-0793호(2012. 9. 25)를득하였다. 

이후 발굴조사는 700m2에 대하여 2012년 10월 4일부터 착수하여 25일간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기존 경기도박물관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2003년 발굴조사에서 유구의 밀집도가 높았 

던 중앙부 서쪽 단애면을 중심으로 한 700m2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2003년 조사과정에서 성토부로 보고된 것이 한성백제시기에 조성된 토성이었던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수혈유구 14기, 주혈군 2기, 구상유구 1기 등 18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심발 

형토기. 장란형토기를 비롯하여 78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11월 2일 학술자문 

회의[권오영(한신대학교 교수), 성정용(충북대학교 교수), 송만영(숭실대학교 교수)]렐 개최하였다. 

학술자문회꾀 결과 “유적의 서쪽 단애면에서 토루가 확인되어 산성유적으로 판단되며 , 저장수혈유구 

를 포함하여 다수의 대형수혈유구들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 몽촌토성과 비교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조사범위가 좁아 산성의 전체범위와 축조공정 및 시기는 향후 조사에서 밝힐 필요가 있어 차후 유적의 

전체범위 확인 · 축조시기 및 공정 · 축조주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조사시 조사 

단 의견을 참조하여 조사범위를 결정하여 유적의 전체 범위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정 

학적 위치나 축조시기상 대단히 중요한 역사유적으로서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발굴조사 

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고앙 역절산유적(1차) 

그리하여 조사단에서는 학술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몽촌토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산성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에 향후 조사지역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단에서는 조사된 유구에 대한 조사를 보완한 후 2012년 11월 7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후 2012년 11월 27일 고양시민과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 

며, 추가 발굴조사를 대비하여 유구 보호를 위한 복토작업과 발굴지역에 대한 복토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1.2. 조사단-구성 

고양 벽절산유적 성격은 경기도박물관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사단은 당시 현장 여건과 전공 분야을 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면적이 700m' 정도 

로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양 벽절산유적 발굴조사(1차) 조사단을 1명씩 구성하여 발굴 

조사를실시하였다. 

0조 사 단 장 ; 조상기(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0팩임조사원 ; 이재돈(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입연구원) 

0조 사 원 ; 박중국(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O픔 조 사 원 ; 김재선(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0보 조 원 ; 곽병찬(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괄호인-은 조사당시 직 명 임 

현장조사는 이재돈의 총괄 하에 조사단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유구 사진촬영은 박중국 - 김재선 · 곽 

병찬이 주로 하였으며. 유구조사와 실측은 박중국 · 김재선 · 곽병찬이 분담하여 하였다. 

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리작업은 이재돈 책임하에 박중국 - 김재선 곽병찬이 뚜도적으로 진행하였 

으며, 보고서 발간을위한정리작업의 업무는다음과같이 분장하였다. 

0 유물정리 및 복원 ; 박중국· 김재선 ·곽병찬· 김우현 · 김병혁 

。 유물실측 ; 남진주 · 이미선 

。 유물제도 ; 손은주 · 임윤미 

0 유구제도 ; 손은주 · 구미영 

。 유물사진 촬영 ; 김재형 

0 도면 · 사진 편집 ; 이재돈 · 곽병찬 

0 본문작성 ; 1장 머리글-이재돈 

2장조사지역의 자연 및 고고환경-이재돈 

3장 조사범위와 방법-이재돈 



4장 조사내용-박중국 - 김재선 곽병찬 

5장 고찰-이재돈 · 곽병찬 

6장맺음말-이재돈 

0 교열 ; 조상기 

0 교정 : 조상기 · 이재돈 

0 보고서 편집 ; 조상기 · 이재돈 

1. 머리글 3 

유적은 경!기도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을 정도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문가 헥술자문회의가 개최되 

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신 권오영(한신대학교 교 

수), 성정용(충북대학교 교수), 송만영(숭실대학교 교수)께 감시를 드린다. 또한 고양 벽절산유적 판축토 

양 재질분석을 해주신 세계유산연구원(주)와 목탄 AMS 분석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통기기원 

에 감사를 뜨린다. 그리고 어려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경기도청, 고 

양시청 문회예술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조사지역의 자연 및 고고환경 

2.1. 자연 - 지리적 환경 

高|場市는 경까도 중앙부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은 양주군, 북쪽은 파 

주시, 남동쪽은 서울특별시, 남서쪽은 한강을 끼고 김포시과 접하고 있다. 고양시의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6。45.5'∼126。56.5'이며, 북위 37°34'∼37。41.5에 해당하며, 면적은 266.49빼이다. 

지세는 북동푸가 높고 남서부가 완경사를 이루며 인근 해안까지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으며, 서울의 

三角山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산록이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형은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의 철령에서 갈라져 나옹 광주산맥의 지맥이 서쪽으로 이어져 한 

강류역의 평야지대와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는 관계로 고지대. 저산성 구릉지. 하천 연안지역으로 대별 

된다. 동북부의 고지대는 서울특별시 및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주산맥 말딴부의 북한산(해발 

836.5m) · 개명산(해발 545m)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며, 저산성 구릉지는 동북부의 고지대와 한강 

연안의 충적평야 사이의 고봉산(해발 209m) · 망월산(해발 179m) · 덕양산(해발 124m) · 국사봉(해발 

109m) 등 해발 lOOm 내외의 낮은 산지가 고양시 중앙부로 분포하고 있고 하천 연안지역은 한강연안 

범람원상의 충적지로 남서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하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덕수천)이 남서쪽으로 흘러 한강에 , 양주군 장흥띤 석현리에서 발원 

한 곡릉천(심천)이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한다. 따라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곡 

릉천, 한강에 둘러쌓인 평지지역을 이루고 있다. 

지질은 대부푼 시생대 선캠브리아기에 속하는 것으로 남부는 화강펀마암, 북부는 결정편마암계로 구 

성되어 있다. 

기후는 위도상 북부의 순대륙성 기후와 납부의 해양성 기후와의 중간성을 나타내떠, 여름에는 고온, 

겨울에는 혹한으로 한서의 차가 비교적 심하다. 연평균 기옹은 11.8℃이며, 1월 평균 기온 -4.9℃, 8월 

평균 기온 25 . 5℃로서 연교차는 30.5℃로서 대륙성 기후에 가깝고, 연평균 강수량은 l, 240mrn이다. 

풍향은 겨울첼에 아한대대륙기단의 건조하고 한랭한 기압의 배치로 북서계절풍이 불며, 여름철에는 

중국 양자강유역에 아열대 저기압이 발생되고 일본 남동해상에 발달한 아열대 해안기권에서 고용다습한 

바람을 가지고 와서 장마철이 되기도 한다. 

고양 벽절산.5~성은 한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한강의 북안에 위치하며 한강과 임진장이 합수하여 서해 

로 흘러드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주변 지형은 반경 4∼5km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해발 

27m의 벽절산아 솟아있어 주변을 관망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벽절산토성익 펑면형태는 타원 

형이며, 전체둘레는 300m로 추정된다. 벽절산토성은 서울 풍납토성, 충주 탄금대토성과 같이 강안성( 

江뿜城)으로 분류할 수 있다. 



CD 삼학산보루 

@ 교하면 상학산 고인돌군 

@ 산남리고인돌군 

@ 덕이동고려묘군 

@ 덕이동유물산포지3 

@ 덕이동유물산포지2 

@ 탄현동구석기유적 

@산남동유물산포지1 

@ 구산동유적 

@ 가조}동 유울산포지 1 

@ 가죠t동고인돌 

@ 가좌동유울산포지2 

@ 덕이동유울산포지1 

@ 대화4리유물수습지 

- 범 례 -

@ 주엽1리윗말유물수습지 

@ 주영리 산8일대 유물수습지 
@ 대화4리 장성마을 유울수습지 
@ 알산11 리 장구외 유울수습지 

@ 일산12러유울수습지 

@ 일산9리 밤가시 유물수습지 

@ 깅포운양동유적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 /5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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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운양동유울산포지 

@김포운앙동고인돌군2 

행김포심응사당 

@ 김포 걸포동고인돌군1 

흉 김포유울산포지 

@ 김포 걸포동유물산포지 

흉 깅포 걸포동고인돌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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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2) 고지도 ( 「大東與地圖」 ' 1 86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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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고 · 역사적 배경 

고양시는 한강변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대지와 창능천 공릉천 등의 소하천이 발달하고 북한산 등의 

산지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대한 조사결과 고고 · 관방 -유교유적 등 686건 이 

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高麗文化財빠究院 2006) . 

고양시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부터 확인되는데, 고양 화정지구(서울大學校博物館 1991a)에서는 구석기 

시대 석영제 유물들이 확인된 바 있고, 일산 신도시 개발 지역 발굴조사(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2)에서 

확인된 대화동- -백석동일대에는 제4기층이 낮은 구릉과 골짜기에 넓게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주먹도끼, 긁개, 밀개, 찌르개 등의 중기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가좌동유물산포지2(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에서도 긁개 1점이 수습된 바 있다. 이후 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확대되면 

서 덕이동유적(서울大學校博物館 2003, 京鍵文化財돼究院 2009), 탄현동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등이 확인되고 신원동 · 원흥동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에서는 흑요석제 돌날몸돌이 확인되어 주 

목되고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덕양구 지영동 · 지축동(오부자동) · 일산서구 가좌동(金元龍 1965)과 일산 대 

화리유적의 토탄층 아래 모래층(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2)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포되고 있어 주로 곡 

릉천과 창릉천 등의 하천변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고양지역에서 청동기를 제작하였음을 알려주는 동모용범편이 원당읍 성사동 

에서 확인된 바 있고(梅原末治 1934), 문봉리(文化公報部 文化財管理局 1977) . 신원리 · 성석 리 · 가좌 

동 지석묘군 · 화정동 지석묘군(서울大學校博物館 1991a, 한신大學校博物館 199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 

물관 1999) 등에서 지석묘가 확인되었으며, 국사봉 선사유적(서울大學校博物館 1991a) · 사리현동 유물 

산포지 · 설문몽 유물산포지(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등에서 무문토기와 각종 마제석기가 수습되 

었다. 원홍보끔자리주택지구내 유적에서 38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떠(中央文化財班究院 

2012a), 조사지역에 인접한 도내동 대중골프장 조성부지에서는 구릉정상부와 인접한 사면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11기와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겨레문화재연구원 2012b). 또한 고양 삼송지구 주변도 

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문화재 조사결과 도내동 1지점과 연결된 능선에서 세장방형주거지 2기를 포함한 

9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京幾文化財班究院 2014). 이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주거지를 

중심으로 방형주거지가 배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에서 노지, 벽구시설, 주혈 등이 확인되고 있 

다. 출토유물은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등의 토기류와 일단병식석촉, 환상석부, 다두석부, 반월형석 

도, 유구석부 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에 걸치는 유적군으로 판단펀다. 

한편 최근의 발굴성과를 살펴보면, 한강 하류 및 서해 도서지역, 임진강 하류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 

에 해당하는 춰락 유적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인천 중산동(中央文化財班究院 2011), 김포 운양동(한강문 

화재연구원 2013), 따주 교하리 · 옥석 리(國立中央博物館 1967) . 당하리(鍵빼文化財빠究院 2006), 문산 

당동리(京鍵文化財班究院 2009b) 등의 유적이 이에 해당되며 ,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유적이 확 

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구산동유적이 있다. 구산동유적 3호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태는 ‘러’자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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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노지, 벽주, 수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두형토기 · 경질무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다(한국문화재보 

호재단 2011). 또한 동산동 유물산포지2 -행주외통 유물산포지1· 가좌동 유물산포지3 -덕이동 유물산 

포지(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등이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고봉산성 · 고봉봉수 등의 관방유적과 용두동 유물산포지1 -향동 유물산포지3 -

화정동 유물산포지 · 가좌동 유물산포지1 -행주외동 유물산포지2 등이 알려져 있다(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 1999). 최근에는 원홍보금자리주택지구내 유적에서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석실묘 2기가 조사되었 

다. 석실분은 모두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불에 의한 소결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中 

央文化財班究院 2012a). 

조사지역 주변에서 현재 알려지거나 조사된 백제시대의 성은 다음과 같다. 벽절산토성의 축조기법은 

기본적으로 교호성토한 양상이며, 목주흔이나 횡장판흔으로 추정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벽절산 

토성과 축조기법이 비슷한 성으로는 화성 길성리토성(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증명 이성산성(中原文化 

財伊究院 2013), 충주 탄금대토성(中原文化財빠究院 2009)이 있다. 

벽절산토성은 한강본류의 북안에 위치하며, 명야지대에 솟은 구릉정상부에 축조된 토성으로, 서해와 

한강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조망이 우수하여 관측에 유리한 입지이다. 이러한 입지는 충주 탄 

금대토성과 유사하며, 축조기법 또한 유사하다. 전체둘레는 300m로 소규모에 속하며, 성 내부에 소수 

의 수혈유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벽절산토성에는 소규모의 인원이 상주했을 껏으로 추정된다. 

벽절산토성은 남동쪽으로 36km 떨어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한성백제시대에 

풍납토성을 위시한 백제 중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한강을 이용한 수운교통의 최전 

방에 위치하여 물류의 유통을 담당하던 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관방유적으로는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이 대표적이다. 행주산성은 덕양산 

(123.Sm)을 ;중심으로 축조된 포콕식 산성으로 강안에 돌출된 산봉우리를 둘러싼 소규모의 내성과 북쪽 

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축조되었다. 외성부는 자연능선을 이용하여 성의 

내부쪽으로 간단한 석축기초를 두고 너비 6.6∼Sm가량을 5∼lOcm의 두께로 판축한 양상을 보인다(서울 

大學校博物館 1991b). 식사동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4기와 기와가마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1 

호 기와가마에서 고봉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高 ’자명 암키와가 출토되어 그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다. 석곽묘는 남서사면에서 확인되며 인화문뚜껑 단각고배 대부완 등이 출토되어 7세기초∼중엽에 

조성된 것으료 알려졌다(京幾文化財冊究院 201이. 또한 최근 원흥동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2 

기가 조사되었다(겨레문화재연구원 2012a) .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태고사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와 태고사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이 남아 

있는 태고사, 북한산 중흥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36호) 등과 원흥동 초기청자요지(韓國精神文化돼究 

院 1982), 제철관련유구가 확인된 벽제동유적(수원대학교박물관 201이 · 원흥동유적(겨레문화재연구원 

2012a), 석곽묘와 토광묘 등이 확인된 식사동유적(京幾文化財訊究院 201이 등이 있다. 

조선시대유적으로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행주산성 등의 관방유적과 서오릉(사적 제198호), 서삼릉( 

사적 제200호) 등 왕실묘역,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등이 있다. 

초기철기시대 고양지역은 辰國이라는 연맹체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진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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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선이 붕괴띈 후 대규모의 위만조선 유이민 남하에 직면하게 되었다. 

삼한시대 이 지역은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 전라도를 영역으로 하는 馬韓에 속하였으나, 마한 54 

국 중 어떤 이릅의 國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삼국시대 고양지역은 개성 방면으로 진출하는 육상 교통로와 한강 하류지역을 제어하면서 서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여건을 갖춘 고양 일대는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로의 성장 발전과정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점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는 부여계의 북방 유이민집단에 의해 삼각산하 하북위례성에 처음 도읍하고 한강유역 일대를 

공략하면서 세려권을 확대하였다. 

이어 하남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미 한강하구 및 인천지방 해안에 세력을 떨치고 있던 미추홀 비 

류집단을 병합시킨 여세를 몰아 북으로 예성강 상류 동으로 춘천지방 남으로 공주끼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백제가 인근 유이민집단을 결합하여 연맹국가를 형성하고 도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부로 

행정구역을 분할할 때 고양 일대는 북부에 해당한다. 이 곳에는 부여계인 해부루집단파 진씨집단이 일정 

한 세력을 가지고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백제 왕족 다음가는 귀족집단으로서 왕비족으로도 등장되곤 하 

였다. 

아울러 근초고왕 · 근구수왕대의 해외경략 및 고구려 침공 등 국력을 떨쳤을 당시 『i三國史記』 近웹古王 

26年條의 “도솥「을 한산으로 옮겼다. ” 라는 기사와 『三國遺事』의 “북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라는 기 

사, 『世宗實錄』 地理志의 “양주도호부는 본래 고구려 남평양성인데 혹은 북한산이라고도 한다. 백제 근 

초고왕이 이곳끓 취하여 25년 辛未에 남한산에서 이곳으로 이도하였다.” 라는 기사포 보아 근초고왕이 

북한산성으로 왕도를 옮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백제가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한 북진책의 일환으로 고양 

일대가 전략적쓰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후 고구려댁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백제는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개로왕이 아차산성 

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문주왕이 왕위를 이어 웅진으로 남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한강유역 일대는 

고구려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남북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고구려는 지방에 중국식 군현제를 

실시하여 고양까역의 고봉에는 達ζ省縣을 행주에는 皆伯縣을 설치하였으며 지금의 서울지역에는 북 

한산군을 설치하고 남평양이라 호칭하면서 한강유역의 군현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렐 공략하는 거점으 

로 하나로 삽았던 것이다. 

그 후 고구려는 한강유역 일대를 77년간 관할하였으나, 신라는 진흥왕 12년(551년) 백제와의 연합작 

전으로 고구려띄 세력을 한강유역으로부터 몰아내고 진흥왕 16년(555)에 북한산에 행차하여 강역을 정 

하고 순수비를 세웠으며, 이곳에는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신라의 대북방 방어진지 또는 전초기지로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는 삼국똥일 이후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면재하는 과정에서 고양지역의 달을성현과 개백현은 漢

山州에 소속되었고, 이때 한산주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지금의 서울과 고양시 일대를 포함한 경기도, 충 

청북도, 황해도의 대부분이었다, 경덕왕 16년(757)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9주의 명칭을 한자 

식으로 고치었는데 , 이때 한산주는 한주(치소 현 광주)로 개칭되었고, 고양과 서울지역은 한양군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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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되어 한주에 예속되었다. 이 한OJ'군에는 태수와 소수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황양현과 개백현을 

우왕현(왕봉현)으로 개칭하여 영현으로 삼았고, 한주와 한양군 서쪽에 설치된 교하균에는 달을성현을 고 

봉현(고봉현)으로 개칭하여 영현으로 예속시켰다. 이때 개칭한 한양군의 우왕현과 교하군의 고봉현은 신 

라 하대까지 한주의 소속 군현으로 지속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태조 23년(94이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면서 한양군은 양주로, 한주는 

광주로, 우왕현은 행주로 바뀌었으나 고봉현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종 2년(983) 처음으로 전국에 12 

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성종 14년(995) 다시 전국을 10도로 개편하면서 고양지역은 양 

광도에 소속픽었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체제가 확립된 현종 9년(1018)에는 고뽕현과 행주현을 합하 

여 양주 관내에 소속시켰다. 문종 21년(1067)에 양주지주사가 남경유수관으로 승격하여 서경 동경과 

더불어 고려 지방구획상의 근간인 삼경제의 하나가 됨에 따라 행주와 고봉현이 인관 군현과 더불어 남경 

의 속현이 되었으며, 남경의 통치범위는 지금의 경기도 서반부 일대로서 그 지위가 상당한 것이었다. 그 

런데 이 남경유수관은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중앙과 지방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한양부로 격하 

되었고, 동시에 부윤 · 판관 · 사록의 관제개편까지 단행함에 따라 고봉현과 행주현의 지위도 격하되었 

다. 아울러 한양부는 남경이 3속군 6속현과 영현으로 안남도호부와 인천 수주 -강화현 등을 거느리고 

있던 것에 비하여 지금의 서울과 그 주변을 다스리는 정도로 통치구역이 축소로써 충선왕 2년(1309)에 

부평부와 수뭔부로 승격된 안남도호부와 동등한 지위에 있게 되었다. 공양왕 2년(1390) 경기를 좌 · 우 

도로 나누면서 고봉현을 경기좌도에 소속시켰다. 

이후 고양시 일대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나 조선이 건국됨에 이르러 태조 3년(1394) 도읍을 개성에 

서 한양부로 옮기어 도성 일대를 한성이라 칭하고 한양부 부근 군현의 개폐를 단행하였다. 그 해 8월 28 

일 심악 · 교하 · 석천의 각 현을 병합하여 교하감무를 설치함과 동시에 고봉 · 행주 · 부원의 각 현과 황 

조향을 병합하여 고봉감무를 설치하고, 부원현과 황조향을 고봉현에 예속시킴으굶써 고봉현은 종래의 

속현의 위치께서 벗어나 지방관이 따견되는 주현의 지위로 승격되었으며 오늘날 고양과 대략 비슷한 지 

역으로서 수도인 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최초로 정해진 것이다. 태종 

13년(1413) 3월 23일 전국을 8도로 재편성한 후 덕양(행주)에 사는 백성의 요청에 따라 고봉과 덕양 두 

현의 글자를 하나씩 취하여 지금의 이름인 고양이라 고치고 종6품관인 현감을 두었는데, 이때부터 오늘 

날 지명으로 쓰이고 있는 고양이란 지명이 정착된 것이라 하겠다. 성종 원년(1470) 고양현 영내에 덕종 

의 능인 경릉과 예종의 능인 창릉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관례에 따라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연산군 

10년(1504) 지언 · 이오을 · 미장수 등이 국왕을 모독하였다는 죄로 처벌당하면서 그 죄인이 살던 곳이라 

는 이유로 고양군이 광주와 함께 혁파되었다가, 중종 원년(1506)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면서 군이 다시 

복구되었다. 인조 3년(1625) 군수 심창이 관아를 벽제참이 있는 곳으로 옮겼으며, 이후 고양지역의 행 

정체계는 큰 변화 없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종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다시 23부가 설치되어 각 부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으며 이때 1년 3개월간 한성부는 한성군 이 

하 고양군을 포함한 11개 군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건양 원년(1896) 8월 4일 13도제로 바뀌면서 

고양군은 경끼관찰부의 4등군이 되었다. 광무 10년(1906) 9월 24일 양주군 신혈면이 고양군으로 편입되 

어 8개 면에서 9개 면이 되었다. 그후 1914년 4월에는 12개 면 155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49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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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은펑 · 숭인 · 독(묵)도 등 3개 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고 1992년 2월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 

었으며, 1996년 3월에는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고 각 17개의 행정동을 관할하였다. 2005년 5월에 일 

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하여 현재 고양시는 3개 구 36개 행정동 53개 법정동의 행정구역 

으로 나뒤어 있으며, 인구 89만여명의 도시로 발전하였다(서울大學校博物館 199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 

물관 1999). 



3. 조사범위와 방법 

3.1. 조사범위 

고양 벽절산유적은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강유역 문짝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2). 현재 벽절산이라는 명칭으 

로 부르고 있지만, [도면 4]와 같이 그 규모가 길이 300m. 너비 lOOm 가량의 소규모 잔구에 불과하며, 

일산신도시 개발과주위의 공장조성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은깎여나간상태였다. 

이후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유적의 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에서 유적의 범위와 성격 

따악을 위한 긴급발굴조사를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목적이 유적의 

범위와 성격 파악에 있었기 때문에 시굴트렌치를 이용하여 토층과 회색점토층의 뱀위 파악을 위주로 조 

사가진행되었다. 

조사결과 회색점토층이 정상부의 동쪽 단애면을 따라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았으며, 조사지역 내에 

서 수혈주거지 8기, 수혈유구 2기, 구상유구 1기, 적석유구 5기 등 총 16기의 유구꾀 윤곽선을 확인하였 

다. 그 가운데 1호 주거지(8호 수혈유구)의 내부조시를 실시하였으며, 삼족기 등 1,587점의 유물을 수습 

하였다. 출토되는 유물 등으로 보아 벽절산유적은 3∼5세기의 중국과 교역을 담당하던 교역 및 물류중심 

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5). 

조사지역은 근세지도와 1:5,000 지형도에서 보듯이 유적이 위치한 곳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주변으 

로 많은 개발 등으로 인해 지형이 변형된 것으로서 판단된다. 고양 벽절산은 삭평펀 부분을 제외하고는 

잔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유적 범위는 구릉 전체에 해당하지만 조사 범위는 700m2 정도로 위에서 설 

명한 경기도딱물관에서 긴급조사한 지역과 일부 겹친다. 

조사지역은 토성으로 추정되는 곳은 마운드가 형성되어 있으며, 토성 내부는 해발 26m 정도의 평탄한 

지형을이루고있다. 

3.2. 조사방법 및 유적의 층위 

발굴조사는 2003년 경기도박물관의 긴급 발굴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다, 2003년 당시 조 

사대상지역에 lOm 방안을 설치하고 각 방안마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양싱-을 확인한 후 주변지 

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역의 북쪽에서는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고, 

동쪽 단애면을 따라 회색점토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서쪽 중앙부에서 주 

거지로 판단되는 유구 윤곽선이 다수 확인되어 그 중 1기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한 상태이다. 

금번 조사꾀 경우 700m2라는 제한된 면적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기존 조사에서 유구 밀도가 높은 지 

역을 서쪽 중앙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발굴조사 전 현장실사 과정에서 2003년 조 

사에서 성토부로 언급된 조사지역 서남쪽 부분이 지형경사의 영향으로 계속 훼손되고 있어 이 부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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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성격규명을 위하여 금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2003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방안구획 유구배치도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지역 측량을 통해 

조사경계를 확정하고 표토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토제거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조사 후 매몰한 

매몰토를 제거히-였다. 

l차 매몰토 제거 후 인력을 동원하여 조사지역 전면에 대한 제토작업을 실시하여 유구 윤곽선을 확인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3년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윤곽선과 신규로 확인된 유구 윤곽선을 구분하여 

유구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윤곽선 확인결과 기존에 보고된 수혈주거지 6기‘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 

기‘ 민묘 1기와 더불어 수혈유구 8기와 주혈군 2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서쪽 단 

애면에서 너비 2∼3.5m의 회색점토층이 조사지역 경계를 따라 남쪽 성토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유구조사는 2003년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우선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기존 구상유구와 방형수혈유 

구로 명명된 유구에서는 비닐조각 콘크리트블럭 보도블럭에 그려진 사격구역도 등이 노출되어 군용 참 

호시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혈주거지로 명명된 유구 가운데 1∼3호에서는 주거지와 관련된 시 

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5· 7호는 토성의 기저부에 형성된 회색점토층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호 수혈 

주거지에서는 구상유구와 같은 폐기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고된 유구와 신규로 확인된 유구를 모두 통합하여 조사지역 남서쪽 모서리에서부 

터 순차적으로 변호를 부여하여 유구번호를 재조정하였다. 

토성에 대한 조사는 기존 보고서 상에 언급되어 있는 ‘성토부’와 서쪽 단애변에서 확인된 회색점토층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 조사에서 S4Wl구역에 설치한 탐색 트렌치를 재조사하면서 시작되었 

다. 탐색 트렌치 조사결과 바닥면 일부에서 회색점토층과 갈색사질점토층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 

나, 근래 설치된 군사시설물로 인해 상당부분 교란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0 . 8∼1.2m 높이의 토축구조 

는 군사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 북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기반암풍회-토가 노출되는 면 

까지 제토를 실시한 결과 기반암풍화토 위에 회색점토와 갈색사질점토가 성토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인위적인 성토기-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트렌치 양쪽의 재퇴적된 부분을 제토하고 회색점 

토층의 분포를 합인하였으며 그 결과 서쪽 단애면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토부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지역 남서쪽 모서리에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분을 선택하여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토층 

단면에서 보다 정연한 교호성토흔적 및 토제시설 등이 확인되어 인공적으로 조성된 또성임을 확인하고 

토성잔존부와 기저부(서쪽 단애면)에 대한 측량 · 토층도 작성 ·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수혈유구는 규모에 따라 내부에 ‘十’자 혹은 ‘- ’자형태의 토층둑을 남긴 상태로 내부퇴적토의 양상을 

확인하면서 바닥면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바닥면이 확인되면 토층양상을 파악한 후 포층둑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사진촬영 및 실측을 실시하였다 .. 

그 중 1호 수혈유구의 경우 유구 윤곽선이 토성의 하부로 이어지고 있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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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부분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2 · 3호 수혈유구는 ‘플라스크형’ 수혈로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상부 

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재와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보강작업을 실시하면서 제토작업을 실시하였다. 

8호 수혈유구는 2003년 조사과정에서 ‘十’자 토층둑을 남겨둔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바닥이 드 

러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토층둑을 제거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구상유구와 주혈군은 내부에 토층둑을 남기고 바닥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토층둑을 제거하고 전체적 

인 양상을 따악하고 사진촬영 및 실측을 실시하였다. 



4.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2003년 경도기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를 토대로 비교적 유구밀집도가 높게 확인된 

구릉 정상부의 중앙 700m2를 대상으로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한성백제시대에 해당하는 토성 1개소. 수혈유구 14기‘ 주혈군 2기 . 구상유구 1기 등 18 

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삼족기를 비롯하여 78점이 출토되었다. 

4.1. 토성 

(1) 유구(도면 6∼9. 사진 3) 

토성은 조사지역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확인되었으며. 구릉 정상부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발은 성벽 잔존부가 27 . 50∼29.30m이고. 기저부는 25.20∼27.80m 내 외이다. 

금번조사에서 확인된 토성은 크게 성벽 잔존부와 성벽 기저부로 구분된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회색 

점토층 범위도 성벽 잔존부 기저부와 자연스레 이어지며 구릉 정상부의 동쪽 외연뀔 따라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토성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토성의 전체둘레는 300m 내외이지만.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성벽 기저부는 20m 내외의 범위만 조 

사하였다. 성벽 잔존부는 조사지역 남서쪽 모서리에서 남쪽으로 40m 가량 호선을 그리며 뻗어있다. 

토성은 전반적으로 구불구불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 이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한 결과 

로 판단된다. 펙색점토층을 포함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구릉 정상부를 감싸는 마름모꼴에 가깝다. 

회색점토층 범위는 구릉 정상부의 동쪽 외연을 감싼 후 남서쪽으로 30m 가량 더 연장되고 있고‘ 그 

남쪽으로는 기독교방송국에 의해 파괴된 상황이다. 벽절신- 자체가 남북방향으로 기다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잔존한 지형과 삭평정도를 감안하면 토성은 본래 ‘8’자 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토작업시 조사지역의 서쪽 가장자리 바닥에서 회색점질토와 황갈색사질점토가 채워진 굴광이 

2∼3m 너 비의 선상으로 확인되어 토성의 기저부로 인식하였다. 예상치 못한 양상이 확인되었기 때문 

에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목표를 토성의 존재확인과 절개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구조파악으로 설정하 

였다. 학술발필이라는 점과 유적이 정비보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개조사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 하였다. 모두 4개소에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실질적인 성벽의 절개조사는 성벽 기저부에 1개소 

(3Tr.). 성벽 잔존부에 1개소(4Tr.) 등 모두 2개소만 실시하였다. 

조사일정상 정밀한 평면조사와 토층조사를 병행할 여건이 되지 못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벽을 절개 

하고 토층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 성벽 기저부 

성벽 기저부는 조사범위 내에서 20m 내외의 범위만 확인하였는데. 너비는 정상부의 바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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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4.0m 내외이고, 기저부 바닥의 경우 Sm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구-릉 정상부의 서쪽 외 

연을 따라 구불구불한 콕선을 이루고 있고 벽선을 직선적으로 조정한 양상은 확인펴지 않았다. 이는 축 

조의 효율성끓 위해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명면상에서 서쪽 가장자리부터 흑색점질토-회색점질토-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비교적 정연한 양상 

을 띠고 선상으로 확인되어 토성으로 인지하였다. 각 층의 경계는 직선적이지 않끄 구불구불한 곡선을 

이루며, 일부 층은 중간중간 끊어진 경우도 있다. 

성벽의 내측 경계선 내외로 크고 작은 주혈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저부를 성토한 위에서 

굴착된 것이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30∼70cm 내외이며 규모가 큰 경우 대체로 내부에서 목주흔이 확인 

된다. 조사범위의 동쪽 중앙에서도 기저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lTr. 남띤](사진 4 CD) 

lTr.은 시끊조사 당시 굴착된 것으로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 기저부 중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 

다. 복토된 흙을 제거한 후 벽면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토층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토층은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되며 상층부터 흑색점질토(표토)→회색 점질토 계열(성벽 기저부 상층 

→회갈색점질토(성벽 기저부 하층)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중 기저부 상층은 다시 3개 층으로 세분 

되며, 각 층의 경계는 평면상에서 확인된 굴광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2Tr. -북면](사진 4-® ) 

2Tr.은 lTr. 에서 확인된 흑색 점질토층(표토)의 규모를 따악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똑색점질토는 50cm 내외의 두께로 경사면을 따라 덮여있으며 그 아래로 갈색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lTr.과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를 토대로 토성의 존재를 확신하였으며 흑색점질토의 성격을 표토로 규정할 수 있었다. 

[3Tr.J 

3Tr.은 조사지역 서쪽 외연의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성벽 기저부에 해당한다. 사면은 비교적 급경사 

를 이루고 있고 활엽수가 우거져 있어서 굴삭기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굴삭기가 정상부 

에 자리를 잡고 사면을 바라보며 절개를 실시하였고, 굴삭기의 작업반경이 좁은 관계로 서쪽 최하단부는 

기저부 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하였다. 

성벽 기저부는 구릉 정상부 외연을 따라 바닥만 확인되고 성벽은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기저부 

너비는 5.4m까지 확인하였으며 서쪽으로 더 연장되고 있다. 정상부 바닥부터 최하단면까지의 높이차는 

2.5m 이상이다. 

기반암인 끊화암반층을 굴착하여 경사면에 조성하였다. 기저부만 잔존한 관계로- 성벽의 최상단부가 

구릉 정상부에 위치했는지 사면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굳이 사변을 택해 기저부를 넓 

게 정지한 양상을 감안하면 사면에 성벽의 중심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개의 단위로 구분되며 각 단위는 다시 여러 개의 층으로 세분되는 경향 

을 보인다.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단위는 일련의 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 

되며, 각 단위의 세분된 층은 실제 성토단위를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토에 사똥된 흙은 기반암인 황갈색용화암반토와 유적 아래의 강변 퇴적층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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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토에 가까운 고운 회색점질토로 크게 대별되며 각 단위에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각 단위의 세분은 

주로 풍화암반포와 회색점질토의 비중차에 의해 구분된다. 

남벽과 북벽의 너비는 90cm 가량 되는데. 양 벽면의 토층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클 틀에서 유사한 점 

도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정지층의 존재. 성 외측에서 내측으로 쌓아올린 점. 재굴착 행 

위. 하층에 풍화암반토 성토 · 상층에 회색점질토 성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양 벽면의 각 단위가 목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이는 성벽 축조단위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는 점과 구간 

별 공정이 복잡하게 전개된 점을 시사한다. 

각 면의 일정 단위는 서로 연결된다고 추정되지만 확신하기도 힘든 양상이어서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 

여하고 상호간의 관련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3Tr.-북면(도면 6. 사진 5-CD) : 토층양상을 토대로 대강의 축조공정을 살펴보면 φ 사면 기저부 굴 

착→@ 기저부 정지( x VlI)• @ 성 외측 1차 하부성토(XVI)→@ 성 내측 재굴착→@ 성 내측 2차 하부성 

토(XV)→@ 성 외측 3차 하부성토(X W∼ X ill)• @ 성 외측 4차 하부성토( x lI ∼ X I )• @ 성 외측 5차 

하부성토(X)→(잉 성 외측 재굴착-→@ 성 외측 1-1차 상부성토(DC)→@ 성 외측 1-2치- 상부성토(Vil)→@ 

성 외측 1-3차 상부성토(VlI)-@ 성 내측 뒤채웅(VI)→@ 성 내측 2-1차 상부성토(V)→@ 주혈 굴착-­

@ 주혈 내부토(lV)→@ 성 내측 2-2차상부성토(ill)→@ 성벽 붕괴층( lI )-@l 표토(I )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판단된다. 

기저부는 크게 굴착-→정지--하부성토--→1차 상부성토--뒤채움-→2차 상부성토-→주휠 설치 후 제거→2 

차 상부성토의 순서로 축조되었다. 전체적인 축조의 방향성은 사면의 중앙→성 내측→중앙→성 외측→ 

중앙-→성 내측의 순서로 쌓아올렸다. 우선 사면의 중앙부를 정지하고 성토하여 다소 봉긋하게 만든 후 

여기에 의탁해서 내측. 다시 외측으로 지그재그로 쌓아올렸으며 남면과 달리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성토 

한것이 특정이다. 

φ 사면 기저부 굴착 : 기저부 바닥면이 다소 불규칙한 계단상을 띤 것으로 보아 한 번에 굴착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2회 이상에 걸쳐 굴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단계의 굴착면은 XVJI 층의 분포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사연을 따라 평행하게 굴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 기저부 정지 (XVlI): 기저부 정지는 우선 굴착한 풍화암반토를 바닥에 lOcm 내외의 두께로 깔고 그 

위로 흑갈색의 점질토를 5cm 내외의 두께로 성토한 양상이다. 경도가 매우 강한 것으포 보아 성토 후 다 

진 것으로 판단된다. 남면의 XlJ층과 유사한 양상이지만 분포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중앙부가 

다소 오목하게 들어간 양상이다. 

@ 성 외측 1차 하부성토( X VI) : 정지층 중앙부의 오목한 부분에 황색풍화암반토될 이용하여 성토하 

였다. 경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아 성토 후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 @번 공정을 위한 기초성토로 따악 

된다. 

@ 성 내측 재굴착 ; 전체적인 굴착면이 경사면을 따라 평행한 반면. 성 내측 부분은 크게 ‘L’자상으로 

굴착한 양상이 -확인된다, 정지층이 x V층에 의해 단칠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단계에 재굴착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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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4 횡갈색사질접토 
XV-1 갈색사질점토 
xv 2회색접질토 
xv 3암갈색사질접토 
XV-4 호|색정질토 

XV-5 길색사질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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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m 

27.00m 

26.50m 

26.00m 

25.50m 

xv 6 회색접질토 
xv 7 영갈색사질점토 
xv 8 회색접질토 
xv 9 황갈색사질접토 
xv 10 암갈색사질정토 
xv 11 회갈색시질접토 
xv 12 갈색시질접토 
xv 13 암갈색사질점토 
XV-14 회색접질토 

XV-15 회색점질토 
XV-16 암회색접질토 
X\1-17 회색점질토 
xv 18 회색사질접토 
xv 19 명회색접질토 
X\1-20 회색사질접토 

XI~ 황색사질점토 
X\11-1 암갈색접질토 
)(1~1 2 암길색사질접토 
에매 3 적길색사질접토 

~ 암 반 

0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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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L’자상 굴착면 중앙에 수혈상의 굴광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이 2번의 재굴착 

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성 내측 2차 하부성토(XV) : XV 15∼20층과 X V-1∼14층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전자는 아래 

쪽 수혈 내부에 채워진 층으로 주로 회색점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후자는 상부의 ‘L’자상 재굴착부 

에 성토한 층으로 재굴착부의 동벽부터 정지층의 분포범위까지를 황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에 회색점 

질토 소량 분포)와 회황색사질점토(회색점질토에 풍화암반토 소량 분포)로 교호성토하였다. 각 대별된 

층은 대략적으로 구분되지만 그 경계가 그다지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하나의 층으j료 설정하였다. 각 대 

별은 두 번의 재굴착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용도는 주혈의 설치와 제거를 반복한 것이 아닌가 추 

정된다. 

@ 성 외측 3차 하부성토( X W∼ x ill) : 적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에 회색점질모 소량 분포)와 회황 

색사질점토(똥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가 섞인 양상)를 차례대로 성토하였다. 

@ 성 외측 4차 하부성토(XJI∼ X I):XJI층은 회백색점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뚱화암반토가 거의 섞 

이지 않은 균일하고 깨끗한 양상이다. 남면의 K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X1층은 성 외측 최하단부에 

회색 점질토굶 성토하였으며 남면의 W층과 연결될 기능성이 있다. 

@ 성 외측 5차 하부성토(X) : 회백색점질토와 황갈색점질토(용화암반토에 회색점질토가 소량 분포) 

로교호성토하였다. 

@ 성 외측 재굴착 ; X층의 서쪽면이 수직에 가깝게 잘려진 양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L’자상의 

재굴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성 외측 1-1차 싱-부성토(IX) : 성 최외곽에 해당하며 암회색점질토로 성토하였다. 

@ 성 외측 1-2차 상부성토(vm) : 성 외측에 회색점질토로 반복성토하였다. 

@ 성 외측 1-3차 상부성토(VII) : 성 중앙부에 황갈색점질토로 성토하였다. 

@ 성 내측 뒤채움(VI) : 남면의 뒤채움층(V)과는 토성, 규모 등에서 양상이 다프지만 위치상 연결된 

다고 추정되어 동일한 성격으로 명명하였다. 

@ 성 내측 2-1차 상부성토( v) : 회색 점질토를 주로 하여 성토하였다. 성토단위가 잘 확인되지 않는 

다. 층 바닥띤이 요철을 이루고 있어 재굴착한 뒤 성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 주혈 굴착 ; V층을 따괴하면서 굴착되었다. 

@ 주혈 내부토(IV) : 너비 28cm, 갚이 78cm의 규모이다. 주혈 위로 m층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둥을 뽑아내거나 잘라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단순 매립토가 되고. 후자라면 IV-3층이 

목주흔, IV-2,4층은 충전토로 해석된다. 

@ 성 내측 2-2차 상부성토(ill) : 일단 주혈(IV)에 의해 V층과 단절되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였다. 

주혈 주변을 제외하면 m층과의 경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W층을 따고 들어간 양상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겸계면의 요철이 심한 편으로 재굴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 성벽 붕괴충( II ) : 회색점질토에 흑색 점질토(표토)가 소량 섞인 양상이다. 표토가 섞여있고, 상당 

히 넓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비해 성토단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성토한 층이라기 보다는 상부에 있었던 구조물이 붕괴되어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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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토층이 무너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 표토( I) : 유적이 폐기된 후 형성된 표토에 해당한다. 

3Tr.-남면(표-면 7. 사진 5-®∼@) ; 토층양상을 토대로 대강의 축조공정을 살펴보면 @ 사면 기저부 

굴착→@ 기저부 정지(XIl)-@ 성 외측 1차 하부성토(XI)-@ 성 내측 2차 하부성토(vm∼ X)→@ 성 내측 

재굴착→@ 성 내측 3차 하부성토(VII)→@ 성 내측 1차 상부성토(VI)-@ 성 내측 상부성토 뒤채움(V) 

@ 성 외측 2차 상부성토(N)→@ 성 외측 재굴착-→@ 성 외측 재굴착부 매립 ( ill)-→@ 성벽 붕괴충( II ) 

@ 표토( I )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저부는 크게 굴착→정지→하부성토→상부성토→상부성토 뒤채움→성 외측 재굴착 후 매립의 순서 

로 축조되었다. 전반적인 축조방향은 경사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성 외측에서 쌓기 시작하여 경사면 위쪽 

에 해당하는 성 내측으로 가면서 이루어졌다. 

@ 사면 기저부 굴착 ; 기저부 바닥은 다소 불규칙한 계단상을 띤 것으로 보아 한 번에 굴착된 것이 아니 

라 최소한 2회 이상에 걸쳐 굴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단계의 굴착면은 XIl층이 확인되는 동쪽 꿀에서 

시작하여 사면 아래쪽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m층 바닥면 근처에서 lOcm 가량의 단이져 있다. 

@ 기저부 정지 (XIl) : 기저부 정지는 우선 굴착한 풍화암반토를 바닥에 lOcm 내외의 두께로 깔고 그 위 

로 흑갈색의 점질토를 5cm 내외의 두께로 성토한 양상이다. 경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아 성토 후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바닥 전체를 고르게 다졌다기보다는 다소 듬 

성듬성한 모양으로 깔았다고 추정된다. 

@ 성 외측 1차 하부성토(XI) : 성 외측 1차 성토는 황갈색풍화암반토(Xl -9)로 단면 삼각형의 토제를 

만들고 그 안쪽에 물성이 다른 흙을 이용하여 교호성토하였다. @번 공정을 위한 기초성토로 따악된다. 

@ 성 내측 2차 하부성토(VlIT∼ X) : 2차 하부성토는 @번 공정으로 축조된 성토구조물에 의탁하여 성 

내측으로 쌓아 올린 양상이다. 성토는 크게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하층부터 갈색시질점토-,회백색점 

질토--갈색사질점토의 순서로 쌓았다. 갈색점질토는 풍화암반토에 소량의 회색점질토가 섞인 양상이고. 

회백색점질토는 풍화암반토가 거의 섞이지 않은 균일하고 깨끗한 양상이다. 

이때까지 최초 굴착면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서쪽 성토구조물과 동쪽 굴착벽면에 의탁하 

여 그 사이를 메운 것이 된다. 

@ 성 내측 재굴착 ; 최초 굴착면의 동쪽부분을 성 내측 쪽으로 더욱 확장하면서 재굴착한 것으로 판 

단된다. 2차 하부성토층(VlIT∼ X)의 동쪽 끝부분이 3차 하부성토층(VII)에 의해 깎여나간 양상으로 확인된 

다는 점. 3차 하부성토층(VII)의 아래쪽 경계와 굴착면의 단이지는 면이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때 재 

굴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3Tr . -북면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 성내측 3차 하부성토(VII) : 재굴착된 부분은 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에 회색점질토 소량 분포)와 

회색 점질토를 이용하여 교호성토하였다. 전체적인 양상은 일단 재굴착된 면의 중앙 부분을 봉긋하게 쌓 

고 그 위로 ‘(‘자 상으로 교호성토한 양상이다. 

@ 성 내측 1차 상부성토(vr) . 1차 상부성토는 회색점질토를 주로 하여 쌓기 시작한 층이기 때문에 풍 

화암반토를 주로 이용한 하부성토층과의 대비가 극명하다. 회색점질토와 암회색점질포(회색점질토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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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SOm 

27.00m 

26.50「n

26.00m 

25.SOm 

흑색접질토 [J]-14 회백색접질토 \1 6 암회색접질토 11 22 암회색접질토 111 15 호|황색사질접토 111-31 회색접질토 111-47 회갈색접질토 XI 7갈색사질접토 
Il 1 회흑색점질토 []] 15 회황색접질토 11 7 회황색접질토 11 23 회황색정질토 111 16 회색점질토 111 32 갈색접질토 111-4R 회색접질토 XI 8암갈색접칠토 
a 2 회황색점질토 []] 16 회백색점질토 11 8 앙회색접질토 l깨→1 갈색사질정토 \11 17 회색점질토 111-33 회색접질토 께 49 횡길색사질접토 XI 9황색사질접토 
Ill 1 회색점질토 m 17 갈색사질접토 11 9 명회색접질토 111-2 회색접질토 \11 18 갈색사질접토 111 34 갈색접질토 \lll-1 갈색사질접토 XU-1 잉갈색접질토 0 1m 
[J]-2 회횡색접질토 m 1s 회색접질토 11 10 회색접질토 111-3 앙회색접질토 \11 19 암갈색사질정토 깨 35 암회색접질토 llll-2 회백색접질토 XI.I• 2 적갈색사질접토 
Ill 3 영회색점질토 []] 19 회횡색접질토 VI 11 잉회색접질토 111-4 회액색접질토 111 20 황색사질점토 111 36 영갈색접질토 IID-3 회갈색사질접토 ~ 잉 반 
ill 4 암회색접질토 IV 회색점질토 11 1 2 임회색접질토 111 5 황갈색사질접토 Ill 21 왕갈색사질접토 \"11-37 회색접질토 IX-1 회액색정질토 
ill 5 회액색접질토 V-1 갈색사질접토 \1 13 회색접질토 111 6 갈색접질토 111-22 회횡색사질접토 111-38 회색접질토 IX-2 회황색점질토 
ill 6 회횡색점질토 \ ' -2 길색정질토 11 14 암회색접질토 Ill 7 암갈색점질토 111-23 영길색사질접토 \11 39 앙회색접질토 X-1 회색정질토 
lfl 7 회색점질토 \ ' 3 호|황색사질접토 11-15 회색점질토 \"II 8 길색시질접토 111 24 갈색사질접토 111-40 영회색접질토 X-2 갈색사질접토 
ill 8 회액색접질토 \ ' 4 횡색사질접토 Vl-16 영회색접질토 111-9 회액색접질토 \"II 25 갈색사질접토 111-41 앙갈색접질토 Xl-1 회색접질토 
ill 9 회황색접질토 VI 1 회색점질토 VI 17 회색접질토 I'll 10 갈색점질토 I'll 26 황길색사질접토 씨1-42 회백색접질토 Xl-2 횡색사질접토 
III 10 횡갈색접질토 \1 2 암회색접질토 l'I 18 회색점질토 111 11 회횡색사질접토 111 27 길색접질토 Ill 43 황갈색사질접토 XI 3 암갈색접질토 
m 11 회황색접질토 VI 3 명회색점질토 11 19 영호|색점질토 끼l 1 2 회백색접질토 \TI 28 회색접질토 111-44 갈색사질정토 Xl-4 길색사질점토 
m 12 회갈색접질토 11-4 회색접질토 11 20 회색접질토 111 13 회갈색접질토 111-29 갈색접질토 111-45 갈색접질토 Xl-5 암회색접질토 
lfl-13 앙회색점질토 11 5 암회색점질토 Vl-21 회백색접질토 111 14 회색접질토 111-30 영길색사질접토 111-46 암갈색접질토 Xl-6 길색사질접토 

[도면 7] 3Tr. 남면 토층도( 1I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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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반토 소량 분포)를 이용하여 교호성토하였다. 

3차 하부성토층의 상단에서 다시 단이지고 이 단부터 상부성토가 시작되고 있다. 이 단이지는 면과 하 

부층 -상부층의 경계가 일치하고 있어 이 때 또 한번의 재굴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3Tr. -북 

면에는 통일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고. 그 가능성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성 내측 상부성토 뒤채움( v) : 정상부에 위치한 굴착 벽면과 1차 상부성토충 사이를 갈색사질점토 

(풍화암반토에 회색점질토 소량 분포)와 황갈색풍화암반토를 주로 채웠다. 1차 상부성토층과 뒤채움층 

간의 경계선이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경사각이 60。 가까운 가따펀 양상을 보이고 있 

어 자연스런 띤결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우선 하나는 @번 공정에 

서 추정한 재굴착을 했을 경우 내측 벽면이 수직에 가까운 경우이다. 이 후 벽면을 내측으로 확장하는 재 

굴착이 또 한변 있었을 경우 이러한 경사각이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격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굴착 벽면과 1차 상부성토층 사이에 격판을 세우고 상부성토를 먼저 진행한 후 뒤채움을 실시했을 경우 

뒤채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압에 의해 성 외측으로 밀림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상 

기한 경사각이 형성될 것이다. 다만 이웃한 3Tr . -북면에서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 

할수는 없다. 

@ 성 외측 2차 상부성토(lV) : 서쪽 최하단부에 회색점질토로 경사면을 따라 쌓았따. 

@ 성 외측 재굴착 ; 수혈 2기를 재굴착한 양상이다. 

@ 성 외측 재굴착부 매립 (ill ) : 재굴착한 부분을 회황색점질토(회색점질토와 풍화암반토 소량 분포) 

를 이용하여 채웠다.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은 풍화암반토의 비중에 차이가 있는 회황색점질토로 교호성 

토한양상이다. 

@∼@번 단계의 경우 1차 상부성토층과 겹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선후가 불확설하다, 다만 1차 상 

부성토층은 성 외측에 의탁하여 성토되었다기 보다는 그 자체로 완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 

혈상의 재굴착 이유는 기둥 따위의 지지물을 박기 위한 방안이거나 그 자체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1차 상부성토충와 관련이 없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1차 상부성토뚱 이후에 형성된 층 

으로잠정하였다. 

@ 성벽 붕괴층( Il ) : 회색점질토에 흑색점질토(표토)가 소량 섞인 양상이다. 표토가 섞여있고, 상당히 

넓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비해 성토단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 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을 감안하면 성토한 층이라기 보다는 상부에 있었던 구조물이 붕괴되어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상부성토층이 무너진 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 표토( I) : 유적이 폐기된 후 형성된 표토에 해당한다. 

@ 성벽 잔존부[4Tr.J 

4Tr,은 조사지역 남서쪽 모서리에 설치하였으며 성벽 잔존부에 해당한다. 성벽 위로 삼각기준점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 철제 구조물 등이 박혀있어 교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사결과 절개지 

점은 예상 외로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어 성벽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성벽 잔존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모서리부터 확인되고, 남동쪽으로 호선을 그리며 40m 가량 뻗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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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존높이는 1. 2∼1.5m 내외이고. 기저부 너비는 4m 가량 된다. 조사는 굴삭기될 이용하여 기반암까 

지 굴착하여 기저부를 확인하고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은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구릉 정상부 가장자리의 명탄면에 위치하고 있 

어 기저부와는 입지 · 규모 · 축조기법 등에서 차이가 크다.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개의 단위로 구분되며. 각 단위는 다시 여러 개의 황으로 세분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기저부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이·니겠지만 각 단위는 

일련의 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각 단위의 세분된 층은 실제 성토단위를 시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성토에 사용-된 흙은 기반암인 황갈색풍화암반토와 유적 아래의 강변 퇴적층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 

는 점토에 가까운 고운 회색점질토로 크게 대별되며 각 단위에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각 단위의 세분은 

주로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의 비중차에 의해 구분된다. 

서면과 동맨의 너비는 140cm 가량 되는데‘ 양 벽면의 토층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클 틀에서 유사한 점 

이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정지층의 존재‘ 성 외측에서 내측으로 쌓아올린 점. 재굴착 행 

위 . 풍화암반모를 이용힌- 하부성토, 회색점질토를 이용한 상부성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양 벽면의 

각 단위가 쪽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성벽 축조단위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 

는 점과 구간별 공정이 복잡하게 전개된 점을 시사한다. 

양 벽면의 또층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층도 존재한다. 따라서 양 벽면을 굳이 일 

대일로 대응시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변호를 부여한 뒤 상호간의 관련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대체하 

였다. 

4Tr.을 설치한 지점은 성벽 아래로 반원상의 수혈이 확인된 곳으로 최초 상호간의 중복관계를 밝히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수혈로 인지했던 부분은 성벽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별개의 유구가 아 

닌 성벽축조외-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이를 성벽의 펑면과 함께 살펴보면 성벽 잔존부가 다소 꺾이기 

시작하는지점에 해당되느데. 이것이 바로축조구간의 경계가아닌가추정된다. 

기본적인 공정은 기저부 굴착→정지--하부성토→상부성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부성토와 상부성 

토는 각각 성 외측부터 시작하여 성 내측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Tr.-서면(도면 8. 사진 6-®): 토층양상을 토대로 대강의 축조공정을 살펴보면 @ 기저부 굴착→@ 

기저부 정지( )( x)• @ 성 외측 하부성토(X K∼ x Vfil)• @ 성 외측 하부성토부 재굴착-→@ 성 중앙부 하 

부성토( x VlI)- •@ 성 중앙부 토루 성토(XVI)→@ l차 상부성토(XV )-@ 성 외측 토루 성토(X N∼ X 

IT)• @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부 소성행위(XI)→@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 

부 되메움( x )-• @ 2차 싱부성토(IX)→@ 3차 상부성토(VllI)→@ 4차 상부성토(VlI∼ V)• @ 5차 상부성토( 

lV ∼ [ )• @ 표토( I )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저부는 크게 굴착→정지----하부성토→성벽 중앙과 성 외측에 토루축조→성 내측 재굴착 후 소성 · 매 

립→상부성토익 순서로 축조되었다. 전반적인 축조방향은 하부성토와 상부성토 각깎 성 외측부터 내측 

으로 가면서 진행되었고‘ 상부성토는 외측 토루에 의탁하여 성 내측으로 가면서 실시하였다. 잔존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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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m 

흑색짐실토 Jl'-4 회길색짐질토 \'l-19 암회색접질토 ι-10 영회색접질토 \11-4 회색짐질토 \11-14 회횡색점질토 \'\]-8 흑색정질토+옥탄 0 1m 

11 - 1 회색접질토 \' 회색점질토 \'I 20 회색짐질토 L\ 11 회색접질토 \I• 5 횡갈색사질접토 \1\'-15 회횡색사짙정토 \'\]-9 길색사질접토+옥틴 
II 2 암회색정질토 11-1 회액색접질토 11-21 횡갈색접질토 ι 12 회액색접질토 \11-6 회갈색사질접토 \11'-16 효|횡색접질토 \1111-1 명회색짐칠토 

11-3 회길색접질토 11 2 회색정질토 \'J-22 회킬색점짙토 1.\- 13 앙회색점질토 \ll-7 갈생사짙접토 \1\'-17 효|갈색시짙접토 \\lD 2회색정짙토 
JJ-4 앙회색점질토 11-3 회액색점질토 l~-23 암갈색점질토 L\-14 암회색정질토 :\11-8 회갈색사질접토 X\'-1 회횡색접질토 \\lD-3 명갈색사질정토 
11-5 회색점질토 11-4 영회색접질토 I'll 회액색접질토 1:\-15 암회색점질토+목탄 :\11-9 횡감색사질정토 \'\-2 회갈색정질토+목틴 "lD-4 갈색사질접토 
11-6 앙회색정질토 11-5 회액색접질토 llD-1 호|황색접질토+옥탄 α-16 암회색접질토 \111 회색정질토 x、'-3 회횡색접질토 \\lD-5 적갈색접질토 

[JJ 1 효|갈색접질토 \'J-6 잉회색정질토 llD-2 횡색사짙점토+목틴 \-1 흑색사질정토+목탄 >J\'-1 흐|색점질토 X\'-4 회액색접질토 Xl\-1 횡색시질정토 
Lll-2 엉길색접질토 11 7 회횡색접질토 llD-3 효|액색점짙토 \ 2 암갈색사질점토+목틴 \11-2 호|갈색접질토+목틴 \'11-1 암갈색사짙접토+옥틴 Xl\-2 앙자색점짙토+목탄 
UJ-3 회색접질토 11-8 회액색정질토 llD-4 회횡색시짙접토 \-3 횡색사질접토+목틴 \1\'-3 회액색점칠토 X\'1-2 효|액색접질토 Xl\-3 횡길색사짙정토 
m-4 회액색짐짙토 11-9 회색정질토 llD-5 횡색사질접토 \-4 길색사질접토 1‘-4 회갈색접질토 \\'l-3 회색접짙토 Xl\-4 횡색사짙접토 
Ill-5 회색정질토 11-10 영회색접질토 L\-1 회색접짙토 \-5 횡길색사질정토+목틴 1‘-5 회액색접실토 \'\'l-4 횡색시짙징토+목틴 X\ 암길색사실접토+목틴 
Ul-6 암회색접질토 11 11 회횡색정질토 IX -2 암회색짐질토 \-6 횡색사짙정토 \1\'-6 회액색접힐토 \'\l-5 회색접짙토 ~암 반 
Ill 7 회길색접질토 \'I 12 암갈색샤질정토 IX-3 회길색접짙토+옥틴 \1-1 적색정질토 \1\'-7 회횡색사짙접토 \'\11-1 회횡생사칠정토+목틴 
Ul-8 입회색점질토 11-13 영회색정질토 1\-4 입갈색점일토+목탄 \| 2 횡색접짙토 \11'-8 회황색정질토 \'\11-2 겉색사짙집토 
Ul-9 회색정짙토 \'l-14 앙회색정질토 L\-5 회색정형토 \1-3 흑길색사질접토+목틴 \1\'-9 회횡색사질정토 \'\11-3 회색점설토 
lll-10 회갈색접질토 ‘1-15 갈색사질접토 L\-6 임회색징힐토 \1-4 횡색접질토 \1\'-10 회횡색정짙토 \'\11-4 호|왕색사짙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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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중앙 토루가 성벽의 중심에 해당될 기능성이 있다. 

φ 기저부 뀔착 ; 구릉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요철이 심한 형태로 굴착하였다. 성 외측 바닥면의 경사 

와 x K층 토똥선의 기울기, 동면의 양상 등을 감안하면 성 외측에는 용화암반을 깎아 만든 토제가 존재 
했을가능성이 있다. 

@ 기저부 쩡지(XX) :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섞은 흙으로 거저부의 중앙을 성토한 뒤 펑펑하게 

정지하였다. 

@ 성 외측 하부성토(XIX∼ x VlIT) : 풍화암반토를 기반으로 한물성이 다른흙으로 교호성토하였다. 흑 

색 목탄층(xvm-6층)을 기준으로 x K층과 x VlIT층으로 대별되며 , 전체적으로 경도가 매우 강하다. x VlIT 

층에는 회색 접질토로 이루어진 10 × 20cm 크기의 장방형 토층이 수직방향으로 확인되는데, 점토블록으 

로 추정된다. 이것은 성벽의 구조보강을 위한 기능보다는 작업구획의 표시를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 성 외측 하부성토부 재굴착 :xvrr 층과의 경계면을 보면 다소 두터운 토층이 수직상으로 잘려나간 

듯한 양상이 꼭지적으로 관찰된다. 비교적 경도가 약한 성 외측 성토부의 가장자리플 깎아낸 것으로 추 

정된다. 

@ 성 중앙뿌 하부성토( x Vll) :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섞은 흙으로 성 외측애서 내측방향으로 성 

토하였다. XVII-3층은 회색 점질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변 토양에 비해 이질감이 강한 양상으로 점토 

블록일 가능성이 있다. x Vll-9∼7층 위로 x Vll-3층과 대형석재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 일종의 구조적 

보강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다. 

@ 성 중앙부 토루 성토(XVI) : 토층은 X VI-3층을 기준으로 수명으로 성토한 양상이 확인된다. 주변 

을 깎아낸 것끊 감안하더라도 본래 토루상으로 쌓아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이 층을 뚫고 x 
VI-5층(추정 점토블록)이 세워져 있는 점에서 x vm-2 · 5층과 유사한 양상이다. X VI-2층도 주변토양 

과의 이질감 정도로 보아 점토블록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토층양상을 감안하연 이 부분이 성벽 전 

체의 중심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 1차 상부성토(XV) : 회색점질토를 주로 한 최초의 상부성토층에 해당한다. 현재의 토층양상을 토 

대로 성 외측또루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잠정하였으나 명면조사를 병행하지 않은 관계로 단언하긴 힘들 

다. 만일 외측토루가 모종의 공정에 따른 횡압력으로 인해 내측으로 밀린 것이라면 선후관계는 역전될 

가능성이존재한다, 

@ 성 외측 토루 성토(X N∼ X JI ) : 크게 2차례에 걸쳐 축조되었는데, 내측에 1차적으로 토루를 축조 

한 후 외측에 덧대어 확장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각 공정은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교호성토하 

여 쌓아올렸고 성토단위는 내측이 외측보다 츰츰한 편이다. 각 공정의 경계에는 아래쪽부터 추정 점토블 

럭 (XVlIT-2 5)-수직방향의 회색점토띠(X ill)-대형석재 순으로 하나의 수직선상을 이루며 확인된다. 이 

는 내측토루와 외측확장부 사이에 횡장판과 같은 격판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웃한 

동면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고‘ 대형석재도 양 벽면이 서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 

에 그 가능성뜬 크다. 다만 이러한 격판의 존재가 판축기법을 의미하는 BOX틀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는 확실치 않다. 지형상 BOX를 설치하기 힘든 양상이고 전체적인 축조기법이 성토흡 위주로 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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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격적인 판축기법이 구사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호성토를 위한 방벽 정도가 설치되지 

않았나추정된다. 

@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 ; 하부성토의 내측을 직경 1.5m 정도의 원형으로 굴착하였다. 명면상 성벽 

전체의 외곽선에서 내측으로 돌출된 반원상을 띠고 있다. 최초 성벽과 별개의 수혈로 인지하고 선후관계 

를 밝히기 위해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나 성벽과 유기적으로 맞물린 형태로 조사되어 성벽축조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성벽 전체에 일관되는 양상이 아닌 국지적인 양상이다. 

@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부 소성행위(XI) : @의 공정으로 굴착된 바닥부분에 5cm 내외의 두께로 목 

탄층이 깔려있다. 목탄층 내부에 적색 · 황색의 점토덩어리가 확인되고 적색소결토도 확인된다, 적색 ‘ 

황색의 점토덩어리는 점토블록 내지는 표토블록일 가능성이 있는데, XI-3층의 성격이 수혈내 소성행위의 

흔적인지, 외부에서 가져와서 것을 매립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전자라면 구조보강을 위한 

소결과 점토블펀 내지는 표토블록을 생산한 것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확정하기 어렵다. 

@ 성 내측 수혈상 재굴착부 되메웅( X) : 수혈 내부를 풍화암반토를 주로 한 흙으로 되메운 양상이다. 

@ 2차 상부성토(DC) : 회색 점질토 위주의 흙으로 쌓았다. DC -8층의 경우 주변 모층에 비해 상당히 

단위가 큰 편아다. 세부 성토단위가 잘 관찰되지 않을 뿐 한 번에 쌓아올린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DC 

-12층의 경우 토닝- - 점토블록일 가능성이 있다. 

@ 3차 상부성토(vm) : 성 내측에 용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섞은 흙으로 성토하였다. 상부성토 중 유 

일하게 풍화암반토가 주를 이루는 층이다. 토층양상을 감안하면 성 외측토루에 가까운 높이였을 가능성 

이있다. 

@ 4차 상부성토(VII∼ V) : W층의 양상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회백색과 암회색의 덩어리가 확인된다. 

@ 5차상부성토(N∼ II) : 4차 상부성토층에 비하면 성토단위가 덩어리가 아닌 층상으로 확인되는 것 

이 특정이다. 각 단위의 세분은 목탄과 풍화암반토의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 표토( I ) : 유적이 폐기된 후 형성된 표토에 해당한다. 

4Tr.-동면(s:.면 9, 사진 7-G)) : 토층양상을 토대로 대강의 축조공정을 살펴보면 @ 기저부 굴착(성 

외측 토제형성)→ @ 기저부 정지(XX m ∼ X X)-• @ 성 외측 주혈 재굴착→@ 성 외꽉 기둥+격판 설치( 

X DC)• @ 성 돼측 l차 하부성토( x vm∼ XVII)→@ 성 외측 2차 하부성토(XVI)→@ 성 외측 3차 하부성토 

(XV)• @ 성 중앙부 4차 하부성토(X N)• @ 성 내측 소성행위(X ill)-• @ 1차 상부성토( x Il ∼ IX)→@ 

2차상부성토(Vlll)→@ 3차상부성토(VII)-@ 주혈 재굴착→@ 주혈 매립(VI)→@ 4차상부성토(V ∼ II)→ 

@ 표토( I )의 순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기저부 굴착→정지→성 외측 하부성토(토루상 축조)→성 내측 소성→상부성포의 순서로 축조하 

였다. 특징적인 점은 최초 굴착단계부터 성 외측의 기반암을 깎아 토제를 마련한 점이다. 여기에 의탁하 

여 하부성토를 한 결과. 서면과 달리 자연스러운 토루가 형성되었고, 이 위에 상부성퇴를 성 외측에서 내 

측방향으로진팽하였다 

G)기저부 굴착(성 외측 토제형성) : 기저부는 다소 요철이 있는 형태로 굴착하였고‘ 성 외측은 기반암 

인 풍화암반토플 깎아 토제상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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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암갈색접질토 
\IX-2 효|색점질토 
\\ 잉길색사질접토+목틴 
\\ 1-1 암호|색점질토 
\\1-2 흑회색사질접토 
\\ 1-3 회색사질접토 
\\ 1-4 회색접질토 
\\11-1 임회색접질토 

\\11-2 황색사질정토 
\\11-3 횡길색사질접토 
:rn11-1 회횡색사질접토 
\\lll-2 횡색시질접토 
\\111-3회길색사질점토 
\\111-4 회횡색사질접토 
X\111 -5 횡길색사질접토 
\\111 -6 회횡색사질정토 
XXlll -7 효|횡색사질점토 

~ 임 반 

0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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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부 쩡지(XX m ∼ X X) : 풍화암반토를 주로 한 흙으로 성토하였다. xx m층의 경우 성토단위 

가잘관찰된다. 

@성 외측 주혈 재굴착 ; 정황상 최초 정지면에서 재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 외측 기둥+격판 설치( x lX) : 주혈 측면에 회색 점질토층(XJX-2층)이 수직선상으로 위치하고 

있다. 서면의 양상(X ill)과 유사하며 기둥과 격판을 세웠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x Vlll 층에 의해 덮여진 

양상을 감안하면 기둥은 1차 하부성토 이전에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성 외측 1차 하부성토( x Vlll∼ XVII) : 격판에 의탁하여 성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화암반토를 위주 

로 한 흙과 회색점질토를 교호성토하였다. 

@성 외측 2차 하부성토( X VI) : 풍화암반토를 위주로 한 흙으로 교호성토하였다. 성토단위는 회색점 

질토의 비중차로 구분하였다. 서면의 XN 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외측 3차 하부성토(XV) : 2차 하부성토층과 토제 사이를 메꾸면서 격판을 완전히 뒤덮는 방식으 

로 성토하였다. 따라서 격판은 2차 하부성토충의 지지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화암반토를 위 

주로 한 흙으로 교호성토하였고, 세부양상은 2차 하부성토층과 유사하다. 풍화암반 토제에 의탁해서 성 

토한 결과 자연스럽운 토루상을 띠게 되었다. 토루의 정상부에는 3∼lOcm 크기의 첼석이 집적되어 있는 

데‘ 서면의 석재와 연결되는 양상이다, 서면의 x n 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성 중앙푸 4차 하부성토(X N) : 회색점질토를 이용해 쌓기 시작한 층이다. 

@성 내측 소성행위(X ill) : 서면의 XI층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나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 충 내부 

는목탄이확인된다. 

@ 1차 상부성토( X II ∼JX) : 회색점질토를 주로 하여 성토하였고. X층에 의해 크게 상충과 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X층은 목탄과 갈색 점질토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변의 핵색점질토외는 육안으 

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어 공정간 경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JX)은 석재와 암회색 점질토 덩 

어리가 확인되는데 토냥 내지는 점토블록으로 추정된다. 상충은 서면의 W층에 대응될 가능성이 있다. 

@ 2차 상부성토(Vlll) : 회색점질토를 주로 하여 성토하였고. VII층과 Vlll-1층에 의해 V층과 대별된다. 

토층의 흐름상 1차 상부성토와는 방향성이 달라서 하나의 성토단위로 잠정하였다. 

@ 3차 상부성토(VII) : 성 내측에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섞은 흙으로 성토하였다. 상부성토 중 유 

일하게 풍화암반토가 주를 이루는 층이다. 서면의 Vlll층에 대응될 가능성이 있다. 

@ 주혈 재굴착 ; 성 내측에 너비 30cm 가량의 수혈 상으로 굴착하였다. 명면양상을 확인하지 못한 관 

계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변 정황상 주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l예 주혈 매립 (VI) : 회색점질토로 매립하였다. 

® 4차상뿌성토(V ∼ II ) : 회색점질토를주로 하여 성토하였고‘ m층에 의해 크게 상층과하층으로 구 

분할 수 있다. X층은 목탄과 갈색점질토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변의 회색점질토와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푼되고 있어 공정간 경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히→충(N)은 암회색, 회백색의 점질토 

덩어리가 확인되는데 토낭 내지는 점토블록으로 추정된다. 

@ 표토( I ) : 유적이 혜기된 후 형성된 표토에 해당한다. 

금번 토성씩 조사는 명면조시를 병행하지 못한 관계로 제한적인 토층조사만을 싣시하는데 그쳤다. 따 

라서 토충과 관련된 해석의 대부분은 추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후속조사를 통해 금번조사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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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양상을 검증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출토유물 

φ 완(도면 10-CD. 사진 7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면은 갈색, 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다. 소 

성 경도는 연질이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에 가깝게 내만되어 올라가고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 

리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I 현재높이 4.3cm. 두께 0.3∼O 8cm I 

@ 구연부(도띤 10-@. 사진 7-®)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황갈색과 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사면 

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구연은 직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구연부 하단과 동 

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횡침선 4조가 돌아간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흔입되었으나 정선되었 

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10. Jcm . 두께 0.5∼O 6cm I 

@ 구연부(도떤 10-®‘ 사진 7-@)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과 암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외반 

하고‘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적갈색을띤다. 

| 현재높이 3.4cm , 두께 0.4∼O 6cm I 

@ 동체부(도띤 10-© . 사진 7-@)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띤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횡 

침선 2조가 돌아간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3.7cm ‘ 두께 0. 4∼0.55 cm I 

@ 동체부(도띤 10-® . 사진 7-®) 

동체 일부가 깐존한다. 내면은 회흑색 외면은 암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다. 소성 경 

도는 연질이다. 외면에는 명행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종 ·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흙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4.7cm‘ 두께 0 . 5∼0.6cm I 

@ 동체부(도면 10-® , 사진 7-(J) )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과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외띤에는 사격자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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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 

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6.7cm, 두께 0. 8∼0 . 9cm I 

@ 동체부(도면 10 <JJ. 사진 7-@)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일부 확인되나 물손질로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져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태 

토는 소량의 사립과 세석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6cm, 두께 ] cm I 

t흐〉「J 
@ 

’ @ 

@ 

@ 
@ 

0 

[ 도면 1이 토성 출토유물 



38 고앙 역절산유적(1채 

@ 동체부(도띤 10-®. 사진 7-® )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갈색과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외변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적갈색을띤다. 

| 현재높이 10. l cm, 두께 l ‘ l cm I 

4.2. 수혈유구 

1) 1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11-CD. 사진 8 · 9-CD∼@)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모서리 해발 28.00m 내외에 위치한다. 유구는 동쪽으로 인접해서 

2호 주혈군이 . i흑동쪽으로 7호 수혈유구가 7.2m 가량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근대유구에 의해 

서쪽 상부가 파꾀되었으며. 성벽 잔존부와 맞닿아있다. 조사는 성벽 잔존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동쪽 

1/4 가량만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조시를 종료하였다. 

조사결과‘ 성벽보다 선행해서 축조되었으며. 성벽은 수혈을 매립하면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l호 수혈유구 자체가 독립적인 유구로 기능하다가 폐기 후 성벽축조를 위해 매몰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성벽과 판련된 하부구조로써 굴착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 장축은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이다. 평면형태는 현 

재 드러난 양상으로 보아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중심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오목한 형태이다. 현재 규모는 길이 463cm, 너비 343cm ‘ 최대깊이 76cm 정도이다. 

토층은 목탄의 비중이 높은 W층을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층은 다시 풍화암 

반토+회색 점질토층(V ∼VII)과 화재관련층(VJIT · IX)으로 세분된다. K층의 경우 세분된 각 층의 경계변에 

목탄과 소토 등씨 띠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불과 관련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 

반적인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퇴적되었다기보다는 성벽의 축조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매립 

된 것으로 추정펜다. 조사된 범위 내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구연부 2점 . 저부 1점 등 3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구연부(도띤 11-@. 사진 9-@) 

기종은 대호로 추정되며, 구연 1/3정도와 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경부는 곡선으로 외경되며 구연단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내외면에는 좀 횡방향의 회전 

물손질흔과 점토띠 접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띤다. 

| 현재높이 1 I .i3cm, 복원입 지릅 44cm, 두꺼l 0.7∼ 1.1 cm I 

@ 구연부(도띤 11-®. 사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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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유구 

내부조사미실시 

냥1 

VI -

VI 암갈색접질토 

Vll-1 효|색사질접토 
Vll-2 호|백색사질접토 
VII 3 암갈색접질토 
Vll-4 황갈색사질접토 
Vll-5 암호|색시질접토 
Vll-6 호l킬색사질접토 
Vll-7 영횡갈색사질점토 
Vll-8 갈색사질접토 
Vll-9 영효|색사질접토 
VIII 흑색접질토+목탄 

IX 1 회색사질접토 
+목틴(띠상으로 문포) 

IX-2 효|갈색점질토 
IX-3 효l갈색사질접토 

IX-4 암갈색접질토 
IX 5 황갈색사질점토 

+목탄(띠상으로 문포) 
IX-6 암회색점질토 

~암 반 

I 핑갈색사질접토 

11-1 임회색접질토+목탄 
11-2 효|갈색점질토+목탄 

11-3 항갈색사질점토 
II 4 회갈색시질접토 
111-1 호l갈색접질토 
111-2 회색접질토 
IV-1 입갈색점질토 
IV-2 흑갈색접질토+목탄 
IV 3 1항갈색사질접토 

IV-4 입갈색점질토 
V-1 회갈색점질토 
v 2 암갈색접질토 
V-3 J힘황색점질토 

V-4 1회색접질토 

V-5 ·~I 백색접질토 

V-6 암갈색사질접토 
v 7 황갈색사질접토 
v 8 백색점질토 
V-9 호|백색사질접토 
V-10회색 Af질점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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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앙 먹절산유적(1차) 

기종은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 구연 1/3정도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흑갈색과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포 표면이 박리되었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구연 

은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경미한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격자문이 정연하게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확인되나 물손질로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져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구연의 

상면에는 그을음이 흡착되어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 

색을띤다. 

| 현재높이 10.0cm ‘ 복원입지퓨 17. 2cm . 두께 0.4∼0.6cm I 

@ 저부(도면 11-@‘ 사진 9-@) 

기종은 심발평토기로 추정되며 .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황갈색월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저부에서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가고 저부는 중앙부가 약간 들린 명저이다. 외면에는 

타날된 흔적은 확인되나 표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저부 외측면은 회전깎기로 조 

정되었고‘ 내면에는 저부바닥에서 손누름흔적과 도구조정흔이 . 동체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4.9cm ‘ .. 닐지릎 9cm , 두꺼l 0.6∼ 1.1 cm I 

2) 2호수혈유구 

(1) 유구(도띤 12-CD. 사진 10-CD∼@ · 11-CD) 

2호 수혈유구는 구릉 정상부의 서쪽 해발 27.50∼27.60rn에 위치한다. 유구는 북쪽으로 3.8rn 떨어져 

3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인접하여 성벽 기저부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잔존하는 단면형태는 

바닥이 넓고 위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플라스크형’이다. 

입구의 규모는 직경 130cm 내외이고, 바닥은 직경 150cm 내외이다. 최대깊이는 22:5cm이고. 규모는 3 

호 수혈유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바닥은 다소 오목하게 굴착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토층양상은 크게 벽체의 함몰양상을 기준으로 함몰전. 함몰중‘ 합몰후로 나눌 수 있다 

함몰전 토층은 입구가 원형을 유지할 당시에 퇴적된 것으로 바닥 중앙부를 중심으로 봉긋하게 쌓인 양 

상이다. 상층(IX -1)과 하층(IX -2)으로 세분되는데. 하층은 흔입물이 거의 없는 단일한 양상의 회색점질 

토로 구성되어 있고. 상층에는 대량의 토기면이 확인된다. 

함몰중 토층-은 벽체가 붕락된 풍화암반토와 외부에서 유입된 회색점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양상이다. 

VIII층은 외부유입 퇴적층과 풍화암반토가 섞인 간층이 교대로 반복퇴적된 양상으로 입구가 붕괴되기 시 

작한 양상을 보여준다. W충은 외부유입 퇴적층과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반복퇴적된 양상으로 입구가 본 

격적으로 붕괴되는 단계이다. ill· V층은 외부에서 유입된 퇴적층에 해당되며 . II . W층은 벽체가 붕락 

된 풍화암반토이다. 함몰후 토층은 수혈 상부의 벽체 붕괴가 완료된 후 외부에서 유입된 퇴적충( I )이 

다. VII층은 풍화암반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체가 무너져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벽면월 따라 확인되며 두 

께 lOcm 내외의 띠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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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5 갈색사질점토+웅화암반토 
Vl-6 갈색접질토+풍화암반토 
Vl-7 회색접질토 
Vl-8 앙짚색사질정토+목틴 
Vl-9 회갚색사질접토+풍회암반토 
Vl- 10 회색사질점토 
VII 회색사질점토 

VIII- ’ 회색접질토+목탄 
Vlll-2 암앓색접질토+목탄 
VIII 3 회잘색접질토+목탄 

Vlll-4 갈색접질토+목단 
IX-1 암앓색접질토+목탄 
IX-2 호j칠색접질토 

~ 암 반 

I 앙회색접질토+목탄 

11-1 효| 갈색사질접토 

11-2 횡갈색접질토+풍화암반토 
II 3 회갈색사질접토+웅화암반토 
11-4 암갈색시질점토+풍화암반토 
川 -1 호|갈색접질토+옥탄 

Ill 2 잉갈색접질토+목탄 
IV 회갈색사질점토 

V-1 암갈색접질토+목탄 
v 2 호|갈색접질토+목탄 
VI 1 암갈색접질토+목탄 
Vl-2 효|갈색사질접토 
Vl-3 효|갈색접질토 
VI 4 효|갈색질접토+풍화암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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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앙 역절산유적(1차) 

외부유입 퇴적토가 회색점질토의 단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풍화암반토와 교때로 퇴적된 양상이 

상당히 정형성윤 띠고 있어 토층을 기준으로 인위적인 매립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유물은 바닥떼서 삼족기 . 뚜껑. 대옹. 합 등 3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φ 구연부(도면 12-® . 사진 10-(j))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외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회흑색을 띠 

기도 한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요철을 이루면서 물이 뾰족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띤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세석립 

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흑색을 띤다. 

| 현재높이 10.9cm. 두꺼l 0.55∼0.7cm I 

@ 구연부(도면 12-@. 사진 10-®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암황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 

연단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외경되어 내려온다. 동체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 

되었고‘ 구연과 내면 전체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 

선되었고‘ 기심은 암황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4.9cm, 두께 0.55cm I 

@ 구연부(도면 12-® ‘ 사진 10-@) 

구연 1/4정도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면은 암황갈색. 외면은 흑색과 암황갈색달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펀펑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잇빗f찬 곡면을 이루면서 

내려옹다. 동체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구연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적 

과 내박자흔이 확인되나 물손질에 의해 형태가 희미하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흑색을 띤다. 

| 헌재높이 9.3cm ‘ 복원인 지픔 20. 2cm , 뚜께 0.45∼0 . 55 cm I 

φ 구연부(도면 12-© . 사진 10-CV)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동처l는 직선에 가깝게 

외경되어 올라오며 구연은 내만하고 구연 아래에는 사선으로 말아 붙인 턱이 있다. 동체에는 횡침선 4조 

가 확인되며 저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 

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7. 25cm ‘ 두께 0.75cm I 

@ 구연부(도면 12-® . 사진 10- @)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띤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정도는 경질이다. 구경은 곡선으로 외경하고 구 



4. 조사내용 43 

연단은 둥글띤서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되었다. 구연 아래에는 삼각형의 돌대가 돌아간다. 외면에는 물손 

질흔이 내면에는 종방향의 손누름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 

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6.3cm . 두께 0. 4∼0 . 9cm I 

@ 구연부(도면 13-CD ‘ 사진 11-@) 

기종은 단겸호로 추정되며, 구연 1/2정도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흑색을 띠며 외면의 경 

우 부분적으포 박리되어 적황갈색을 띠기도 한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꼭변을 이루며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 외면에는 명행선문이 E斗날되었고. 내면에는 

손누름흔적과 내박자흔이 확인되나 물손질에 의해 형태가 희미하다. 태토는 소량돼 세사립이 흔입되었 

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황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6.7cm . 복원입지름 14.Scm ‘ 두께 0.5∼0.9cm I 

@ 구연부(도면 13-@. 사진 11-®) 

기종은 단경호로 추정되며, 구연과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 

이다. 동체는 곡면을 이루며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한다. 동체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경부에 

는 횡침선 1조가 돌아간다. 구연과 동체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랍이 흔 

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6. l cm, 두께 0.5∼0.65cm I 

@ 구연부(도면 13-©. 사진 11-©) 

기종은 장관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 1/4정도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황갈색을 띠며 소 

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경미한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구연과 동체 외 

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 

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황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7. l cm, 복원입지름 23.2cm , 두께 0.6cm I 

@ 구연부(도면 13-®, 사진 11-@) 

기종은 합쓰로 추정되며, 구연과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강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은 깎기를 한 후 

물손질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과 석영질의 석랩이 혼입되었으나 비 

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5cm. 두꺼1 0 . 35∼0.S cm I 

@ 동체부(도면 13-®‘ 사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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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경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견부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기호가 음각으로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 

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6.75cm, 두꺼1 O.Scm I 

@ 동체부(도면 13-@. 사진 11-G))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외면에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 

었고 횡침선 1조가 확인된다. 횡침선 바로 아래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기호가 음각으로 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띤다. 

| 현재높이 3.9cm . 두께 0.7cm I 

@ 동체부(도면 13-CV. 사진 11-@) 

동체 일부딴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외면에는 명행선문을 타날 한 

후 타날판 모서리 끝을 이용하여 삼각형으로 문양을 압날하고 다시 횡침선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내면에 

는 도구조정흙과 점토띠 접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띤다, 

| 현재높이 5.9cm ‘ 두께 0. 8∼0 . 9cm I 

@ 동체부(도면 14-© . 사진 11- ® ) 

기종은 단겸호로 추정되며 동체 1/3정도가 잔존한다. 내면은 회흑색. 외면은 회섹과 회흑색을 띠며 소 

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의 형태는 구형으로 동 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한다. 견부에는 횡침선을 2조로 돌린 

후 그 사이에 따상문을 시문하였고 동체 하부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동체 내띤에는 물손질흔과 내 

박자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정밀하게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후색을 띤다, 

| 현재높이 13.4cm, 두꺼]0.4∼0. 65cm I 

@ 동체부(도면 13-® . 사진 11-@)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녹황색의 산화뭔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동체에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횡침선 4조가 확인된다. 내면에는 동체 

에서 종 · 횡방향의 도구조정흔이, 저부에서 내박자흔, 점토띠 접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잭을 띤다. 

| 현재높이 19.2cm, 두께 0.6∼0.9cm I 

@ 삼족기 (-도면 13- ® ‘ 사진 11 (jJ)) 

구연과 배선, 다리 일부가 잔존한다. 내면은 짙은 회청색, 외면은 암자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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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신은 곡띤을 이루고 구연은 둥글게 외반한다. 저부에는 원뿔형의 다리가 부착띄어있다, 배신의 내 

외면에는 물손질흔과 목리조정흔이, 다리에는 깎기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혼입되었 

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5.25cm‘ 두께 0.5cm I 

@ 대옹(도면 14-CD ‘ 사진 12-φ) 

구연 일부와 동체 1/3정도가 결실되었으나 번조과정에서 많이 휘고 일그러져 원형을 알기는 어렵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경부와 통체 상면에는 녹황색의 산화된 자연유가 흡착되어있다. 소성 경도는 경 

질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구연과 내면 전체에는 물손질과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확 

인된다. 저부에는 번조받침으로 사용된 토기편 일부가 부착되어있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흔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높이 85.6cm, 꽉원입지퓨 45cm‘ 넘지듀 23cm, 두찌l 0. 8∼ l .4cm I 

@ 대옹(도면 14-®. 사진 12-®)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동체는 완만한 곡 

면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저부는 원저로 가운데에 좁고 낮은 굽이 부착되어있다. 굽운 최종 단계에 붙인 

것으로 내면 중앙에서 조으기 기법을 한 후 다시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확인된다. 외면에는 사격자문 

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과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 

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l8.8cm ‘ 밑(굽)지름 3.6cm ‘ 두께 l ∼ 1. 3cm I 

@ 대호(도면 14-® ‘ 사진 12-® ) 

저부와 동체 1/2정도가 잔존하나 번조과정에서 많이 휘고 일그러져 원형을 알기는 어렵다. 내면은 회 

청색. 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녹황색의 산화된 자연유가 흡착되어있다. 소성 경도는 경 

질이다. 외면애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을 한 후 다시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이 확인 

된다. 저부에는 번조받침으로 사용된 토기펀 일부가 부착되어있다. 태토는 다량의 시-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26. 7cm . 두께 0.7cm I 

@ 컵형토기(도면 13-® . 사진 12-© ) 

구연과 동체 2/3정도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기형은 저면에서 구 

연까지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가고 구연단은 편펑하게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도구조정흔과 손누름흔 

이 확인되나 물손질에 의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꾀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과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10. 2cm. 복원입지름 11. 3cm. 두께 0. 7∼ l .05cm I 



4. 조사내용 47 

@ 뚜껑(도면 15-CD. 사진 12-@) 

구연과 신부 1/3정도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외면의 경우 흑색으로 마연되었으나 박리 

된 상태이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신부의 형태는 반구형으로 상부에서 곡면을 이루면서 내려오며 드 

림은 직립하고 드림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신부에는 상부에 l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중간에는 2조 

의 횡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신부와 드림의 경계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 

아간다. 신부의 깨진 부분 양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태토는 미 

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정밀하게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10.Scm. 복원입지름 41.2cm, 두께 0. 6∼O 7cm I 

@ 뚜껑(도띤 15 @‘ 사진 12-®) 

구연과 신부 1/3정도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과 흑색을 띠며 외면의 경우 흑색으로 마연되었으 

나 박리되었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신부의 형태는 반구형으로 상부에서 곡면촬 이루면서 내려오며 

드림은 직립하고 드림단은 퉁글게 마무리되었다. 신부에는 상부에 1조의 횡침선이 똘아가며, 중간에는 2 

조의 횡침선될 돌린 후 그 사이에 2조의 따상문을 시문하였다. 신부와 드림의 경계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신부의 째진 부분 양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태토는 

미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정밀하게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9. Scm, 복원입지름 39.Scm, 두께 0.65cm I 

@ 합(도면 15 ® , 사진 12-0)) 

구연과 저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흑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어 회색과 회황갈색 

을 띠기도 한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직립에 가깝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한글게 마무리되었다. 

저부는 약간 들린 평저이다. 동체 상위에는 요철로 시문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고, 저부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도구정면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미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정밀하게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띤다. 

| 현재추정높이 16.7cm ‘ 두꺼l 0.4∼O. Scm I 

@ 저부(도떤 15 ® · 사진 11-@) 

저부와동체 일부가잔존한다. 내외면은짙은회청색을띠며 부분적으로자연유가깅함1되어 있으나산화 

되어 황갈색을- 띤다.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저부는 말각펑저이며 동체는 곡선에 가깝게 외경되어 올라간 

다. 저부외측띤은 회전깎기로 조정되었고, 내면에는 저부바닥에서 손누름흔적이 동체에서 점토띠 접합흔 

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짙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3.3cm. 복원밑지름 Scm, 두께 0 . 6∼0.9cm I 

@ 저부(도띤 15-® , 사진 11-@)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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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간다. 동체와 저부 외측면은 깎기로 조정되었는데 마연한 듯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2.4cm, 복원밑지름 8cm, 두께 0.55cm I 

@ 저부(도면 15-© , 사진 11-® )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며 기형이 약간 휘어져있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 

다. 저부는 가운데가 들린 말각명저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티-날되었고 내변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2.4cm. 밑지름 I0.3cm, 두께 0. 4∼O 8cm I 

@ 저부(도면 14 ® , 사진 11-® ) 

저부 1/2정도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잘이다. 저부는 가운데 

가 약간 들린 평저이며 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간다. 동체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물 

손질에 의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저부 외측면에는 깎기조정흔이, 저부 바닥에는 손누름흔이 확인된다. 

내면은 회전똘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 

청색을띤다. 

| 현재높이 4cm , 복원밑지름 I 3.4cm, 두께 0.65∼ l .2cm I 

@ 저부(도면 14-® , 사진 11-® )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곡면을 이루며 저 

부는 가운데가 약간 들린 말각펑저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 

었다. 태토는 소량이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떤다. 

| 현재높이 6cm, 두께 0. 5∼ I. I cm I 

@ 시루(도면 15-CV, 사진 11-® ) 

저부의 바닥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과 흑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저부의 바닥은 가 

운데에 원형의 증기공을 있고 방사선상으로 삼각형의 증기공이 배치된 형태로 모두 도려낸 방식이다. 저 

부 바닥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엽되었으나 비교적 정 

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I 현재높이 L3cm, 두께 0. 7∼0.9cm I 

@ 파수(도면 15-@, 사진 11-@) 

봉장형의 파수로 한쪽부분만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었다. 외면은 회색과 흑색을 띠며 소 

성 경도는 연질이다. 종단면은 원형이고 파수 상부 가운데에는 일자형으로 구멍이 뚫려있다. 태토는 세 

사립과 세석럽이 혼입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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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재길이 6.6cm, 두께 3. l cm I 

@@ 방추차(도면 15-® , 사진 12-@) 

원형의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전면의 외연은 깎기로 조정되었고, 후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중앙에는 지륜 0.8cm 정도의 구멍이 전면에서 후면으로 뚫려있고, 단면은 납작한 말각장방형이다. 

I 지름 4.4crn, 두꺼l I. 3cm I 

행 불명철기(도면 15-@, 사진 12-® ) 

형태는 ‘ L‘’자형으로 일부만 잔존하며 부식상태가 심하다. 용도는 알 수 없다. 

| 현재길이 3.9cm, 두께 0.9cm I 

3) 3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16-CD, 사진 13-CD∼@ · 14-CD) 

3호 수혈유-구는 구릉 정상부의 서쪽 해발 27.50m 내외에 위치한다. 유구는 4호 수혈유구를 파괴하면 

서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50cm 간격을 두고 성벽 기저부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잔존하는 단면형태는 

바닥이 넓고 위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플라스크형’이다. 

입구의 규모는 직경 218cm . 바닥은 직경 206cm, 최대깊이는 289cm 정도이다. 바닥은 펑펑하게 정지하 

였다. 내벽은 바닥에서 lm 가량 높이까지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 위로는 대부분 붕락된 상태이다. 

토층양상은 크게 벽체의 함몰양상을 기준으로 함몰전. 함몰중. 함몰후로 나눌 수 있다, 

함몰전 토층은 입구가 원형을 유지할 당시에 퇴적된 것으로 풍화암반토가 섞인 간층(X-2)을 기준으 

로 크게 상층(X-1)과 하층(X -3)으로 구분된다. 하층은 바닥 중앙을 중심으로 비교적 수평에 가까운 퇴 

적양상을 보씨고 있으며, 혼입물이 거의 없는 단일한 양상의 회색점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은 바닥 

중앙부를 중심으로 봉긋하게 쌓인 회색점질토로 하충과 유사한 양상이나 목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함 

몰중 토층은 벽체가 붕락된 풍화암반토와 외부에서 유입된 회색점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양상이다. K층 

은 외부유입 퇴적층과 풍화암반토가 섞인 간층이 교대로 반복퇴적된 양상으로 입구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양상1을 보여준다. IV · VI m층은 외부에서 유입된 퇴적층에 해당되며‘ II · ill · V층은 벽체가 

붕락된 풍화땀반토이다. 

함몰후 토츰은 수혈 상부의 벽체붕괴가 완료된 후 외부에서 유입된 퇴적층( I )이다, 

I 층은 풍합암반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체가 무너져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벽면을 따라 확인되며 두 

께 lOcm 내외의 띠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해석이 쉽지 않다. 아마도 수혈 내부가 완전히 매몰된 후 흙 

자체의 히→중파 빗물 등에 의한 침하로 인해 벽면과 퇴적층 사이에 간극이 생겼고. 이 간극으로 재차 벽면 

이 무너져서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유입 퇴적토가 회색 점질토의 단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스런 퇴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매립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장수혈의 입구가 옹전할 당시에 인위적으로 매몰될 실시하였고, 벽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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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효|색사질접토 

Vll-1 효|액색사질접토 
Vll-2 회갈색접질토+목탄 
\/Ill 회색사질접토 

IX-1 잉갈색접질토+목틴 
IX-2 효|길색접질토 
IX -3 효|색접질토+옥탄 
IX 4 회횡색사질접토 

IX-5 회액색사질접토 
IX-6 회색접질토 +옥탄 
IX-7 효|횡색접질토 

IX-8 회색접질토 

IX-9 효|황색 사질접토 
+웅화암반토 

X-1 회액색사질짐토 
X-2 효|갈색접질토+목탄 
x 3 효|색 접질토 

I 1 회왕색시질접토 
I -2 암회색접질토+목탄 
II 1 효|횡색사질토 

11-2 회색점질토+목탄 
11-3 회황색접질토 
11-4 회색접질토 

11-5 호1백색사질접토 

川 회횡색사질접토 

IV-1 효|색접질토 
IV-2 효|색접질토+옥탄 
V-1 왕색시질접토 
V-2 암횡색시질점토 

Vl-1 호|액색접질토+목탄 
Vl-2 효!색접질토 

Vl-3 효|항색시질토 
+웅화암반토 

Vl-4 효|황색시질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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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는 매몰 도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뚜껑. 소호‘ 심발형토기 등 16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구연부(도면 16-® . 사진 13-©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단 

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거의 직선으로 외경되어 내려긴-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 

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황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3.7cm, 두께 0.6cm I 

@ 구연부(도면 16-@‘ 사진 13-®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 

단은 편명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직선에 가깝게 외경되어 내려간다. 동체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 

되었고, 내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 

은적갈색을띤다. 

| 현재높이 5.2cm, 두께 0.6cm I 

@ 구연부(도면 16-© . 사진 13-®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 

단은 점토를 밖으로 말아 붙여 둥글면서 꿀이 뾰족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곡선에 가깡게 외경되어 

내려간다. 동체 외면에는 명행선문이 타날되었고, 구연과 내면 전체는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세 

사립과 세석랩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5.5cm. 두께 0.45cm I 

@ 구연부(도면 16-® . 사진 13-G)) 

기종은 단경호로 추정되며, 구연과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 

이다. 경부는 직선으로 외경되며 구연은 수평으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경부와 내면 전체에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 

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I 현재높이 6. l cm, 복원입지름 15.Scm, 두께 0. 5∼0.65 cm I 

@ 심발형또기(도면 17-® . 사진 14-® )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나 접합되는 부위가 없어 도상으로 추정 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기형은 저부에서 경부까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저부는 명저로 추정된다. 동체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횡침선 4조가 돌아가며. 저부외측면은 회전깎기로 조정되었다. 내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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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에 도구조정흔이 경부와 동체에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 

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추정현재높이 12.95cm . 두께 0.5∼ l I cm I 

@ 구연부(도변 16-® , 사진 14-® ) 

기종은 합으로 추정되며. 구연 1/4정도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직립에 가깝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면서 뾰족하다. 동체는 견부에서 맛맛하게 동최 

대경을 이루면서 내려와 곡면을 이룬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 

입되었으나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6.Scm . 복원입지름 19.6cm . 두꺼l 0. 3∼0 Scm I 

@ 소호(도면 17-® . 사진 14-@) 

전체적으로 1/4정도가 잔존하나 구연이 거의 결실되었고, 잔존하는 구연 또한 번조 과정에서 휘어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동체는 구형이며 저부는 명저이다. 구연과 동체 상부 

는 회전물손질포 조정되었고. 동체 하부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거칠게 물손질로 조정되어 

점토띠 접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띤다. 

| 높이 7.4cm ‘ 뚜꺼I 0. 3∼0.9cm I 

@ 뚜껑 (도면 17-φ‘ 사진 14-@) 

구연과 신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드림은 직립에 가깝게 외 

반하고 드림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신부와 드림의 경계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외면은 표 

면을 아주 매끄볍게 마연하였고. 내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미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정 

밀하게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5.2cm . 두께 0.55∼O 7cm I 

@ 동체부(도면 17-@ . 사진 13-® ) 

기종은 단경호로 추정되며‘ 경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 

이다. 외면에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경부와 내면 전체에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사립 

이 소량 혼입되썼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4.45cm, 두께 0.75cm I 

@ 동체부(도띤 17-@ ‘ 사진 14-®) 

기종은 장란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쇼;성 경도는 연질이 

다. 동체는 저변에서 완만한 곡면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동체 상부에는 승문. 하부에는 태사격자문이 타 

날되었고. 내면에는 종횡방향으로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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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되었고. 기심은 회흑색을 띤다. 

| 현재높이 17.3cm, 두꺼l 0.5∼0 . 75cm I 

@ 시루(도면 17-CV, 사진 14-® )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암황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황체는 직선으로 외 

경되어 올라가고 저부 바닥에는 증기공이 뚫려있으나 극히 일부만 잔존하여 형태 확인은 어렵다. 외면에 

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저부외측면은 물손질을 하여 타날문을 지운 후 다시 회전깎기로 마무리하였 

다.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띄었으나 비교적 정 

선되었고, 기심은 암황갈색을 띤다. 

I 현재높이 6.85cm . 두께 0 . 75∼O 95cm I 

@ 시루(도면 17-® . 사진 14-® ) 

저부 바닥 일부만 잔존한다. 내면은 암황갈색‘ 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저부 바 

닥에는 증기공 3개가 확인되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고 모두 도려낸 방식이다. 외면에는 물손질조정흔 

이. 내변에는 손누름흔적과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 

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1.2cm I 

@ 저부(도면 17-®. 사진 14-@)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나 동체가 약간 휘어져 있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 

다, 저부는 원저이며 통체는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저부에서 판체 하부까지는 세 

사격자문이 타달되었고. 동체 중부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내면에는 도구조정흡과 점토띠 접합흔 

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찰 띤다. 

| 현재높이 12.25cm, 두께 0.4∼0 9cm I 

@ 저부(도면 17-@. 사진 14-CV)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띤은 회흑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추정되며 

바닥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도구조정흔과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태포는 미량의 석영질 

의 석립과 세사법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l.Scm‘ 두께 0. 7∼ 1.1 cm I 

@ 저부(도면 17-® . 사진 14 @) 

기종은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면은 적갈색. 외면은 암갈색을 띠며 

표면에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흡착되어있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가고 

저부는 평저로 추정된다. 동체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에 의해 희미하게 확인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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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측면은 회전깎기로 조정되었다. 내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6cm, 두께 0.45∼0.75 cm I 

@ 파수(도면 17-®, 사진 14-@) 

우각형따수로 한쪽부분만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었다. 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 

는 연질이다. 종단면은 원형이고, 따수의 상 · 하부 가운데에는 단면 일자형으로 구멍이 뚫려있다. 태토 

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흔입된 점토이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길이 6.95cm, 두께 2.8cm I 

4) 4호수휠유구 

(1) 유구(도변 18-CD, 사진 15 · 16-CD)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모서리 해발 27 . 20∼27 . 40m에 위치한다. 유구는 동쪽으로 1.2m 

가량 떨어져서 8호 수혈유구가. 북동쪽으로 1. 8m 지점에 6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토성 

기저부를 따괴하면서 조영되었고 남쪽부분은 3호 수혈유구에 파괴된 상태이다. 또한 서쪽 중앙부는 시 

굴 트렌치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고, 남동쪽 모서리도 근대유구에 의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이다. 평면형태 

는 말각장방형이다. 벽면은 다소 비스듬하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다소 요철이 있게 조성하였고‘ 그 위로 

굴착한 흙을 되메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486cm 너비 316cm 최대깊이 34cm 정도이다. 

토층양상은 목탄이 깔린 화재관련층(N)을 기준으로 크게 상층(ill)과 하층(V)으로 구분된다. 

히층은 수혈을 굴착한 풍화암반토를 되메운 것으로 바닥은 요철이 심한 반면, 상면이 수평에 가까운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위에 형성된 W층은 목탄과 소토로 이루어진 lcm 내외의 앓은 띠상퇴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층은 최초 수혈을 굴착한 후 되메운 정지층에 해당되고 W층은 화재와 관련된 폐 

기층으로판단된다. 

상층은 토층양상이 전체적으로 유구 바닥면과 평행한 ‘U’자상을 이루고 있어 수혈마 폐기된 후 외부에 

서 유입된 자연퇴적층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3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24∼50cm 내외이며 , 갚이는 20∼60cm로 다 

양한 편이다. 배치상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혈은 모두 정지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다. 2번 주혈 

의 경우 목주흙으로 판단되는 회색점질토가 평면과 토층상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목주가 일부 잔존한 

상황에서 퇴적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시루 등 4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중 

@ 구연부(도면 18-®, 사진 16-® ) 

구연 일부기-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황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콕선으로 외경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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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단은 편펑하게 마무리되었다. 구연과 동체 경계에는 평행선문 타날되었고 구띤에는 물손질흔이 확 

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5cm ‘ 두께 0.75cm I 

@ 구연부(도면 18-® . 사진 16-® ) 

구연과 통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다.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어 내려 

간다. 외면 전체에는 평행선문을 타날 한 후 경부만 다시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세 

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I 현재높이 5.65cm, 두께 0.55cm I 

@ 시루(도면 18 - © . 사진 16-® )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황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직선으로 외 

경되어 올라가고, 저부 바닥에는 증기공이 뚫려있으나 극히 일부만 잔존하여 형태 확인은 어렵다. 외면 

에는 명행선분이 타날되었고 저부 외측면은 회전깎기로 조정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적이 확인되나 

물손질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워져 정확한 형태 확인은 어렵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4.75cm , 두께 0.65∼0.8cm I 

@ 저부(도면 18 - ® . 사진 16- © ) 

기종은 단정호로 추정되며 ,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 

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14.95cm, 두께 1.05∼ I. 3cm I 

5) 5호 수혈유구(도면 19-CD. 사진 16-®CV) 

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해발 27.00∼27. 20m에 위치한다. 유구는 근대유구에 의해서 서 

쪽 상면이 파괴되었고 동쪽으로 0 .4m 떨어져 8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lm 떨어져 4호 수혈유구가 위 

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이며 ‘ 

명면은 원형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 

이 82cm. 너 비 68 cm ‘ 최대깊이 31cm 정도이다. 토층은 암갈색점질토로 이루어진 단일층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6호 수혈유구(도면 19-® . 사진 17-CD∼@) 

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해발 26.5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1. 8m 떨어져 4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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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유구가. 남동쪽으로 lm 떨어져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 

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벽면과 바닥은 다소 오 

목하게 굴착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16cm. 너 비 86cm . 최대깊이 27crn 정도이다. 

토층은 암갈색점질토로 이루어진 단일층이다. 

26.50m 

유물은출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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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20-CD. 사진 17-® · 18-CD∼@)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 해발 27.00∼27 . 20m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2.5m 가량 딸어져 

2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4.2m 떨어져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이다. 펑변형태는 말 

각장방형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살짝 내만하였고, 벽면에는 폭 lOcm 내외의 굴지구흔이 수직방향으 

로 확인되고 있다. 바닥은 펑명하게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430cm. 너비 332cm이 

고, 최대김이는 160cm 정도이다. 

토층양상은 풍」화암반토가 대량으로 유입된 V층을 기준으로 크게 상층( I ∼ N)과 하층(VI∼vm)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하층은 수혈이 폐기된 후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퇴적층으로 갈색점질토에 목탄이 일부 섞 

V층은 경사면 아래쪽인 북동쪽에서 내부로 유입된 퇴적층으로 풍화암반토에 소량의 갈색 

점질토가 섞인 양상이다. 상층은 하층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토층양상이 전형적으로 완만한 ‘U’자상을 

인 양상이다.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혈은 자연스레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부정형 수혈과 주혈이 확인된다. 부정형 수혈은 북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길이 74 

cm‘ 너비 65cm ‘ 깊이 lOcm 내외이다. 주혈은 바닥 중앙의 장축선 상에 3기가 배치되어 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주혈은 지름 30cm 가량의 원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 나머지 주혈은 중앙 추혈로부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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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가량 이격꾀어 위치하며 규모는 20cm 내외의 타원형으로 상대적으로 소형이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구연부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구연부(도면 20-® , 사진 18- @) 

기종은 단경호로 추정되며 구연 1/2정도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직선으로 외반하고 구연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 

27.00m 

26.00m 

| 암길색점질토 

|| 회색접질토+횡색풍화암반 

111-1 암갈색접질토+효|색접토 
+목탄+소토 

111-2 암갈색접질토,횡색융화암반 
+회색정토립+옥틴 

IV 1 잉갈색접질토 
IV 2 암갈색 점질토+효|색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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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임갈색접질토+목탄 

VII 회색접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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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
 

∼∼
 

、
、

、
、

\ 、
、

‘ 

/

-
--

I 
!1 

1 

j 
l 
l 

j 
l 
---

a 
εp [ j

25.50m 

@ 
2m 

μ 

0 
E

。
띠
 
mN 

E

。
。
@
N

E
。
띠
 
@N 

~패관킹、 
10cm 0 

[ 도면 2이 7호 수혈유구 G〕실측도 @@출토유물 



62 고앙 역절산유적(1차) 

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3.85cm, 복원입지름 18.7cm, 두께 0.65cm I 

@ 구연부(도면 20-® , 사진 18-® )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연뜬 직선으로 외반하 

고 구연단은 강한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씌 세사립이 흔입되 

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3.15cm, 두꺼l 0.75 cm I 

8) 8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21- CD. 사진 19 · 20-CD∼@) 

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다소 북쪽으로 치우친 해발 27 . 00m에 위치한다. 유구는 남서쪽 

으로 50cm 가량 떨어져 5호 수혈유구가. 북서쪽으로 lm 지점에 9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2003년 경기도박물관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1호 주거지로 명명되어 일부 내부조사가 이루어 

진 바 있다. 금밴 조사에서는 복토된 흙을 제거한 뒤 잔존한 양상을 토대로 토층조사흙 실시하고 사진 

실측 등으로 기록을 남긴 후 내부토를 완전히 제거하는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이다. 평면형 

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곡면을 이루고, 바닥은 다소 오목하게 굴착한 

변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444cm ‘ 너비 372cm, 최대깊이 179cm 정도이다. 

토층양상은 똑탄이 깔린 화재관련층( v)을 기준으로 크게 상층(ill · N)과 하층(VI).Q.로 구분된다. 

하층은 수혈이 폐기된 후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퇴적층으로 갈색점질토과 회색점토가 섞인 양상이다. 

화재관련층은 똑탄과 적색소토가 바닥 전체에 고르게 깔린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하층 퇴적 후 어느 

시점에 수혈내부에서 모종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도 외부에서 유입된 자연퇴적층으로 

회색 점질토과 풍화암반토가 섞인 양상으로 목탄. 적색소토, 토기펀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토층양상 

이 전체적으로 유구 바닥면과 평행한 ‘U’자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혈은 자연스레 폐기된 것으 

로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바닥 중앙의 타원형 수혈 1기와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는 주혈이 13기 확인되었 

다. 타원형 수혈은 길이 166cm. 너비 96cm . 깊이 42cm이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20∼34cm 내외이며 , 깊 

이는 20∼70cm모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목주가 일부 잔존한 상황에서 퇴적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은 바닥의 ;가장자리를 따라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정형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남동쪽 모서리 

의 경우 주혈이 확인되지 않고‘ 수혈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시설에 해당될 가능 

성이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소호 등 5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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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φ 구연부(도면 21-@. 사진 20-®) 

기종은 단경호로 추정되며 . 구연과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구연 내면과 

동체 상면에는 녹청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있다.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연은 직선으로 외경하고 구연 

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세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구연과 내면 전체에는 회전물손질 

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I 현재높이 7.35cm. 복원인지퓨 14cm ‘ 두꺼I o.s∼0. 8c미 | 

@ 구연부(도면 21-® ‘ 사진 20-®)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경부는 직선으로 외경 

하며 구연은 경부에서 짧게 반전되어 외반하고. 구연의 안쪽은 오목하게 단이 진다. 동체 외면에는 사격 

자문이 타날되었고, 구연과 내면 전체에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I 현재높이 6.35cm. 두께 0.9cm I 

@ 소호(도면 21-©. 사진 20-@) 

동체와 경부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동체는 곡선에 가깝게 

외경되어 올라가며 경부는 곡선으로 외반한다. 내외띤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꽤토는 소량의 세사 

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3.l5cm. 두께 0.45∼O.S cm I 

@ 동체부(도변 21-® . 사진 20-@)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외면에는 횡침선 1조가 돌아가 

며 횡침선을 경계로 상부에 세사격자. 하부에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6cm . 두깨 0.65∼ ! cm I 

@ 저부(도면 21-® ‘ 사진 20-@) 

저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락되었다.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 

질이다. 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어 올라가고 저부는 평저로 추정된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 현재높이 4.05cm . 두께 0. 7∼0.9cm I 

9) 9호수혈유구 

(1) 유구(도변 22-CD. 사진 21-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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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22) 9호 수혈유구 @실측도 @@출토유물 

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동쪽 중앙 해발 25.00m에 위치한다. 유구는 북쪽으로 인접해서 10 

호 수혈유구가, 북동쪽으로 2m 떨어져 12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이다. 평면형태 

는 말각장방형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48cm, 너비 124cm, 최대감이 70cm 정도이다. 

토층은 5개 층으로 세분되며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 

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구연부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뚱 

@ 구연부(또면 22 ®, 사진 21 ®) 

구연과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는 직선으로 외경되 

어 올라가며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횡 

침선 l조가 돌아가나 박리가 심하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 

색을띤다. 

| 현재높이 9.8S cm, 두께 0. 6∼0 . 9S cm I 

@ 구연부(또면 22-@. 사진 21-© ) 

구연 일부기- 잔존한다. 내외면은 암황갈색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와반하고 구연단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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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게 마무리돼었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조정되었으나 외면에 평행선문 타날이 일부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과 석영질의 석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황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2.Scm‘ 두께 0.45∼O Scm I 

10) 10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23-CD. 사진 21-®CV) 

1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동쪽 중앙 해발 24 . 70∼25 . 00m에 위치한다. 유구는 북쪽으로 

O. Sm 떨어져 11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인접해서 9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명행한 방향이다. 평면형태 

는 말각장방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다소 요철이 있는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35cm, 너비 116cm‘ 최대깊이 48cm 정도이다. 

토층은 3개 층으로 세분되며 완만한 ’U‘자상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구연부 1점, 동체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구연부(도면 23- ® . 사진 21-® )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내면은 회갈색. 외면은 암자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연은 직선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요철로 마무리되었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 내면은 도구조정판과 점토띠 접합흔 

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 현재높이 4.65cm‘ 두께 0. 6c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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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체부(도면 23-® , 사진 21-® ) 

동체 일부가 잔존하며 저부로 연결되는 부위이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동체 

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외면에는 횡침선 1조가 돌아가고 그 아래에는 세사격자문과 평 

행선문, 사격;:z.}문 순으로 타날되어있고, 내면에는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흔입되 

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 현재높이 7.4cm, 두께 0.8∼ 1.05cm I 

11) 11호수혈유구 

(1) 유구(도면 24-CD, 사진 22-CD∼@) 

1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동쪽 중앙 해발 24 .90∼25 . 00m에 위치한다. 유구는 남쪽으로 

0.8m 떨어져 10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lm 떨어져 13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충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방향과 평행하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88cm, 너비 JL18cm , 최대김이 62cm 정도이다. 

토층은 4개 충으로 세분되며 수명에 가까운 완만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 

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저부(도연 24-@, 사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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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은 대옹으로 추정되며 저부 일부만 잔존하며 내면은 심하게 박락되었다. 외변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저부에는 좁고 낮은 원형의 굽이 부착되어 있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여 아무런 흔 

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2.35cm, 현재두께 (〕 . 8∼ 1.05cm I 

12) 12호수헬유구 

(1) 유구(도변 25-CD. 사진 22-®®) 

1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동쪽 중앙 해발 24 . 6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lm 떨어져 

10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lm 떨어져 13호 수혈유구기-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땀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 장축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평면형 

태는 타원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56cm. 너비 152cm. 최대깊이 34cm 정도이다. 

토층은 5개 층으로 세분되며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 

된다. 

유물은 내부돼적토에서 구연부 3점, 동체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 구연부(도면 25-® . 사진 22-® )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회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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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편펑하게 마무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 현재높이 3.35cm, 두께 O. Scm I 

@ 구연부(도면 25 - ® , 사진 22 - CV)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은 곡선으로 외반하고 구 

연단은 면펑하게 마무리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과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적갈색을띤다. 

| 현재높이 3.4cm, 두께 0. 4∼0.75 cm I 

@ 구연부(도면 25-© . 사진 22-@) 

구연 일부가 잔폰한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질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연단은 요 

철로 마무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으나 외면에 타날흔이 일부 확인된다. 태토는 소량 

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 현재높이 2.6cm, 두께 0. 65cm I 

@ 동체부(도면 25 - ® , 사진 22-@) 

경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며 기형이 약간 휘어져 있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소성 경도는 경 

질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조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흔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되었고‘ 

기심은암자색을띤다. 

| 현재높이 3.Scm, 두께 0.55∼0 9cm I 

13) 13호 수혈유구(도면 26-CD. 사진 23-CD∼@) 

1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에서 동쪽 중앙 해발 24. 40∼24.5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lm 

떨어져 11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lm 떨어져 12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명행한 방향이다. 평면형태 

는 타원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18cm, 너비 BO cm‘ 최대김이 20cm 정도이다. 

토층은 2개 층으로 세분되며 수명에 가까운 완만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 

된다. 

유물은 출또되지 않았다. 

14) 14호 수혈유구(도면 26-® , 사진 23-®∼@) 

1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 모서리 해발 25. 2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5m 떨어져 1 

호 구상유구가, 남쪽으로 6m 떨어져 11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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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이다. 명면형태는 타원 

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고 바닥은 정지한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 

는 길이 144cm. 너비 102cm . 잔존깊이 35cm 정도이다. 토층은황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단일층이다. 

1 13호 [도면 26] 수혈유구 실측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3. 주혈군 

1) 1호 주혈균(도면 27. 사진 24-CD∼@) 

1호 주혈군은 조사지역의 북서쪽 해발 27.4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로 토성 기저부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 3호 수혈유구와 맞닿아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배치상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36∼60cm ‘ 깊이 10∼36cm로 다양한 편이다. 

주혈 내부토는 l∼4번 주혈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5∼6번 주혈에는 암갈색점질토가 채워져 있다. 

유물은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주혈꾼(도면 28. 사진 24-CV) 

2호 주혈군은 조사지역의 남서쪽 해발 27 . 60∼27 . 80m에 위치한다. 유구는 서쪽으보 인접해서 1호 수 

혈유구가. 북쪽으로 1.8m 떨어져 2호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혈 2기가 640cm 간격을 두고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30cm 내외 . 깊이 23∼30cm이다. 주혈 내부토는 모두 회갈 

색점질토로 채워져 있다. 

유물은출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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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도면 29. 사진 24-

@@) 

구상유구는 조사지 역의 북동쪽 모서리 

해발 25.50m애 위치한다. 조사지역 경 

계에 걸려서 확인되었으나. 확인된 부분 

에 한해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조사 

된 수혈유구를 따괴하면서 조영되었고. 

남쪽으로 5m 떨어져 14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3.EJm 떨어져 8호 수혈유구 

가위치하고있다. 

유구는 기반땀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 

여 조성하였으떠 . 장축은 등고선과 펑행 

한 방향이다. 핸재 규모는 길이 410cm. 

너비 58cm. 최대깊이 25cm 정도이다. 토 

층은 황갈색사젤점토로 이루어진 단일층 

이다. 

유물은출토돼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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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29 ] 구상유구 실 측도 



5. 고찰 

발굴조사는 2003년 경도기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를 토대로 비교적 유구밀집도가 높게 확인된 

구릉 정상부의 중앙 700m'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토성 1개소, 수혈유구 14기 . 주혈 

군 2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삼족기를 비롯해 78점이 출토되었다. 

5.1. 유구 

5.1.1. 토성 

@ 벽절산토성의 입지 

역절산토성은 한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한강의 북안에 위치하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여 서해로 흘 

러드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주변 지형은 반경 4∼5km의 명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해발 27m 

의 벽절산이 솟아있어 주변을 관망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벽절산토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며, 전체둘레는 300m로 추정된다. 

[삽도 1] 먹절산토성 주변 토성 및 석성 분포도(경기도박물관 2006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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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절산토성은 서울 풍납토성. 충주 탄금대토성과 같이 강안성(江벌城)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범람원이 

라는 지리적으굶 취약한 지점에 위치한 이유는 수로를 통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 

변을 관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벽절산토성의 축조기법 

벽절산토성의 범위는 경기도박물관에서 보고된 회색점질토의 범위와 일치할 것으또 추정된다(경기도 

박물관 2005) . 총 4개의 Tr.을 설치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3Tr.-남. 

북면‘ 4Tr.-동, 서면을중심으로 벽절산토성의 축조기법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축조공정과 성토재료에 대한 개녕과 용어는 연구자들마다 각각 다소의 차이가 있다. 권오영(2011 . 2012) 

은 교호성토 - • 유사판축(쇠土) - • 판축으로 단계화를 시도하였고. 각 개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판축 ; 횡장판과 영정주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유사판축 ; 교호성토에 달구질의 흔적이 확인될 경우 

교호성토 ;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로 성토한 방식 

전체적인 발끓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연 조사만 이루어진 한계성으로 인해 자세한 양상은 확 

인할 수 없으나” 판축의 경우 규모나 토층의 수펑양상에 따라 어느 정도 변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판 

축과 교호성토의 경우 달구질 흔적의 차이로 변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달구질 흔적의 유무는 토충조 

사와 더불어 평면조사를 병행했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 이렇게 충실하게 조사된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달구질을 하지 않은 교호성토의 존재 또한 회의적이다. 기본적으로 성토 구조물이란 수 

분과 함께 다짐이 없으면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짐 내지는 

달구질 자체가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호성토와 유사판똑을 구별하지 않고 

교호성토로 일관할 것이며 그 개념은 권오영의 유사판축 개념과 동일하다. 

토충상 급격한 'L‘자상으로 선행토층을 단절시키는 양상에서. 권오영의 경우 입방체를 잘라내고 덧붙 

인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해 이혁희(2013)의 경우 기존 성토구조물의 가장자리를 잘라 

낸다고 하는 비교적 명확한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혁회의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도록 

하겠다. 이 ‘컷]프’의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판축이라 할지라도 성토단위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중심부에 비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데 . 판축이 아닌 성토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며 , 성토된 

단위에서 강한 부분을 남기고 약한 부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구사된 기술이 아닐까 추쟁해 본다. 

벽절산토성의 단면 토층을 살며보면. 기저부 굴착 • 기저부정지 • 하부성토 - • 재굵착(추정 목주흔 포 

함) - - 상부성토 순으로 축조되었으며 , 기본적인 양상은 교호성토한 것이다. 하부는 주로 황갈색풍화암반 

토를 위주로 회색점질토와 교호성토한 양상이며‘ 상부는 회색점질토를 위주로 교호성토한 양상이다. 

3Tr.과 4Tr. 의 단면에서 확인된 축조기법은 지형에 따라 상이하다. 3Tr. 에서 확인픽는 축조기법은 서 

쪽 단애면을 이용하여 ‘L’자상으로 굴착한 후 경사지도록 성토하였고. 4Tr. 에서 확인되는 축조기법은 능 

선 정상부의 풍화암반을 볼록하게 굴착하거나. 토제를 쌓아올린 후 이것에 의탁하여 돼면에서 내면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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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토한 양상이다. 이는 지형에 따라 축조기법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 단면에서 교호성토의 양상이 확인되는 가운데 세로방향의 세장한 토층이 확인되는데 , 이는 횡장판과 

목주의 사용으로 추정된다. 판축구조물은 영정주와 횡장목(판)의 존재 , 수평으로 이어지면서 수십회 반 

복되는 앓은 토층, 달구질(항토)에 의한 요철모양의 평면 등의 특정을 지니는데, 벽절산토성에서 확인되 

는 양상으로 보아 판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백색이나 회색점질토가 일정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확인되어 토낭이나 점토블록이 성토재로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일정상의 문제로 토성 단면 절개에만 그쳤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양 

상은 알 수 없으며, 판축과 다양한 성토재의 사용가능성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추쭈 이어질 발굴조사에 

서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기를 바란다. 

@ 주변성과의 비교검토 

조사지역 주변에서 현재 알려지거나 조사된 백제시대의 성은 다음과 같다(삽도 1). 벽절산토성의 축조 

기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교호성토한 양상이며 , 목주흔이나 횡장판흔으로 추정되는 양상 

이 확인되기또 한다. 벽절산토성과 축조기법이 비슷한 성으로는 화성 길성리토성(한신대학교박물관 201이, 

증평 이성산성(中原文化財E形펀院 2013), 충주 탄금대토성(中原文化財쩨究院 2009)이 있다(삽도 2) . 

충주 탄금때토성은 남한강변에 접해 있는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성이 다펀 흙을 교호성토하여 

축조하였다. 기저부 굴착 및 정지 후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성토하였는데, 하층에서 강돌을 이용한 계단 

상의 석렬이 중앙부에 위치하여 ‘석심토루’로 보고되었다. 이 석렬을 포함한 기초성토 이후 중심부의 상 

부를 성토한 다음, ‘L’자형으로 컷트하여 덧붙인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내 외벽에 걸쳐 다OJ=한 점토덩 

어리의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점토블록일 가능성이 높다. 증명 이성산성은 미호천의 지류인 보강천 

유역에 인접한 산성이며 남성(南城)과 북성(北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내성 동벽의 축조기법은 기저부 정지 후 외측으로 토제를 쌓아 올린 후, 이껏에 의탁하여 외측에 

서 내측으로 성토한 양상이다. 남성 내성 북벽은 사면부에 위치하며, 기저부를 계딴식으로 정지하고 외 

측에서 내측방향으로 성토한 양상이다. 

화성 길성리토성은 마제형 구릉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성토하여 축조하 

였다. 판축구조물의 부재, 횡장판의 부재 등 판축기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벽의 축조양상은 기 

저부 정지 • 기초성토 - • 하부성토 - -상부성토 순으로 이뤄졌다. 

벽절산토칭은 충주 탄금대토성 증명 이성산성 화성 길성리토성과 같이 암반층을 정리한 후 그 위에 

본격적으로 성토기법으로 축조한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성토기법으로 축조된 양상과는 달리, 인근 풍납토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2)은 판축기법의 양상을 띠 

고 있다. 벽절산토성의 트렌치 단면에서 이같은 흔적으로 보이는 양상이 일부 드러났지만, 판축의 양상 

이라고 확언하기도 힘든 양상이기 때문에 추후 발굴조사의 결과가 기대된다. 

@ 토성의 성격 

벽절산토성은 한강본류의 북안에 위치하며 . 평야지대에 솟은 구릉정상부에 축조된 토성으로, 서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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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조망이 우수하여 관측에 유리한 입지이다. 이러한 입지는 충주 탄 

금대토성과 유사하며. 축조기법 또한 유사하다. 전체둘레는 300m로 소규모에 속하며, 성 내부에 소수 

의 수혈유구가 3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벽절산토성에는 소규모의 인원이 상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절산토성은 남동쪽으로 36에n 떨어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한성백제기에 

풍납토성을 위시한 백제 중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과 한강을 이용한 수운교통의 요지 

에 위치하여 물류의 유통을 담당하던 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1.2.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14기 조사되었다. 수혈유구는토실, 구덩이, 저장공, 원형 저장공. 토광등으로불리며, 중 

서부 일대에서 ;주로 확인된다. 특히 플라스크형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된다. 

원삼국∼백제시대 수혈유구는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출현기로 판단되떠, 원삼국∼한성백 

제기의 2∼3세기 중후반의 중심연대가 설정된다. 2단계는 확산기로서 백제 전지역에서 확인되며 저장시 

설 및 기타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연대는 4∼5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3단계는 지속기로서 

대체로 6세기의 중심연대가 설정되며 웅진‘ 사비기의 유물이 확인된다(조용호 201이. 

수혈유구는 백제 주거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앞으로 원삼국∼백제시대 생활유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5.2. 유물및 편년 

유물은 총 78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토기류가 77점 (98. 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철기류는 1점 

(1. 2%)으로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 [표 1]과 같이 토기류에는 삼족기 .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단경호, 

대호. 소호, 대장, 합 푸껑‘ 완, 컵형토기, 시루 등 다양한 기종구성을 이루며, 철기류눈 불명철기로 기종 

이 한정적이다. 이들 유물은 토성 및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부분 펀으로 출포되어 정확한 기종 

따악은어렵다. 

@소성 및문양 

소성은 토기류- 76점 중 경질은 27점 (35 . 5%)이며 ‘ 연질은 49점(64 . 5%)이다. 경질의 주요 기종은 삼족기, 

대옹‘ 대호, 컵형토기 등이고, 연질의 주요 기종은 완, 시루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등-이다. 경질은 제사 

용기, 저장용기, 생활용기 등으로 사용되었고 연질은 배식기류와 자비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경끼도박물관 조사에서 토기류 1,564점 중 연질이 603점 (38.6%), 경질이 802점 (51.3%), 

도질이 159점 (10.1%)이 출토된 바 있다. 문양이 확인되는 토기류은 33점으로 크게 격차문계. 승문계, 평 

행선문계로 나누어진다. 격자문계(13점‘ 39.4%)는 동체전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것(12점, 36 . 4%)과 격 

자문 타날과 횡침선이 함께 확인되는 것(1점‘ 3.0%)으로 나누어진다. 승문계(4점, 12.2%)는 경부 또는 

동체 전면에 숭문이 타날된 것(2점, 6 .1%)과 승문 타날과 횡침선이 함께 확인되는 것(2점. 6.1%)으로 나 

누어진다. 평행선문계(14점, 42.4%)는 동체 전면에 명행선문이 타날된 것(11점 33 . 3%)과 평행선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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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과 횡침선아 함께 확인되는 것(3점, 9.1%)으로 나누어진다. 

격자문+승문은 1점 (3. 0%), 격자문+평행선문+횡침선은 1점 (3. 0%)이 확인된다. 금번 조사결과, 유 

물의 타날기법은 격자문계(39.4%)와 평행선문계(42. 4%)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경기도박물 

관 조사에서 토기류 1,564점 중 격자문계가 491점 (31.4%), 승문계가 171점 (10 . 9%), 펑행선문계가 97점 

(6.2%)이 출또된 바 있다. 

[표 1] 기종구성 별류표 

재질 토기 절기 

혔 구 i흐그 
저 

~ λd\1므F 장란 단 
키a혀。 님d~ξ- 를 ""~ 겨| 

여」 처| 
!f. 

~ 형토 형토 ~ 대호 소호 대옹 동.J 뚜껑 완 
토기 

시특; 파수 
차 철기 

!f. !f. 기 기 기 .2. 

토성 2 5 8 

1.2. -λ「혀긍 2 3 

2.2. -〈「혀;: 5 4 5 3 2 2 2 3 1 

3호수헐 3 2 2 2 16 

4늑二"- -λ「혀2 2 4 

7;ξ""*혀2 2 

8;늦""*혀 E므 5 

9호수혈 2 2 

1 0호수혈 2 

11호수혈 

12호수헐 3 4 

겨| 20 13 7 4 2 8 2 2 3 3 3 4 2 78 

@기종분석 

삼족기는 급번 조사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2005년 경기도박물관 조사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소형의 배형으로 구연이 외반된 것과 구연이 내경하면서 뚜껑받이턱이 있는 것으로L 나누어진다. 구연이 

외반하는 것은 금번 조사된 2호 수혈유구 출토품과 동유적 SO El 방안 출토품(경기도박물관 2005)이 있 

다. 이러한 형태의 삼족기는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1호 유구 최상층, 서울 풍납토성 197번지 가 34호 

수혈, 홍성 신금성 9호 저장공에서 출토된 바 있다. 홍성 신금성을 비롯한 서해안권역에서 높은 빈도로 

출토되어 지댁적 특정을 나타내며, 4세기 4/4분기에 출현하여 5세기대 한성기에서만 유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土머純子 2013). 구연이 내경하면서 뚜껑받이턱이 있는 것은 고양 벽절산유적 1호 주거지(경기도 

박물관 2005) 출토품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서울 풍납토성 197번지 가 1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뚜껑은 금펀 조사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뚜껑은 결실되어 손잡이의 유무를 알 수 없으나 2005년 경 

기도박물관 조사에서 보주형 유뉴식 뚜껑이 출토된 예가 있다. 

2호 수혈유구 출토품은 내외면은 회백색을 띠며 외면의 경우 흑색으로 마연되었으나 박리된 상태이 

다. 소성 경또는 연질이다. 신부의 형태는 반구형으며, 신부는 상부에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중간에 

는 2조의 횡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신부와 드림의 경계에는 2조의 횡침 

선이 돌아간따. 신부의 깨진 부분 양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어 수리해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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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뚜껑은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다. 

한성백제기 뚜-껑은 유뉴식과 무뉴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유뉴식은 한성백제 I -2기에 출현하여 사 

비기까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반구형으로 정형화되면서 손잡이형의 형태가 보주형에서 고리형 및 환형 

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士田純子 2003) . 무뉴식은 신부의 형태가 편평형에서 둥근형, 볼록형, 

반구형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한성백제 I -1기부터 출현하여 한성백제 I 27] 에는 유뉴식과 같 

이 공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심발형토기는 금번 조사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자세한 행태는 알 수 없으 

나 2005년 경기도박물관 조사에서 40점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고양 벽절산유적(경기도박물관 

2005) S2E3 · S2E2 방안 내에서 출토된 심발형토기 요면을 가진 구연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어 서울 풍 

납토성 경당 9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금번 조사에서 결실이 심하여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3호 수 

혈유구 출토품은 동체 전면에 승문+횡침선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한성지역의 심발형토기는 승문 

+침선에서 승문 또는 평행선문으로 변천하는 양상이나 서울 풍납토성에서는 5세기대의 유구에서도 승 

문+침선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성형전통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土田 

純子 2013). 

장란형토기는 금번 조사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2005년 경기도딱물관 조사에서 5점의 장란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장란형토기는 한성백제 II 기가 되면 

경부가 길어지고 동체가 세장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날씬해지고 구연은 입술 중간에 폐전력을 이용하여 

요면이 생기고. 구연 안쪽은 물손질이 들어가 구연부가 약간 되바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진홍 2008). 

승문계 장란형토기는 격자문계 장란형토기의 뒤를 이어 출현하며 한성백제 I -1기에 유경식의 완성된 

형태로 발전하여 동체 전면에 승문이 시문되고 태격자문이 추가로 타날된 승문+격자분 장란형토기가 출 

현하여 전면 승푼 장란형토기와 함께 한성백제 전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II 기에는 구떤을 말아붙이고 구 

순에 홈이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정종태 2006). 또한 내면정변에서 시기가 지날수록 타날흔을 약하게 지 

우거나 생략하는 경향을 보인태전동현 201이. 2호 수혈유구 출토품은 경부까지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3 

호 수혈유구 출보품은 동체 상부에는 승문, 하부에는 태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고양 벽절산유적(경기도박 

물관 2005) SOE2 방안 내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역시 승문+태격자문이 타날된 양상이며, S2E3 · S2E2 

방안 내에서 출또된 장란형토기는 구연을 말이붙이고 구순에 흠이 있으며 경부까지 승문이 타날되어 있 

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 풍납토성 경당 9호 197번지 가 3호 주거지 상층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유적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기종들을 주변 유적 출토품과 함께 살펴본 결과, 대부분 풍납 

토성, 몽촌토성월 위시한 중앙양식의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한성백제기에 풍납토성 중앙과 벽절 

산유적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 78점으로 소량인 점으로 보아 연대를 파악하기에는 따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박물관에서 수습된 1 564점과 상호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연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흑색마띤토기의 경우 경기도박물관 조사에서 R 층에서 완 개배 , 고배, 삼족기, 뚜껑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흑색마연토기의 사용시점은 대체로 3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경기도박물관 2005) . 

2호 수혈유구에서는 뚜껑 2점 (2호 수혈유구)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박리되었지만 흑색마연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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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2호 수혈유구는 저장의 기능이 강한 유구로서 삼족기, 대용, 장란형토기, 시루 등과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꽉색마연토기는 한성백제시대에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까지 중서부 지역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뚜껑의 경우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 출토품과 꺼의 유사하다. 또한 

대옹은 견부에 거치문이 시문되어 있어 경당 9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삼족기 역시 서울 풍납토성 197번 

지 가-1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대체적인 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펀년 

될 수 있다. 이는 수혈유구의 확산기에 해당하며 백제 전지역에서 확인되듯 저장시설 및 기타시설로 토 

성 내에서 사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토성에 대해 평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성의 상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수혈유구 훨토품으로 보아 4세기 중반 전후에는 토성을 축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맺꼼말 

고양 벽절산유적은 2003년에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족기 등 1.587점의 유물을 수습되어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꾀어 2004년 1월 경기도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다. 

이 후 고양시에서는 고양 벽절산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유적을 발굴 - 정비를 계획함으로서 우 

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일산서구 벽절산 86번길 2외 일원으로 면적은 700m2이다. 조사 결과 토성 1개소, 

수혈유구 14기. 주혈군 2기‘ 구상유구 1기 등 18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를 비 

롯하여 78점이 출토되었다. 

토성은 조사지역 내에서 정상부의 서쪽 외연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서남쪽 일부만 성벽이 잔존해 

있고 대부분 기저부만 확인되었다. 2003년 조사에서 언급된 회색점토층의 범위가 정상부의 동쪽 외연과 

남쪽 능선상에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성벽은 정상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토는 

중심부의 경우 회색점질토를 이용하여 쌓았고, 양 측면은 암갈색점질토와 풍화암반토가 주로 사용되었 

다. 성토는 크게 몇 개의 단위로 구성되며. 각 단위는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交互)성토한 양상이 반복적 

으로확인된다. 

수혈유구는 14기 조사되었다. 유구는 플라스크형. 장방형. 원형의 형태로서 인근 훤촌토성. 이천 설성 

산성 등에서도 확인된다. 수혈유구는 중서부 일대에서 원삼국∼한성백제기에 걸쳐 여러 형태로 광범위 

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4∼5세기에 가장 많은 분포양상을 보인다. 용도는 대부분 저장시설로 시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C>l 러한 수혈유구는 주거지의 부속시설로서 앞으로 원삼국∼백제기 생웰유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고양 벽절산유적은 서해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중국과의 교역의 ;중심에 위치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는 백제한성시대에 남쪽으로 남한강에 위치한 탄금대토성. 북쪽으로 벽절산토성을 최전 

방 성으로 수운을 이용한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방어 

적인 군사시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 

앞으로 유적의 전체범위 확인 · 성벽의 축조시기 및 공정 · 축조주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조사가 필 

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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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전경(공중촬영) @원경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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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토성 전경(공중촬영) @직상 방항@동→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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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토성 조사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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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토성 1T「 토층 @남면 @북면,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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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토성 3Tr. 토층@북면 @∼@삼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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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토성 4Tr. 토층@전경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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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7] 토성 CD4Tr. 동면 토층@∼@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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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1호 수혈유구@조사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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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호 수혈유구@토층@@출토유물상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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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2호 수혈유구@조사전 @토층@조사후@∼@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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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2호수혈유구@유물출토상태 @∼뻐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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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3호 수혈유구@조사전 @토층@조사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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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3호수혈유구@주변 공중촬영 @∼@출토유물 



사친 101 

[사진 15] 4호 수혈유구@조사전 @조사중@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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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진 16] 4호 수혈유구@조사후@∼@출토유물, 5호 수헐유구 @조사중@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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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η] 6호 수혈유구@조사전 @조사중@토층@조사후, ®7호 수혈유구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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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7호 수혈유구α@토층@조사후@∼@주혈 @수헐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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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8호 수헐유구@조사전 @조사중@토층@목탄노출@조사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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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2이 8호 수헐유구 @수혈 @∼@주혈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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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1] 9.!효 수혈유구@조사중@토층 @조사후@@출토유물, 10호 수헐유구@조사후φ토층@@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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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1 1효 수헐유구@조사중 @토층@조사후 @출토유물 12호 수헐유구@토층@조사후@∼@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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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13호 수혈유구@조사전 @조사중@토층@조사후, 14호 수혈유구@조사전 @~~사중@토층 @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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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1.호 주헐군@조사후@∼@주혈 , (])2호 주헐군 전경(공중촬영) , 1호 구상유구@쪼사중@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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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현장설명회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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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현장설명회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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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복토작업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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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복토전경 



主!.프료 
’ -, 

부록 1 

고양 벽절산유적 판축토양 재질분석 

세계유산연구원(주) .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분, 성곽, 제방 등 거대한 성토구조물은 고대 수학과 공학의 총집결체이다. 이러한 성토구조물의 축 

조에는 방위, 길이, 면적 , 부피, 각도의 계산 등 기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며 , 여기에 침하방지대책, 안 

식각의 산출, 여러 단계에 걸친 시공이 이어진다. 따라서 흙을 이용한 거대 성토구조물의 축조는 수학, 

건축 및 토목썩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권오영 2011). 이때 성토에 사용된 흙의 재료학적 분류와 해 

석은 제작기법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대부분외 발굴결과와 연구들을 보면 성토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육안 및 주관적 견해에만 치우쳐 

해석하고 있고, 단순히 자갈, 사질, 점질 정도의 분류에만 치중하고 있어 많은 보완이 펼요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인 벽절산유적은 고양시 일산구 법꽂동에 위치하며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경기도 3대 하 

천유역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강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경기 

도박물관 2002). 이 지표조사에 의하면 유적 일대에는 초기 한성백제 토기가 산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후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유적의 훼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기도박물관은 2003년 유적의 범위 

와 성격따악을- 위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초기 한성백제 시대의 수혈주거지 8기, 수혈유구 2기, 구 

상유구 1기, 적석유구 5기 , 토루 등을 확인하였다. 이중 1호 주거지의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족기 

등 1, 587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5). 따라서 이러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벽절산유적 

은 2004년 1월 경기도 기념물 제192호로 지정되었다. 

2012년도에는 고양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고양 벽절산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유적을 발굴 및 

정비하였고, 이때 토성 1개소, 수혈유구 14기 , 주혈 2기,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토성은 경 

기도박물관(2003)의 조사에서 성토부로 알려졌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토성의 성벽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 연구책임자 ; 이찬희, 침여연구원 ; 조영훈 한니라 어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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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성은 조사지역 내에서 정상부의 서쪽 외연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서남쪽 일부만 성벽이 잔존해 

있고 대부분 기저부만 확인되었다. 자연지형의 곡면을 따라 조성하여 성벽의 평면 형태는 구불구불한 곡 

선을 이룬다. 전체적인 규모는 추정 전체둘레 300m 중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36m 내외의 구간만 확인 

되었고, 잔존높이 160cm 내외, 잔존 기저부 폭 300∼500cm 내외를 보인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발굴조사에서는 성벽이 잔존한 서남쪽 부분 1개소와 기저부 3개소 등 총 4개소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토층이 비교적 잘 남은 지점은 3Tr. 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3Tr. 지점의 성토층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물리적, 광물학적, 입도분포 및 지구화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성토층의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제작기법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 지역 일대 

의 지형 및 퇴적층을 토대로 성토층 조성에 사용된 흙의 기원과 유입경로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벽절 

산성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축조기법을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한성 

백제 토성의 성토기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시료선정 및 연구방법 

고대 토성의 성토부는 육안관찰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흙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굴된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 중 단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3Tr. 지점에서 층위별 총 8개의 토양을 채취 

하였다. 이때 트E롤, 모종삽 및 메스 등을 이용하여 각 시료들의 층위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조 

심스럽게 채취짜였다. 또한 각 층위별 토양과 주변 기반암과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뛰해 인근 노두에서 

호상편마암 암펀을 수습하였다. 수습된 모든 토층시료와 기반암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성토 

부의 각 층위별 시료들은 크게 갈색 및 회색계열로 구분되며 부분적으로 식물 뿌리 땀이 함께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표 1). 

먼저 각 토층 시료의 색상은 먼셀 토색첩과 색도계(Konica Minolta; CM-2600d)흡 이용하여 파악하 

였으며, 자화강도는 10-7 SI 단위의 측정한계를 가지고 있는 전암대자율기 (ZH Instruments;SM30)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토층 시료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은 강화처리를 선행한 후 빡편을 제작하여 편 

광현미경(Nikon Eclipse E 600W)으로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구성광물의 정밀한 동정은 x 선 회절분 
석 (XRD)으로수행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Rigaku제 D/Max IlB X 선 회절분석기이고, 타켓 

으로 사용된 x -선은 Cu Ka이며 양극의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40에와 40mA이다. 

층위별 토양과 기반암의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정량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 

(FUS-ICP, TD-ICP)와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분석과정에서 필수적 

인 신뢰도 측정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성토부 토양 시료의 입도분석은 과산화수소펠 이용하여 전처리 

를 실시한 후 0.5mm 이상의 입도분은 습식체질법으로, 0.5mm 이하의 입도분은 레이저 회절법(Malvern 

Instrument;Mastersizer 2000)으로 실시하였다. 입도분석 결과는 통계처리를 통해 평균값, 중앙값 및 

분급도 등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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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절산성 3T「의 성토부 단먼과 시료 채취 지접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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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먹절산성 3Tr. 에서 채취한 층위별 토앙과 기반암의 시료 목록. 

번호 시료병 위치 색도 대자율 박펀 XRD 입도 화학조성 

M- ·1 기반암풍화토 。 。 。 。 。 。

2 M-2 기저부 。 。 。 。 。 。

3 M-3 。 。 。 。 。 。

4 M-4 。 。 。 。 。 。

5 M- Ei 。 。 。 。 。 。

체성부 
6 M- E3 。 。 。 。 。 。

7 M- 7 。 。 。 。 。 。

8 M- B 。 。 。 。 。 。

9 M-9 기반암 × 。 。 。 × 。

[그림 2] 먹절산성 3Tr에서 채취한 층위별 토앙과 기반암 시료의 세부 모습 시료변호는 표 1과 같다. 

2. 위치 및주변환경 

2.1. 위치 및 지형 

경기도 서북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동남쪽으로 서울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 양주시, 북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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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주시, 남서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접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 및 군사분계선과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자유로와 통일로가 연결되어 있다. 지형은 묶통쪽으로 한북정맥( 

漢北표服)에서 뻗은 북한산의 산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남쪽은 한강과 연한 충적평야로 한강어구의 

김포평야 일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이에 개명산 형제봉에서 발원한 곡릉천과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 

천이 흐른다. 고양시의 중앙 구릉지대를 형성는 여석현(觸石미見)에서 서삼릉과 이어진 황룡산과 정발산 

줄기는 곡릉천과 창릉천을 나누며 고양시의 주거지와 도로망을 형성하는 근간을 이푼다. 

또한 전체적으로 낮은 언덕과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표적인 지행이다. 여기에는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기반암(변성암류) 위에 제4기 충적층이 부정합으 

로 덮여 있어 선캠브리아기부터 최근까지 침식이 우세하였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 

로 낮은 비탈지로서 주요한 하천발달은 없으나 소규모의 지류들이 서로 모여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한강유역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이들 대부푼은 찰흙질의 가는 입자 구성물로 퇴적되어 있어 후빙기 동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골 

짜기를 채워 현재와 같은 넓은 들을 이룬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낮은 언덕들이 많이 분포하며 언덕 사이 

에 잔골짜기뜰이 발달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기반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떤덕들은 풍화에 약한 

기반암(펀마암)의 풍화와 침식이 계속 반복되어 형성된 것이며 잔골짜기들은 수지상 수계를 보이고 있다 

(이동영 외 Hl93). 

연구대상인 벽절산유적은 고양시 일산서구 벽절길 86번길 2 외(법곳동 740-22 외) 일원으로 자유로 

를 이용해 일산으로 들어가는 킨텍스 IC와 이산포 IC 사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내륙에서 

한강으로 유엽되는 하천이 접해있고, 서쪽에는 한강 나루터가 있던 이산포가 위치한다. 동쪽에 접해있던 

하천은 현재 벽절산 서쪽으로 위치가 옮겨졌고 하천이 있던 자리에는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 전 

체적으로 사면이 가따르고 정상부에는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3). 

2.2. 지절분포 

벽절산 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시대의 호상편마암을 기반암으로 상부에 면암류와 화강편마암이 주 

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쥬라기의 반려암과 화강암류, 백악기의 화산암류가 분포한다. 또한 최상부 층에 

는 미고결 퇴적층이 비교적 넓게 피복하고 있다(그림 4) . 이중 벽절산의 기반암을 이루는 호상편마암은 

후기 시생대에서 전기 원생대까지 수차례의 대륙 충돌형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 

건상 외 1998). 또한 구성광물의 조합으로 볼 때 다양한 시대를 보이는 이질 내지 이질사암의 퇴적암 및 

화강암질 성분의 관입암체가 심한 변성 및 변형작용을 받아 혼화된 편마암복합체로 여겨진다(이병주 외 

1999). 

이 암석은 주로 석영-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대와 흑운모로 이루어진 우흑질대기- 상호 교호하는 호상 

구조가 특징이며, 이 편마암 내에서는 국부적으로 석회암이 협재되어 산출되기도 한다(최위찬 외 1995). 

또한 호상편마암 층에는 상대적으로 성분대의 분화가 불량한 화강암질편마암도 흔히 나타나며, 다수의 규 

암 및 대리암1을 협재한다. 특히 우백질면마암과 반상변정질편마암과 같은 고기 화성암체의 주변부에는 이 

들 관입암체료부터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화강암질 성분의 우백질대가 우세하게 판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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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AP 

[그림 3) 먹절산성의 위치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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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먹절산 주변의 지질 및 암석분포(이병주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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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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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백질대는 전형적인 화강암질 성분을 보이나‘ 두께가 불규칙하며 다수의 트론제따이트질 성분을 가 

지는 부분이 주로 나타난다. 우흑질대는 주로 흑운모로 구성되나 석류석, 근청석 및 규선석이 부구성광 

물로 흔히 산출되며. 후퇴변성작용을 받은 일부 암석에서는 녹니석. 백운모 등의 2차 광물들이 흔히 관 

찰된다. 일부 포상면마암 내에는 남정석의 잔류물이 관찰되며. 쥬라기 화강암의 주변부에서는 부분적인 

접촉 변성작용꾀 영향으로 흔히 홍주석이 산출된다(이병주 외 1999). 

현재 호상편마암은 지표 근처에서는 대부분 심한 풍화작용을 받았으며 풍화의 정도와 심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동영 외 1992) . 특히 일산구 동남부의 정발산과 동북부꾀 고봉산은 풍화의 

발달이 적은 기반암이 지표에 드러나 있어 산기숨이 발달한 지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송포면 일대의 낮 

은 언덕은 풍회-가 극심하여 기반암이 토양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낮은 언덕의 풍화토에도 원래 

의 기반암 구조인 호상구조와 소규모의 습곡 및 단층 등의 구조가 남아 있어 후기에 생성된 토양 및 퇴적 

층으로부터 기반암의 구별이 가능한 편이다(신숙정 외 2007). 

2.3. 토양분포 

일반적으로 토양은 기반암의 풍화산물이나 이동쇄설물과 같은 모재형. 식생, 형성기간 등 여러 인자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된다. 이러한 토양은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 토성(soil tex­

tu re)으로 정의되며. 이중 미사질이나 점토가 많이 함유된 식질계는 통기성 및 통수성이 불량하고, 모래 

가 많이 함유된 사질계 토양은 통수성이 뛰어나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토양은 미국 농 

무성의 방법에 의해 크게 사토(sand) . 양질사토(loamy sand) . 사양토(sandy loam). 양토(loam) ‘ 미사 

질양토(si l L loam).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 . 식양토(clay loa m) ‘ 미사질식양토(silty clay loa m) ‘ 

사질식토(sandy clay). 미사질식토(si lty clay) . 미사토(sil t) . 식토(clay)로 세분된다. 

한강유역에 발달한 제4기 지층들은 모두 중생대의 화성암류나 이 이전에 형성된 기반암을 부정합적으 

로 피복하고 있는 천부지층들이다. 팔당협곡을 지나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한강 주변에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하천 내의 하성퇴적층과 산사면 산록지역의 고기 하안단구 퇴적층이 발달해 있다(신숙정 

외 2007) . 따랴서 일산지역의 제4기 지층을 생긴 원인에 따라 구분하면 물속에서 만들어진 하성퇴적층 

과 산비탈에서 이루어진 사면퇴적층의 두 가지로 크게 나윈다. 이중 하성퇴적층은 홀로세 이후에 생성된 

층이 해당되며 . 시-면퇴적층은 이른바 고토양이라 불린다(이동영 외 1992). 

토성분포도활 통해 벽절산의 토양통을 조사한 결과. 북쪽에는 오산통이. 남쪽에는 뇌곡통이 분포한다 

(그림 5). 이중 오산통은 사양질계 적황색토로서 표토는 진갈색 자갈이 있는 양토이며 심토는 약한 심토 

층을 가지는 황적색 자갈이 있는 사양토이다. 기층은 잡색인 진길-색 혹은 황적색의 화강암 풍화모질물이 

있는 사양토이며. 토양의 모재는 화강면마암‘ 운모가 있는 편암과 펀암의 잔적층으로서 주로 구릉지나 

산악지에분포딴다. 

또한 뇌곡통은 사양질계 충적토로서 표토는 황갈색 내지 암황갈색의 사양토이고 심토는 잡색인 회갈 

색 , 명회색. 황갈색의 사양토이다. 기층은 잡색인 갈색 . 명황갈색. 회갈색의 사양토이며, 토양의 모재는 

산성 결정물질꾀 충적 및 붕적층으로 선상지. 곡간충적지 및 산록경사지에 분포한다. 연구대상인 3Tr. 

지점은 주로 오산통에 해당되나, 남동쪽으로는 뇌곡통이 인접해 있어 두 토양통이 교란될 가능성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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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역절산 일대의 표토와 심토의 토성분포도(흙토람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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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벽절산의 표토는 양토(57.8%)와 사양토(42.2%)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심토 

는 사양질(100.0%)로만 구성되어 있다. 

3. 재료학적특성 

3.1. 물리적 특성 

3.1.1. 색포분석 

토양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색이다. 이 색은 토양의 성질을 밝히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근원암 및 구성광물의 종류‘ 유기물 

및 수분 함량. 배수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고온다습한 열대 및 아열대지방의 토양은 적색계열 

의 색을 나타댄다. 토양에 포함된 탄산칼숨과 같은 용해성 물질은 고옹과 잦은 강우조건 하에서 실리카 

를 용출시키고 이는 철과 알루미늄 등의 불용성 산화물을 농집시키기 때문이다. 이떼 반해 온난한 지역 

의 토양은 잘 분해된 유기물로 인해 어두운 색을 띤다. 

따라서 토양의 색을 이용하여 신-화환경과 환원환경. 즉 배수성이 좋은 지역과 불량한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배수성이 좋은 곳에서는 산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철산화물이 토양을 적색으로 착색시키며, 

배수성이 불랑-한 곳에서는 토양이 황색을 띠거나 유기물이 집적되어 어두운 색을 나타낸다(함세영 외, 

2010).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교대로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색이 다른 토양층이 교호되어 나타나기도 하 

며. 이 색들이 혼합되어 건기에 생성된 토양층과 우기에 생성된 토양층의 중간색을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토양의 색은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객관적인 색도 차이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 

러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먼셀토색첩(Munsell Color Chart)이 있으며, 이 표시법은 색상(hue), 명도 

(value) 및 채도(chroma)의 조합으로 표현되며 . 주관적으로 색을 나타낼 때 표현하끼 어려운 차이를 정 

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문희수 1998) . 특히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휴대성이 좋이- 현장에서도 유용한 

색도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번셀토색첩도 유사한 계통의 색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데는 용이하지 못하다(Schulze, 

199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색도측정을 위해 먼셀토색첩과 함께 분광측색 

계를 사용하였다. 이 분광측색계는 색의 특성인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특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색을 

평가하는 기본적 원리인 먼셀토색첩과 유사하며 오히려 광학기기에 의해 색이 분석되므로 객관성과 정 

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Nandish 1997. Wutscher et al. 1993). 

분광측색계j료 측정된 색도 값은 국제조명위원회(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l' Eclairage)에 

서 규정한 색상 값으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색차와 색 공간에서 수치로 표펀한 색차를 거의 일 

치시킬 수 있는 색 공간인 CIE LAB색 공간에 표시하였다. 색 좌표는 L'” a'” b;;;로 표시되며 L값(Tor­

rent et al. 1993)은 명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다. 

a'''와 b*‘ 값은 색상과 채도가 종합된 것으로 측정범위는 각각 +60에서 -60까지 120등급으로 분류된 

다. 색차계의 센;값이 +인 경우는 물질의 색에 있어서 적색(red)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인 경우는 

녹색(green)의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색차계의 b';;값은 +인 경우 노란색(yellow)의 강도를‘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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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색(blw~)의 강도를 반영한다. 

[표 2] 먹절산성 성토부에서 채취한 토앙시료의 먼셀 토색과 분광측색계의 색도.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 번호|시료떻 색도 
먼셀토색 

L* a* b* ti E* 

M-1 7.5YR 6/8 적황색 (「eddish yell。w) 51.22 13.29 28.52 8.58 

7.5YR 6/6 적황색 (reddish yell。w) 47. 18 12.31 27. 13 5 44 

7.5YR 5/6 암갈색 (str。ng br。wn) 36.73 11.87 24.05 10. 10 

2.5Y 6/4 담횡갈색 (light yell。wish b「。wn) 43.78 6 5 1 19.90 4.70 

5 lOYR 6/6 갈황색(b「。wnish yell。w) 41. 16 8.63 21.53 5.40 

6 7.5YR 5/6 암갈색(str。ng br。wn) 40.26 11.03 23.68 6.46 

7 2.5Y 7/2 담회색(l i ght g「ay) 56 68 4 09 18.10 12.39 

8 2.5Y 6/4 담황갈색( l ight yell。wish br。wn) 50.26 6.66 20.84 5.0 1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 시료에 대한 먼셀토색과 분광측색계로 측정된 색도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중 분광측색 계로 측정된 색도 값은 입체 좌표의 표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L*을 따로 분리하고 a*와 b가;의 

상관도와 L1 E*(색차) 변회를 [그림 6]에 표시하였다. 색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반암풍화토(M-1)와 

기저부 토양(M-2)은 적황색을 보였고, 체성부 토층은 암갈색(M 3, M 6), 담황갈색(M-4, M-8), 갈 

황색(M-5), 담회색(M-7)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체성부 하부는 주로 암갈색과 갈황색의 갈색계열 토양 

으로 이루어진 반면 상부는 담황갈색과 담회색의 황색∼회색의 밝은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층 시료에 대해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기반암 

풍화토(M-1)와 기저부(M-2)의 적황색 토양은 체성부에 비해 L;;‘, a*, b''' 값 모뚜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 또한 체성부의 경우 담황갈색(M 4,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L* 값이 높고 a각;와 b* 값이 상 

대적으로 낮았고, 암갈색(M 3, M 6) 및 갈황색(M-5) 토양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r 보였다. 이러한 색도 

분석 결과를 a*와 b각;의 상관도에 도시한 결과 각 토양들의 색도는 적색도가 증가할수록 노란색의 강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체성부의 담황갈색(M-4,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전체적으 

로 그래프의 하부 지점에 암갈색(M-3, M-6) 및 갈황색(M 5) 토양은 그래프의 ;중간 지점에, 기반암풍 

화토(M-1) 및 기저부 토양(M-2)은 그래프의 상부 지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각 층위별 토양의 색도차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자 아래 식을 이용하여 색차(LIE*)를 산출하 

였다. 이때 끼준 값은 전체 토층 색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LJ.E* = νLJ.L * 2 + LJ.a * 2 + LJ.b * 2 

분석 결과, 벽절산성 토층의 색차(ιE각)는 4.70∼12.39의 범위로 평균 7 . 26을 나타냈다. 이중 색차 

가 가장 높뜬 토양은 체성부의 상부를 구성하는 담회색 토양(12.39)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토양은 평 

균값을 중심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이상의 먼셀 토색과 분광측색계에 의핸 색도분석 결과를 종합하 

면, 기반암뚱화토(M l)와 기저부 토양(M-2)은 적황색을 보이며 체성부를 이루눈 토양과 다른 계열로 

나타났고, 체성부는 크게 갈색 계열과 황색∼회색의 밝은 계열 토층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체성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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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회색 토양(M-7)은 먼셀토색, 색차계의 명도 

(L''') ’ 색상(a ''' 

른 층위와 현저히 구분되었고. 담황갈색 토양(M 

4, M 8) 역시 맹도와 적색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1.2. 전암대자율 

벽절산성 성토부를 구성하는 층위별 토양을 대 

상으로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 

(magnetic susceptibility)은 암석 전체의 자화강 

도를 구분하기 위해 응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 

으로 외부자기장에 대한 자화강도를 의미하며, I = 

k H로 정의된다. 여 기 서 I는 자화강도(intensity 

of magnetizati[ m). H는 자기장(magnetic field) 

이며 k는 대자「율이다. 

또한 광물은 자기장이 작용할 때 자화되는 특성 

에 따라 반자성 , 상자성 및 강자성으로 대별되며, 

강자성광물은 자기장이 0인 경우에도 잔류자화를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60 

55 

50 

L*45 + • b * 

40-•- 20 

35 

30 

a * 

15 

10 

L1 E‘ 

0 
시료영 

그림 6. 역절산성 성토부에서 채취한층위별 토양 시료의 색도분석 

결과 시료변호는 표 1과 같다. 

갖는다. 이중 반까성광물에는 석영‘ 장석이 있으며, 이때 대자율은 항상 음(-)이고 외부온도에 독립적이 

다. 반면에 상자성광물은 항상 양(+)이고 외부온도에 의존하며, 각섬석, 운모류, 일라이트 등이 이에 해 

당한다(김규상, 2:001). 강자성은 대자율에서 가장 큰 양의 값을 가지며 암석 내 불투명 광물의 다수를 차 

지하는 자철석이 해당한다. 

따라서 대자율은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철석을 함유한 암석의 광 

역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값은 진공에서 k = 0이며 일반적인 화강암의 대자율은 2.512( × 10-3 

SI unit)이다. 이 대자율 값은 1. 256( × 10-3 SI unit)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높으면 자철석 계열, 낮으 

면 티탄철석 계열로화강암류를분류하여 자철석의 광역적 분포를파악할수 있다(Ishihara 1998). 

근본적으로 마그마 산소분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철석계열 및 타탄철석계열은 마그마의 기원물질, 

지각물질의 오염 그리고 마그마 분화에 따른 분별정출작용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대자율을 통한 두 계열의 분류는 원래의 암석 분류체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지질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암석의 재질을 특정지어 동질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내외 석조문화유산의 산지를 

해석하는데 적용되어 문화재의 원형복원에 활용되어 왔다(양희제 외 2006 이찬희 외 2007 , Lee and 

Yi 2007 , Uchida et a l. 1999, 2007). 또한 최근에는 토양. 토기 및 석기 등에도 적용되어 토양의 재료 

학적 특성, 석기 및 토기의 태토에 관한 산지해석에도 많이 이용되는 연구방법론이다(김지영 외 2009, 

조성남 외 2008, 조영훈 외 2010, Lee et a 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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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먹절산성 모층 및 기반암의 전암대자율 측정 걸고H× 10 3 SI unitl. 시료변호는표 1과같다 

시료명 빈도 최소 최대 평균 

M-1 20 0.03 0.07 0.05 

M-2 20 0.02 0.05 0.03 

M-3 20 0.16 0.23 0.19 

M 4 20 0 08 0.13 0.10 

M-5 20 0.16 0.21 0.19 

M-6 20 0.12 0.20 0.16 

M-7 20 0.05 0.08 0.06 

M- 8 20 0.09 0.12 0.11 

M-9 20 0.03 0.17 0.06 

벽절산성 토층의 대자율 분석은 

수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 

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들을 건 

조기에서 105℃로 24시간 건조시 

킨 후 각각 딩0회씩 측정하여 실시 

하였다. 먼저 기반암풍화토(M-1) 

는 평균 0.05( × 10-3 SI unit)의 

수치를 보였고, 성벽의 기저부 토 

양(M-2)은 0.03( × 10-3 SI unit) 

으로 기반암풍화토와 거의 유사하 

였다. 또한 체성부의 암갈색(M-3‘ 

M- 6) 및 갈황색(M-5) 토양은 각 

M-1 

뉴--꺼 

f를톨내 

뉴{톨{ 

M-2 

M-3 

써
 m뻐
 
mM 

씨
뼈핍
뼈
-〈
 

M-7 

M-8 

M-9 

0 0.3 0.1 0.2 

Magnetic Susceptibility (•10" ”l unit) 

[그림 7] 역절산성 토층 및 기반암의 전암대지율 분포. 시끓번호는 표 1과 같다. 

각 0.16∼0.19( × 10-3 SI unit)와 

0.19( × 10-3 SI unit)로 앞의 기반암풍화토 및 성벽 기저부 토양과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체성부의 맘황갈색 토양인 M-4와 M-8은 각각 0.10( × 10-3 SI unit)과 0.11( × 10 3 SI unit)로 거 

의 유사한 자화강도를 보였고 담회색 토양(M-7)은 0.06( × 10-3 SI unit)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확 

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담회색 토양과 같은 기원으로 판단되는 담황갈색 토양에서 대자율 수치가 약간 높 

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화강도의 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암갈색 및 갈황씩 토양이 부분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림 1의 토층단면에서 담황갈색 토양에 반점상의 갈색토양이 분포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표 3, 그림 7). 

또한 벽절산의 기반암을 구성하고 있는 호상면마암(M-9)의 평균값(0.06 × 10-3 SI unit)과 분포범위 

(0.03∼0.06 × 10-3 SI unit)는 기반암풍화토 및 기저부의 대자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반암풍화토와 기저부 토양은 호상편마암의 풍화작용에서 기인된 토양임을 알 수 었으며, 이는 성인적 

으로 같은 계열임을 의미한다(표 3‘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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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물학적 특성 

3.2.1. 편광현미경 관찰 

이 연구에서는 벽절산성 성토부의 토층 시료와 기반암의 구성광물 및 형태‘ 입자크기, 기질 상태, 유 

기물 분포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편광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위한 

토양은 상당히 무르기 때문에 강화처리를 선행한 후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 이로 인해 기질 및 광물의 색 

은 원료 시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층 시료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현정질의 기질에 석땅 . 장석, 운모 등의 

광물이 입상으보 관찰된다. 이중 기질은 주로 실트와 점토 입도를 보이는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정질 광물 결정은 대부분 석영과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석영은 다양한 원마포와 분급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원마도가 떨어지는 각형을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경우에는 균떨에 의한 따쇄작용 

이 확인된다. 

이러한 층위별 시료의 현미경적 특정을 각 대상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반암풍화토(M-1)는 다른 토 

양에 비해 점토질 기질의 함량이 매우 적으며 석영-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대와 흑운모로 구성된 우흑 

질의 호상구조가 미약하게 존재한다. 이중 우백질대는 세립 내지 중립의 재결정된 석영과 변질된 정장 

석이 면마구조활 보이며, 우흑질대는 중립의 흑운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분적으로 백운모도 관찰된 

다(그림 SA) . 성토부의 기저부 토양(M-2)은 전체적인 조암광물과 입상광물 형태가 끼반암풍화토와 거 

의 유사하니- 좀 더 진전된 풍화로 인해 면마구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기반암풍화토에 비해 기질 

의 점토광물 함땅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입상광물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그림 SB) . 체성부의 암갈색 

토양(M-3 . M- 6)은 세립질의 석영 및 운모가 대부분의 입상광물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극미립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중 석영은 다양한 원마도를 보이고 있고. 흑운모 및 백운보는 특유의 판상결 

정이 뚜렷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녹니석화 작용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SC. 9C) . 

체성부의 갈황색 토양(M 5)은 석영과 흑운모의 상대적 함량 및 입도, 석영의 원마도. 흑운모의 녹니 

석화 작용 등 전반적인 현미경적 특정이 앞의 암갈색 토양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토양은 색도에서 

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광물학적 특성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그림 9B) . 한면 체성부의 담황갈색(M-

4. M-8) 및 담펙색(M-7) 토양은 다른 토양과 유사하게 석영 . 알칼리장석. 사장석 . ;확운모의 조암광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에 비해 점토질 기질의 함량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광물이 

미사질 크기의 입도를 보이며 . 사장석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중에서도 딩-황갈색 토양이 담 

회색 토양보다 자갈 입도의 광물함량이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9A, lOA‘ lOB) . 

마지막으로 띄절산성 유적지의 기반암을 구성하는 호상펀마암(M-9)은 석영 ‘ 알칼i켜장석 , 사장석 및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세립 내지 조립의 석영 및 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대와 흑운모가 주성 

분인 우흑대가 교호하고 있다. 석영은 대부분 타형이고, 알칼리장석은 변질되어 있따. 흑운모는 대부 

분 갈색의 간섭색을 보이나 일부는 녹색의 간섭색을 보이고 부분적으로 녹나석화가 진행되어 있다(그림 

lOC). 현미경적 특정과 조암광물로 볼 때 벽절산성 유적의 기반암풍화토와 기저부는 호상편마암이 풍화 

되어 생성된 토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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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벽절산성 성토부를 구성하는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기반암과 유사한 현미경적 특정을 보이고 다양한 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정 

선 과정 없이 토양화가 진전된 기반암풍화토 및 사면퇴적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체 

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산화광물로 피복된 암갈색 점토가 우세하다. 그러나 체성부의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다른 층위에 비해 미사질 입도의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장석의 함량이 많은 것 

[그림 8 ] 역절산성 성토부 토층시료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1 (A) 기반암풍화토 (B) 기저부 토양 (C) 체성부의 암갈색 토앙­

시료번호는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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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과 유입된 기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퍼한 성인적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입도분포와 지구화학적 특성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9]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시료의 펀광헌미경 관찰 결과 2. (A) 체성부의 담황갈색 토앙. (B) 체성부의 갈황색 토앙 (C) 체성부의 

암갈색 토앙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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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 먹절산성 성토부 토층시료와 기반암의 펀광현미경 관찰 결과, (A) 체성부의 담회색 토앙 (B) 처|성뿌의 담황갈색 토앙 (C) 

먹절산성의 기반암인 호상펀마암.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3.2.2. x-선 회절 분석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과 기반암 시료를 이용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정된 광물종의 

비교분석을 통해 층위별 광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11‘ 그림 12). 분석 결과. 모든 시료들은 공통 

적으로 석영 (Q), 알칼리장석 (K), 사장석 (P), 운모(M)가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으며, 일부 시료들은 알칼 

리장석 및 사장석의 상대적 함량과 고령석(Ka) 및 점토광물 혼합층(ML)의 검출여부에 따라 다른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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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반암풍화토(M-1), 기저부 토양(M- 2) 및 체성부의 땀갈색 토양(M-3, 

M-6)은 공통적으로 석영. 알칼리장석, 운모, 고령석, 일라이트가 주구성광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담 

황갈색(M-4, M -8) 및 담회색(M 7) 토양은 앞의 시료와 달리 고령석과 같은 점토팎물이 동정되지 않 

은 대신 사장석이 주요 피크로 검출되었다. 특히 사장석의 검출강도는 알칼리장석의 딱 2배 정도를 보였 

다. 또한 체성뿌의 갈황색 토양(M-5)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운모, 고령석, 띨라이트, 점토광물 

혼합층 등 가장 다양한 광물조성을 나타냈다. 

벽절산성의 까반암(M 9)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 운모의 주구성광물로 전형적인 호상펀마암의 

조암광물과 일체한다. 이를 통해 기반암과 기반암풍화토의 광물조성을 비교해보면, 기반암인 호상펀마 

암은 토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사장석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랭석과 같은 점토광 

물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사장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과 체성부의 암갈색 토양은 

기반암의 풍화작용에서 기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사장석이 주요 광물로 존재하는 체성부의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과 갈황색 토양은 각각 하성 

퇴적토와 사면돼적토 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동영 외(1993)에 의해 수행된 대회」ξ 일대 토양의 x­
선 회절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반암풍화토와 사면퇴적토(주엽 옛토양, 송포 옛 

토양)에 대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8=28。 부근에서 기반암풍화토는 사장석의 주요 피크가 

거의 소멸된 반면 사면퇴적토는 사장석이 주요 피크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절산성 성또층의 층위별 토양 

은 기원에 따라 크게 하성퇴적토 사면퇴적토 기반암풍화토로 분류되며 이러한 생성환경과 유입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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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먹절산성 성토부 토층시료의 ×-선 회절분석 결과 1. 

ML; 점토광물 흔함횡- M/I; 운모/일라이트 혼합층. Ka; 고렁석, K; 

알칼리장석, P; 사장석, Q; 석영. 시료변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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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역절산성 성토부 토층시료의 )(-선 회절분석 결과 2. 

ML; 점토광물 혼합층 M/ I; 운모/일라이든 혼합층, Ka; 고령석, K; 

알칼리장석, p; 사장석, Q; 석옆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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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다른- 자연과학적 분석과 함께 뒤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고대 J토성의 성토부 조성기법에는 석회 짚 황토 및 진흙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고 알려 

져 있으며, 특히 토층의 강도와 내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석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절산성 성 

토부 토층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석회를 지시할 수 있는 광물상은 전혀 동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벽절산성의 성토부 조성기법에는 석회와 같은 별도의 물질은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입도특성 

3.3.1. 토성구분과 분석 

토양의 구성물질은 점토 실트 모래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성비는 토양의 조직 혹은 토성(土性; soil 

texture)을 화우한다. 이중 모래는 일반적으로 토양의 골격 형성을 도우며 입자간의 공극을 증대시켜 통 

기나 배수를 양호하게 하나 점착성과 응집성이 약한 성질을 갖는다. 실트는 조립질의 골격을 형성한다. 

이들은 점착성이 없으나 응집성은 약간 발달되어 있다. 점토는 표면적이 크므로 표면흡착 및 이온교환 

등 물리화학적 반응에 관계되며 점착성 및 응집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구성비에 따라 토양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의 차이와 공 

간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토양조직의 차이는 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토, 실트 및 

모래의 상대적 구성비는 토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토양형성 과정과 특정 토양의 

지질학적 역사를 밝혀줄 수 있다. 

미국 농무성은 점토, 실트 및 모래의 구성비에 따라 토양의 명칭을 명명하여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이 구분법은 토양학, 응용지질학 및 토목학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해당 국 

가 고유의 토양조직 분류체계를 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표 4).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농무성의 토양 

구분법을 사용하며, 명칭의 경우 clay는 식토(t直土), loam은 양토(壞土), silt는 미사토(微%、土), sand는 

사토(妙土)라고 부른다(문희수, 1998). 

표 4 입경에의힌흙의분류. 

g {.므r 
。.d 경(rrrn) 

자갈 모래 실트 점토 

AASHTO 76.2-2 0-0.075 0.075-0.002 (0.002 

A STM(USC:S) 76. 2-4.75 4.75-0.075 세립토(실트, 접토)(0.075 

USDA ) 2 2-0.05 0.05-0.002 (0.002 

KS F 
) 4.75 4 75- 0 075 0.075-0.005 

(0.005 
(4.76) (4.76- 0.074) (0.074-0.005) 

연구대상인 벽절산성 토층은 앞의 색도, 전암대자율, 편광현미경, x-선 회절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층위는 상이한 물리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보다 축성 당시 기 

술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층위별 토양 시료의 입도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벽의 제작기법을 따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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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입도분포 

벽절산성 성포부 토층의 입도분석 결과, 기저부(M 2) 토양은 자갈 26.99%, 모래 46.35%, 미사 

19.90%, 점토 E). 76%로 구성되어 있다(표 5, 그림 13). 또한 체성부의 암갈색 토양(M 3, M 6)은 자갈 

7.61∼7.86%, 모래 39 . 08∼39.23%, 미사 37.05∼40.45%, 점토 12.45∼16.26%로 기저부에 비해 자갈 

과 모래의 함량이 적은 대신 미사와 점토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갈황색 토양(M-5)에서 

도 보이는데, 이 토양은 자갈 3.49%, 모래 39.97%, 미사 42.58%, 점토 13.96%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반적으로 암갈색 토양에 비해 자갈의 함량이 적을 뿐 모래, 미사 및 점토의 함량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 

나 담황갈색 토양(M 4, M 8)은 자갈 1.32∼2.02%, 모래 30 . 51∼34.07% , 미사 51. 73∼52 . 38%, 점 

토 12.89∼15.09%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자갈이 거의 없고 모래의 함량이 감소한 대신 미사의 함 

량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입도특성은 담회색 토양(M-7)의 자갈(0.88%), 모래 (32 .07%), 미사 

(55.66%), 점토(11. 38%) 함량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층위별 토양 시료를 흙의 입도조성에 의한 분류법인 미국 농무성(U.S.D.A)의 삼각도표 분류법 

(Soil Survey Staff, 1951)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삼각좌표에서 모래, 미사, 점토의 3성분 함유율 합은 

100%이어야 하며, 자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갈을 제외한 나머지 흙을 100%로 다시 보정해서 

구해야 한다. 이때 자갈 함량이 50% 미만일 때는 ‘자갈 섞인…’으로 50% 이상일 때는 ‘--섞인 자갈’로 

수정해서 명칭을r 붙인다. 

그림 14는 입도분석 결과를 삼각도표 분류법에 적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벽절산성 토층은 크게 세종 

류의 토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먼저 모래의 함량이 월등히 많았던 기저부(M-2) 토양은 사양토에 

도시되었으며, 암갈색(M 3, M 6) 및 갈황색(M 5) 토양은 양토로 분류되었다. 또딴 담황갈색(M 4, 

M 8) 및 담회섹(M-7) 토양은 미사의 함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미사질양토로 확인되었다(그림 14A). 

표 5. 역절산성 성토부 토층 시료의 입도분석 결과 대분류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시료영 자갈(%) 모래(%) 미새%) 점토(%) 
U.S.D.A 

분류기준 

M- 2 26.99 46. 35 19.90 6.76 사앙토 

M-3 7.61 39.08 37.05 16.26 앙토 

M-4 1.32 34.07 51 .73 12.89 미사질앙토 

M 5 3.49 39 97 42.58 13 96 앙토 

M- 6 7 86 39.23 40.45 12.45 앙토 

M 7 0.88 32.07 55 66 11 38 미사질앙토 

M 8 2.02 30 51 52.38 15.09 미사질앙토 

이중 기저부 토양은 벽절산 일대의 표토와 심토의 토성과 일치하고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표토의 

토성과 유사한 반면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벽절산의 토성과 일치하지 않았다. 삼-각도표의 3성분을 

자갈, 모래, 미사 및 점토의 합으로 구분하여 도시해본 결과 기저부(M-2) 토양은 자갈의 함량이 두드 

러지게 크며.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모래의 함량이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미사 및 점토의 합이 

큰 것으로 확인되 었다(그림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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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먹절산성 토층의 자갈 모래 미사 및 점토 함람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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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역절산성 토층 시료의 입도 삼각도표,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표 3. 먹절산성 토층 시료의 입도 세분류(%). (Udden-Wentw。rth 규격) 

입자크기(mm/ cp) 입도등급 M-2 M-3 M-4 M-5 M-6 M-7 M-8 

4096/-12 

256/-8 B。비der(암괴) 0.00 0.00 0.00 0.00 0 00 0.00 0.00 

64/-6 c。bble(왕자갈) 0.00 0.0(] 0.00 0.00 0‘ 00 0.00 0.00 

4/-2 Pebb l e(자갈) 15 08 2.56 0 00 0.74 2.80 0.06 0.06 

2/-1 Granule(왕모c:H) 11.9 1 5.05 1.32 2.74 5.07 0.82 1.96 

1/0 Very c。arse sa nd(극조립사) 20.9 1 6 63 2.13 3.17 6.75 0.91 1.80 

0.50/ 1 c。arse sa nd(조립사) 3. 15 1 96 0.53 1 78 0.84 0 65 0.36 

0.25/2 Mediu 「n sa nd(중립.A.f) 5.83 4.58 2.75 6.40 3. 18 3.37 3.3 1 

0.125/3 Fine sand(서|립.A.fl 7.30 10.22 9.48 12.55 9.91 9.44 9.32 

0‘ 063/4 Ve「y fine sand(극세립.A.f) 9. 16 15.69 19.17 16.07 1 8. 딩6 17 7(] 15.73 

0.031/5 c。arse s ilt(조립미사) 6 80 11 28 17.60 12.52 13.96 18.26 15.63 

0.015/6 Medium si l t(중립미사) 6.81 12.49 19.12 15.67 13.앉3 21‘ 38 19.48 

0.008/7 Fine s ilt(세립미사) 2.54 5.17 6.39 5.97 5. 15 7.05 7. 16 

0.004/8 Ve「y fine si lt(극세립미.A.f) 3.75 8.11 8 61 8 41 7 50 8.98 10. 11 

C l ay(점토) 6.76 16.26 12.89 13.96 12.45 11 .38 15.09 
0.000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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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정밀한 입도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Udden-Wentworth 규격에 의한 

입도별 세분류훨 실시하였다(표 6 ‘ 그림 15). 이 결과, 기저부 토양(M 2)은 lmrn 이상의 입도를 가지는 

극조립사에서 자갈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반면 세립사(0. 25mrn) 이하의 입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을 

보였다. 또한 체성부 구성 토양을 비교해보면, 암갈색 토양(M-3. M-6)은 다른 층위에 비해 극조립사에 

서 자갈의 함량이 많고 조립미사에서 세립미사까지의 함량이 적으며 . 갈황색 토양(M-5)은 극조립사에 

서 자갈의 함량씨 비교적 적은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입도경향이 암갈색 토양과 유사하다. 

담황갈색(M-4,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lmm 이상을 가지는 조립사 이상의 입도는 거의 존재하 

지 않으며 다른 토양에 비해 극세림사에서 중립미사의 함량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중 담회색 토양은 

담황갈색 토양에 비해 조립미사와 중립미사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따. 

입도에 대한 누적 백분율을 도표에 기록한 입도누적곡선 그래프는 토양별 곡선을 한 그래프 안에 표시 

할 수 있고 분급의 차이가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해석에 있어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입도 

누적곡선은 세효축에 통과백분율을 취하고 가로 축의 대수눈금에는 입경을 취하여 휩의 입도분포를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흙의 입도분포가 좋고 나쁜 것을 균등계수로 나타내며 . 입도분포가 양호한 것을 양 입도(well 

grading)라 한다. 또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은 균등계수가 작은 것으로 표준사와 같이 끊등한 입자로 구성 

된 것을 말한다. 특정 입자가 결여되고 2종류 이상의 흙이 혼합된 곡선은 계단식 입도(당ap grading) 또는 

결손 분포라 하며, 이 곡선에서는 균등계수가 크다 하더라도 입도분포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 

서는 층위별 토양 시료의 입도분포곡선을 작성하여 입도분포 상태를 살며보았다(그림 16). 

이 결과, 기저부 토양(M 2)은 자갈과 극조립사가 많고 조립사에서 중립사, 세립미사에서 점토가 결여 

되어 계단식 입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저부에 사용된 토양이 모암의 완전한 풍화가 진행된 것이 아님 

을 의미하며. 여기에 기저부 하부층에 존재하는 기반암풍화토가 혼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 

단된다. 

또한 암갈색(M-3, M-6) 및 갈황색(M-5) 토양은 극세립사가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을 제외 

하고 양호한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모암의 토양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자연 상태의 흙을 정선 

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담황갈색(M-4 M-8) 및 담펙색(M-7) 토양은 

+ M-2 + M-3 + M-4 + M-5 + M·-6 +M-7 + M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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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먹절산성 토층시료의 입도분포곡선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그림 15. 역절산성 로층시료의 입도분포 빈도 그래프. 시료번호는 

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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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사 이상의 입도가 결여되고 중립미사에서 세립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기반암의 자 

연적 풍화에 의해 생성된 토양으로 보기 어렵다. 이 토양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 

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3.3.3. 평균입도, 중앙값 및 분급도 

일반적으로 입도의 대표 값은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퇴적물 입자들은 중 

앙값보다는 평균값에 집중되기 때문에 평균값이 입도를 대표할 수 있는 수치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퇴적물은 퇴적환경과 유수작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자군을 보이는데, 이때 입도군이 평균 

값에 어느 정도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입도변수가 분급도이다. 아 분급도는 토양 입자 

가 한 입도군에 포함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산도를 지시하는 변수 값이 작을수록 퇴적물의 분급 

도는양호하다. 

이 연구에서는 Folk and Ward(1957)의 분류법에 따라 평균입도, 중앙값 및 분급도를 각각 산출하여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의 입도 및 분급특성을 파악하였다(표 7). 먼저 평균입도를 살며본 결과, 기저부 토 

양(M-2)은 세립사(2.24φ)를 나타냈고, 암갈색 토양(M-3, M-6)은 조립미사에 까까운 중립미사(평균 

5.11φ), 갈황색 토양(M-5)은 전형적인 중립미사(5.58φ)에 해당되었다. 또한 담황갈색(M-4,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세립미사(6.02∼6.15φ)로 확인되었다. 중앙값은 중립사(기저부 토양), 조립미사(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 중립미사(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로 분류되었다. 

통계분석을 통해 층위별 토양의 상대적 분급도를 살펴본 결과, 체성부의 담회색 토양(M-7)이 가장 낮 

은 분급도(2.15φ)를 보였으며 담황갈잭 토양(M-4, M-8) 역시 평균 2.40φ 의 양호한 분급도를 나타 

냈다. 이 다잠으로 체성부의 갈황색 토양(M-5 2 . 87φ)과 암갈색 토양(M-3과 M--6, 평균 3.31φ), 기 

저부의 적황색 토양(M-2, 3.53φ) 순으로 분급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먹절산성 료;층시료의 평균입도, 중앙값 및 분읍도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시료띔 평균입도(@) 중앙값(@) 분급도(@) 

M-2 2.24(서|립사) 1.6기중립사) 3.53 

M-3 5.19(중립미사) 4. 68(조립미사) 3 46 

M 4 5.96(중립미사) 5.41(중립미사) 2.31 

M-Ei 5.58(중립미사) 4.99(조립미사) 2.87 

M-6 5.03(중립미사) 4.57(조립미사) 3.15 

M- 7 6.02(세립미사) 5.56(중립미사) 2.15 

M-딩 6.15(세립미사) 5. 7이중립미사) 2.46 

3.4. 지꾸화학적 특성 

3.4.1. 화학조성 및 거동특성 

벽절산성 성토부를 구성하는 각 층위별 토양과 기반암을 대상으로 주성분 미량 찢 희토류원소의 함량 

과 거동특성끓 살며보았다(표 8) . 일반적으로 점토광물은 모암광물의 풍화, 유출, 침적, 퇴적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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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며 , 풍화까 진행되면 규산염류가 산에 분해되어 가용성인 Al203, Fe203가 증대된다(Taylor and 

Velbel, 1991) . 따라서 Si02 함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Al203와 Fe203의 함량을 비교하면 각 토양의 

점토화 정도를 따악할 수 있다. 

표 8. 먹절산성 토층파 기반암의 주성분(wt."lo) . 미량(ppm) 및 희토류원소 함량(ppm). 

N。. M-1 M-2 M-3 M-4 M-5 M- 6 M-7 M-8 M-9 

Si02 69.79 70.82 60.02 68.20 62 85 59.41 71.51 69.01 68.43 

A1203 17.BO 16.23 17.46 14.38 15 08 17.02 12.92 13.75 16.35 

Fe203 1 77 2.95 7.60 4.97 7.60 9.15 4.13 5.17 1.84 

MnO 0.01 0‘ 02 0.06 0.05 0.07 0.07 0.04 0.06 0 02 

MgO 0.28 0 40 1. 28 1 29 1.38 1.42 1.21 1.22 0.52 

Cao 0.09 0 11 0.24 0‘ 84 0.66 0.38 1.04 0.82 1 87 

Na20 0.24 0 36 0.31 1 45 0.79 0.36 1.77 1.45 3.83 

K2。 6 41 517 3.37 3.09 2.68 2 82 2.81 2.96 5 51 

Ti02 0 24 0 45 1.54 1. 10 1 82 1.88 1.09 1.21 0 33 

P205 0.08 0.10 0.20 0 17 0‘ 24 0.26 0.12 014 0.52 

LOI 3‘ 85 4.16 7.77 4.62 6 88 7 78 3.60 4.24 0.96 

T。tal 100.50 10(] BO 99 85 100 20 100.10 100.50 100.20 100.00 100.20 

Ba 1.280 901 868 768 765 790 680 699 1.610 

Be 2 2 3 3 3 3 2 3 2 

c。 5 17 10 17 19 7 9 5 

C「 7 36 87 58 72 91 65 73 20 

Cs 3 1' 39.0 05 5.6 6.2 85 0.5 4.9 0.5 

Cu 2 6 27 14 23 29 10 18 17 

Hf 2.4 8.5 9.5 9.2 8.8 9.4 7.2 87 3.5 

Ni 8 15 35 22 28 37 17 23 4 

Pb 83: 57 40 26 26 24 15 23 37 

Rb 230 170 220 230 100 210 70 180 70 

s 0.0[ )5 0.0(] 5 0.009 0.008 0.010 0.009 0.008 0.008 0.010 

Sb 0.2 0.2 0‘ 4 0.6 1‘ 3 0.2 04 0.8 0.2 

Sc 2.2 4.8 13.2 97 13.2 15.8 9.1 10 3 2. 1 

Sr 90 101 102 158 122 92 165 147 637 

Th 54 0 73 5 112.0 32.9 27.2 50 5 15.9 21.4 9.6 

u 1 ~l 42 85 4.4 4.5 3.8 0.5 4.0 6.4 

v 25 35 86 72 83 96 64 72 18 

y 8 13 23 25 24 23 24 24 8 

Zn 33 53 121 8 1 121 132 69 85 29 

Z「 11 3 338 323 345 344 354 330 34 1 105 

La 84 92.4 135 71 81 90 55 64 37 

Ce 114 139 245 11 5 125 15 1 93 102 58 

Nd 45 38 121 81 73 65 45 40 35 

Sm 7.3 9.3 16.2 9.2 11.0 11.0 7.1 82 7.8 

Eu 1.6 1.4 1‘ 2 1 6 2 1 1.7 1.6 1 5 0.7 

Tb O.~i 0.5 0.5 05 0‘ 5 0.5 0.5 05 0.5 

Yb 0‘잉 1.9 2. 1 2.6 2.3 2.2 2.3 3.0 0‘ 1 

Lu 0.07 0.14 0.37 0.30 0 40 0.30 0.50 0 4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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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반암풍화토(M-1) 및 기저부 토양(M 2)과 기반암(M-9)은 Si02를 기준으 

로 뚜렷한 상관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성부를 구성하는 각 층위별 토양은 산출상태에 따라 점토 

화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었다. 특히 앞의 면광현미경 관찰 결과에서 점토질 기질의 함량이 높았 

던 암갈색(M--3, M-6) 및 갈황색(M-5) 토양은 Si02 59 . 41∼62.85wt. %, Al203 15.08∼17 . 46wt. %, 

Fe203 7 . 60∼9.15wt.%의 함량을 보이 

며 점토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수있다. 

이중에서도 암갈색 토양이 갈황색 토 

양보다 점토팎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았 

다(그림 17) . 

이에 반해 탐횡갈색(M-4. M 8) 및 담회 

색 토양(M-7)은 Si02 68. 20∼69 . 0lwt.%, 

Al203 12. 92∼14. 38wt. % Fe203 

4.13∼5.17wt.%으로 점토광물의 함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7). 

특히 담회색 토양이 담황갈색 토양보 

다 점토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각 층위별 토양의 색상, 즉 

담회색, 담황갈색, 갈황색, 암갈색 순으 

로 풍화가 진전된 토양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관도 상의 군집형태를 볼 때 체 

성부의 층위별 토양은 담황갈색 및 담회 

색 토양과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의 두 

개 그룹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벽절산성 층위별 토양들의 Cao 함 

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시료들은 

0 . 09∼1.04wt . % 범위로 대부분 lwt. % 

미 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 기반암은 

1.87wt. %의 비교적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층위별 토양이 기반암보다 

Cao 함량이 적은 것은 성벽 조성 시 강 

도 강화를 위해 석회나 기타 인위적 물 

질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지시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역절산성 성토부 

• M-1 + M-2 + M-3 + M-4 + M-5 + M-6 +M-7 + M-8 •M-9 

20 10 

1 8 」

0 ~ 
\ ; • • te 
.。 es 70 75 05‘5 .。 85 70 75 

SIα(wt.%) SI。이wt.%) 

그림 17. 역절산성 토층과 기반암의 Si02-Al203 및 Si02-Fe203 상관도.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B •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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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8. 역절산성 토층과 기반암의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변화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140 고앙 먹절산유적(1차) 

를 구성하고 있는 층위별 토양과 기반암의 주성분 원소에 대한 부화와 결핍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 

인 화강암의 평-균함량(Nockolds. 1954)을 기준치로 주성분원소의 함량을 표준화하였다. 이때 부화계수 

는 1을 기준으로- 높은 값은 부회를. 낮은 값은 결핍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모든 시효들은 부화와 결핍 

에 따라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그림 18A). 

이중 첫 번째 그룹은 기반암용화토(M-1) 및 기저부 토양(M-2)으로 Si02. A1203. Ti02는 부화계수 

l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거동하였고. Fe203 만이 부화를 보인 반면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결핍경향이 뚜 

렷하였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인 암갈색(M-3. M-6) 및 갈황색(M-5) 토양과 세 번째 그룹인 담황갈색 

(M-4. M-8) 찢 담회색 토양(M-7)은 공통적으로 Si02, A1203. MnO. P205에서 부화계수 1을 기준 

으로 평행하게 거동하였고‘ Fe203‘ MgO. Ti02에서 부회를. Cao, Na20, K20에서 결핍경향이 나타 

났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토양은 CaO. Na20의 거동특성에서 상대적으로 큰 함량 차이를 보였다. 

네 번째 그룹인 기반암(M-9)은 전반적으로 기반암풍화토 및 기저부 토양과 거의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나 Cao. Na20. P205에서 월등히 높게 부화되는 거동특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기반암과 기반암 

풍화토에서 Ca<〕와 Na20의 함량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은 호상펀마암이 토양화되는 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사장석이 용탈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토층을 구성하는 희토류원소에 대해 

Taylor and MeLennan(1985)이 제시한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화하였다. 흔적 화석의 일종인 콘드라이 

트 운석은 용융이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46억년 전의 운석으로 태양계 초기 물질의 상태를 가장 잘 보 

존하고 있어 이에 함유된 희토류 원소의 양은 지구 생성시의 초생 값으로 표준역할을 한다. 따라서 콘드 

라이트 운석의 희토류원소와 해당 시료의 희토류원소 비율을 통해 상대적 부화와 결핍 정도를 구할 수 

있다. 로그눈금으로 나타낸 그림의 세로축에는 해당 토층시료의 희토류원소 양과 콘드라이트 원석의 희 

토류원소 비가 표시된다. 

분석 결과‘ 보든 시료는 La. Ce. Nd‘ Sm 등의 경희토류원소가 중희토류원소에 비해 부회된 경향과 

큰 경사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중 체성부의 층위별 토양은 기반암 및 기반암풍 

화토와 달리 중희토류 원소가 거의 완만하게 거동하였다(그림 18B). 이를 통해 각 토양 그룹별 거동특성 

을 보면‘ 기반암풍화토(M-1) 및 기저부 토양(M 2)은 Eu의 미약한 부(-) 이상을 보이며 Yb에서 Lu의 

감소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암갈색(M 3. M-6) 및 갈황색(M-5) 토양과 담황갈색(M-4 .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Eu 

의 부(-) 이상이 거의 없거나 미약한 부(-)의 이상을 갖고 있다. 이 두 그룹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경희토 

류원소의 상대적 함량만 다소 차이 날 뿐 전체적인 거동특성은 거의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기반암(M-9) 

은 Eu의 부(-)이상이 뚜렷이 존재하며. Yb의 상대적 함량이 극히 적어 급경사를 보이고 있다. 

토층 및 기반암의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 호정원소와 불호정원소에 대해 원시의 맨틀조성 

(Pearce 1983)으로 표준화하여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기반암과 기반암풍화토 및 

기저부 토양의 일부 원소에서 상대적 함량 차이만 보일 뿐 각 그룹별로 거의 유사한 진화경향을 나타냈 

다(그림 18C). 이처럼 각 그룹별 구성 원소들의 상대적 호정성과 불호정성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 

는 것은 동일 분화과정을 겪은 모암에서 기원된 토양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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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유기물은 주로 CHONS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유기탄소의 함량이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유기물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춤의 탄소, 수소, 질소 

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CHN Detector)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열감량법 

(loss-on-ignition method)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작열감량법을 띠용한 유기물의 함량 

측정은 토양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무게차이를 알아내는 것으로 토양의 수분함량 측정방법과 유사하다 

(Jung, 199Ei). 

이 연구에서는 벽절산성 성토부를 구성하고 있는 층위별 토양의 LOI 값을 측정하여 상대적 유기물 함 

량 차이를 살펴보았다(그림 19). 이 결과, 기반암풍화토(M-1)와 기저부 토양(M-·2)은 각각 3.85wt. % 

와 4.16wt. %의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체성부의 암갈색(M-3 M-6) 및 갈황색(M-5) 토양은 

6.88∼7 . 78wt. %의 높은 함량을 보였고, 체성부의 담황갈색(M-4, M-8) 및 담회색(M-7) 토양은 기반 

암풍화토 및 기저부와 유사하게 3.60∼4 . 62wt.%의 함량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굶 자연상태의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6. 00∼10.00wt. % 범위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벽절산성의 기반암풍화토와 기저부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적은 것은 모암의 풍화에 영향을 받은 석 

비레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담황 

갈색 및 담핵색 토양의 적은 유기물 함량 

은 사면퇴적토 기원이 아니라 하성퇴적토 

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황상 

일(1998)은 하성퇴적층의 대화 I 층에 유기 

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 

편 상대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암갈색 

및 갈황색 .5~양은 일반적인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성벽 축조 

시 토양의 절속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위 

적인 유기물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된다. 

4. 고고과학적 고찰 

4.1. 성또층의 축조기법 해석 

8 

6 

‘ξ . --i S 
@-@>>

2 

0 
M-1 M-2 M-3 M-4 M-5 M-6 M-7 M-8 M-9 

시료명 

그림 19. 작열감량법으로 측정된 먹절산성 토층과 기반암의 유기물 함량 

변화 시료번호는표 1과같다 

벽절산성과 같은 토성의 경우 성토에 사용된 흙의 종류에 따라 축조기술과 공법이 좌우되고 외형도 결 

정되므로 성토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자연과학적 분석 및 해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 

해 당시의 건축기술과 원료의 활용 능력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 당시의 기술 및 사회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따바서 이 연구에서는 벽절산성을 구성하고 있는 층위별 토양의 색도, 입도, 물리적 및 지구화 

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성토층의 축조기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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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절산성 성로부 조성에 사용된 토양은 기원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며 이 흙은 층위에 따라 달 

리 적용되었다. 먼저 성토부의 기저부(M 2)는 적황색을 띠는 기반암풍화토(M-1) 위에 조성되었으며, 

전반적인 토색븐 기반암풍화토와 동일한 적황색을 보이나 밝기와 적색도가 약간 떨어진다. 또한 전암대 

자율. 조암광물 및 화학조성이 기반암풍화토와 거의 유사하며 토성은 사양토 평균입도는 세립사(2.24 

φ), 분급도(3.53φ)는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토양은 다른 층위에 비해 모래 함량이 월 

등히 많고. 유기물 함량(4.16wt.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양은 마사토(慣꾀‘土) 또는 석비레란 용어보 불린다. 이중 마 

사토는 화강암질 암석의 풍화잔적토로 손으로 힘을 가하면 모래처럼 부서지는 성질이 있으며, 모암은 화 

강암이 대부분이지만 이 화강암과 유사한 결정질 심성암과 편마암 등의 풍화토도 포함된다. 

또한 석비레는 새프롤라이트(saprolite) 계의 일종으로 암석의 몽화에 의해 그 자리에서 생성된 부드 

럽고 결이 거친 풍화 모재층을 말하며. 일명 ‘부식 암반층’ 또는 ‘푸석푸석한 돌이 많아 섞인 흙’이라고도 

표현된다. 이 석비레는 습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잘 발달하며 원암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성 201이 . 

이 석비레는 고대부터 판축 및 성토부 조성에 사용되는 축성재료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정약 

용은 점질토와 석비례를 교합하여 축조한 토성이 가장 좋다고 언급하였다(심정보, 2009). 또한 국립문 

화재연구소(1999)는 백제시대 부소산성의 판축기법에 적갈색계의 점질층과 모래와 거의 흡사한 석비레 

층이 교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벽절산성 성토부의 기저부를 구성하는 M-2 층은 석 

비레층으로 명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석비레층은 모래의 함량이 높아 축기부의 골격을 형 

성하고 입자간의 공극을 증대시켜 통기나 배수를 양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토부의 암갈색(M-3 . M-6) 토양과 갈황색 토양(M-5)은 대자율(평균 0.18∼0.19 × 10-3 SI 

unit), 광물조성(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운모,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토성(미사질양토), 평균입 

도(중립미사). 분급도(2. 87∼3.46φ). 화학조성. 유기물 함량(6 . 88∼7. 78wt. %)에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갈황색 토양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암갈색 토양에서 볼 수 없었던 사장석 피크 

가 알칼리장석보다 높은 강도를 보였다. 이는 성토부 조성 시 기원이 다른 토양과 교란되었거나 사변의 

지속적인 퇴적작용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탐황갈색 토양(M-4, M-8)과 담회색 토양(M-7)은 명도(43. 78∼50.2Ei과 56.68)에서 비 

교적 큰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적색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가장 밝은 계통의 색을 가지고 있어 

동일계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토양은 평균 0.06∼0.11 × 10-3 SI unit 의 유사한 자화강도를 보이 

며,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운모‘ 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x 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다른 토층과 달리 고령석과 같은 점토광물이 사라지고 사장석이 주요 
피크로 검출된 껏이 특징적이다. 토성은 미사질양토로 분류되었고, 평균입도는 6.02∼6.15φ로 세립미사, 

분급도는 가장 양호한 평균 2.15∼2.46φ를 보였다. 또한 화학조성으로 보아 점토화 정또가 낮은 토양임을 

알수 있으며, 유기물(3.60∼4.62wt . %)은 일반적인 사면퇴적토에 비해 극히 적은 함량을 나타냈다. 

한편 고대 토성의 성토부 조성기법에는 석회 짚 황토 진흙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 

여 토층의 강도와 내구력을 증대시켰다. 특히 벽절산성 체성부의 상부를 구성하는 담회색 및 담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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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역절산성 성토부 토층의 분석결과 업핑 도면 1. 

부 록 143 



144 고앙 역절산유적(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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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먹절산성 성토부 토층의 분석결과 맙핑 도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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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언뭇 봤을 때 마치 일반적인 갈색계열의 흙에 석회를 섞은 듯한 토색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자 

연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첨가된 석회와 유기물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x-선 쩍절분석에서는 석회를 지시할 수 있는 광물상이 전혀 동정되지 않았고, 화학조성에서도 모 

든 토양 시료의 Cao 함량이 1.00wt. % 미만을 나타냈다. 또한 유기물 함량 역시 3 .. 60∼7.78wt%. 의 낮 

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체성부 조성 시 토양의 강도 강화와 결속력 증대를 위해 석회와 짚 같은 인위적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벽절산성 성토부 토층은 크게 지반, 기저부 및 체성부로 구분되며, 이 

중 지반은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유적내 기반암풍화토 층의 정지작업을 통해 완성하였다. 또한 기 

저부는 기반암풍화토의 토양화가 진전된 석비레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를 황해 기초다짐의 안정 

성을 확보하고 통기나 배수를 양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성부는 하부에 주로 양토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을 중심으로 쌓고 상부에 미사질양토의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을 이용하여 완성하였다, 특히 체성부 하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층에는 부분적으로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층이 비교적 앓은 두께로 섞여있는데, 이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온변화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각 

층위별 토양의 물리적, 광물학적, 입도분포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표 9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그림 20 및 21의 단면도에 표시하였다. 

표 9. 먹절산성 성토부 토층 및 기반암의 분석결과 요약 시료번호는 표 1과 같다. 

풍화토 기저부 
위치 

체성벽 기반암 

M-1 M-2 M-3 M-4 M-5 M-6 M-7 M-8 M-9 

-로색 적황색 저「효cJ-.>,「H 。口}?근fA「H 드〕f호 。}키 d" 「H 갈황색 암갈색 담회색 담황갈색 

L* 51.22 47. 18 36.73 43 78 41.16 40.26 56 68 50.26 
색도 

a* 13.29 12.31 11.87 6.5 1 8.63 11.03 4.09 6.66 

b* 28.52 27. 13 24.05 19.90 21 ‘ 53 23.68 18.10 20 84 

대자율 
0‘ 05 0.03 0.19 010 0.19 0.16 0.06 0.11 0.06 

(× 10-3 SI unit) 

'?'-ι-。C그 }고 d틈 "'긍g 
OKM OKM OKM 0 P.K OPK O.K.M. OPK O,P.K, OP‘ 

Ka I Ka.I Ka i M l M.Ka.I Ka. I Ml Ml KM 

자갈 
26.99 7.6 1 1 32 3 49 7 89 0.88 2.02 

(%) 

E2래 
46.35 39.08 34.07 39.97 39.23 32.07 30.51 

(%) 

IJI사 
19.90 37‘ 05 5 1.73 42.58 40.45 55 66 52.38 

(%) 

입도 접토 
6.76 16.26 12.89 13.96 12.45 11 38 15.09 

분포 (%) 

!드」-~ 사앙토 앙토 
미사질앙 

앙토 앙토 
미사질앙 미사질앙 

토 토 토 

평균입도 
2.24 5.1 9 5 96 5 58 5.03 6.02 6.15 (@) 

~‘-二~二c;:_
3.53 3.46 2.31 2.87 3‘ 15 2.15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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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토 기저부 체성벽 기반암 
위치 

M-1 M-2 M-3 M-4 M-5 M-6 M-7 M-8 M-9 

S 1。2 69.79 70.82 60.02 68. 20 62.85 59.41 7 1.5 1 69.01 68.43 

화학 Al20 , 17.80 16.23 17 46 14.38 15. 08 17.02 12.92 13.75 16.35 
?"ι-서〈;. 

(wt%) Fe20 , 1.77 2.95 7.60 4.97 7.60 9.1 5 4. 13 5. 17 1.84 

LOI 3.85 4.16 7.77 4.62 6 88 7 78 3.60 4.24 0.96 

Q; 석영, K; 얄카리장석, P ; 사장석, M; 운모, Ka ; 고령석, I; 일라이트, ML; 점토광물 흔합층. 

4.2. 성토뚱 흙의 기원 

고양 벽절산 일대는 최근까지 한강 나루터가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는 

주요 거점이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벽절산은 현재 펑야 가운데 있는 작은 동산처럼 보이지만, 원래 

한강둑을 쌓기 이전에는 한강변 늪지에 있던 작은 섬이었고, 고양시 일대에서 흘러내려오는 한강지천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배가 정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처 

럼 벽절산은 토성이 조성되었던 한성백제시대 당시에도 작은 섬으로 존재하여 항상 하천의 영향을 받았 

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지형 및 퇴적층 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벽절산성 성토층에 사용된 흙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숙정 외(2007)는 최종간빙기에서 최종빙기를 거쳐 홀로세와 역사시대를 통-해 현재에 이르는 

동안 5단계의 한강유역 하천의 지형발달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마지막 제5단계는 젝종빙기 만7l(la te 

glacia l, 혹은 last glacial)와 홀로세 기후 최적 기 (Holocene Clima tic Maximum) 황안에 해수면의 빠 

른 상승으로 인해 한강 하곡의 하성 퇴적작용이 현저해진 시기이다. 이때 기준면의 상승에 따라 하수는 

배수상태가 점점 더 불량해져 현재와 같은 범람원이 형성되었고, 이 기간 동안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하 

상이 점점 더 높아졌다. 또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대주기 홍수 시에는 범람성과 하성의 세립질 퇴적층 

이 고기의 기반암 풍화대나 단구면 위에 퇴적되었다. 

이동영 외 (19!j3)는 일산구 대화동 발굴지 일대의 제4기 지층을 조사하여 이 지역 일대의 지층을 기원 

에 따라 크게 물속에서 생성된 하성퇴적층과 산비탈에서 이루어진 사면퇴적층으로 분류하였다. 하성퇴 

적층은 제4기 흙로세 이후에 생성된 층이고, 사변퇴적층은 이른바 고토양이다. 이중- 하성퇴적층은 한 

강 유역을 중심으로 널리 멸쳐지며 산기숨이 발달한 곳까지 이어진다. 낮은 언덕들 사이에 발달되어 

있는 잔골짜기에는 이러한 퇴적층들이 기반암을 부정합적으로 덮고 있으며, 고도 약 Sm 이내에 한정되 

어있다. 

특히 이 하성 퇴적층은 기반암 위에 대화리층 가와지토탄층-새말층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이중 회색 

의 대화리층은 후빙기 중기 동안 해수면 상승에 따라 현대의 일산구 송포동 일대의 한강 유역부터 발달 

되어 왔던 고기 조간대층으로 풀이된다. 또한 풍화를 적게 받아 점토광물이 매우 적고 미사질 크기의 고 

운 입자들로 이부어져 있으며 점토광물은 주로 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색 가와지토탄층은 나무토막이나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포위치는 잔골짜기의 지형고도 약 

5∼Sm 사이에 있다. 새말층은 갈색과 적갈색의 얼룩점들이 산재하는 층으로 환원환정에서 형성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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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층과 가와지토탄층과 달리 산화환경에서 형성된 지층으로 여기진다. 이 새말층판 지층의 구성물질로 

보면 모래질이 거의 없고 미사질이 우세하며 풍화가 심해 고령석이 많아 한강의 홍수범람에 의해 이루어 

진 육성층으뢰 해석된다. 

한편 일산 지역에는 낮은 언덕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 기반암의 풍화대가 지표로부터 깊은 심도까 

지 발달해 있으며 , 이 상부에는 사면퇴적층으로 덮여 있는 곳들이 많다. 낮은 언덕의 상부는 기반암의 풍 

화대가 지표면까지 드러나 있어 사면퇴적층의 발달이 미약하나 사면에서는 이들의 풍화대에서 만들어진 

풍화생성물이 운반되어 이루어진 토양층이 수 m의 두께로 발달해 있다. 사면퇴적층의 흙은 기반암이 풍 

화되어 흩어진 입자들이 사면 아래로 이동되어 형성된 지층으로 기반암 풍화대와는 암석학적 구조를 달 

리하고 있으며, 자갈이 섞인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 토양층관 층위를 달리하는 뚜렷한 구조나 경계가 불명확한 편이지만 토양색에 따라 약간의 구별이 

가능하다. 기반암의 풍화대를 덮고 있는 맨 아래의 토양층(주엽 옛토양)은 대부분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로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갈색의 견고하고 치밀한 구조를 

갖는 토양층(송포 옛토양)이 발달해 있으며, 최상부에는 교란된 표토이다. 

한편 김주똥 외(2006)와 이상헌 외(2005)는 벽절산성에서 불과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평야지대 

의 장항동 일패에서 퇴적단면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매립토층은 해발고도 약 4.lm 부근까 

지 분포하며, 니사질의 청회색 자갈층은 해발고도 약 3.7m 부근까지 나타난다. 또한 이 하부에는 회갈 

색의 사니질량이 해발고도 약 2.7m 부근까지 lm의 두께로 분포하는데 이 구간은 부분적으로 산화반점 

을 포함하였다. 이 퇴적단면의 최하부 약 2.2m 까지는 청회색의 사니질층으로 구성되었고, 입도분석에 

서는 미사와 모래를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층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앞의 이동엽 외 (1993)가 언급한 

퇴적단면과 버교해보면 청회색 미사질층은 대화리층에 해당되고 회갈색 사니질응느은 범람원성 퇴적층 

인새말층임을알수있다. 

또한 황상일(1998)은 벽절산에서 북동쪽 약 3km 떨어진 해발고도 6∼Sm의 범람웬(일산충적평야)에 대 

해 총 10개의 보링 주상도를 작성하였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기저층 위에는 회색의 점토질미사 내지 

미사질점토의 대화층이 해발고도 6∼7m까지 퇴적되었으며, 이 층은 크게 두개의 츄준으로 나누어졌다. 

하부는 유기렬이 거의 없는 점토질미사의 대화 I 층으로 상부는 많은 유기물을 포합하는 미사질점토의 

대화R 층이다. 또한 대화층 위에는 해발고도 약 4.Sm 이전까지 토탄층의 가와지층이 나타나며 , 최상부 

에는 회색 내지 회백색의 유기물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황갈색의 미사질 새말층이 원적되어 있다. 이 새 

말층은 곡상류부에서는 가와지층 위에 나타나지만 곡구에서는 대화R층 위에 퇴적꾀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은 이동성이 거의 없는 기반암 똥화토 기원으로 판단 

되며,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기반암이 풍화되어 흩어진 입자들이 사면 아래로 이동되어 형 

성된 사면퇴적토로 판단된다. 특히 이 토양은 이동영 외(1993)에 의해 수행된 대화펑 일대 사면퇴적토의 

x-선 회절분석 결과와 사면퇴적토인 오산통의 표토(자갈 섞인 양토) 특성과 잘 일치한다. 

체성부의 답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김주용 외 (2006) , 이동영 외 (1993), 이상펜 외(2005), 황상일 

(1998)이 언담한 하성퇴적토의 대화리층으로 판단된다. 이중 이동영 외(1993)가 언급한 “대화리층은 풍 

화를 적게 받아 점토광물이 매우 적고 미사질 크기의 고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토광물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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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번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특히 황상일(1998)은 대화리층을 유기물 

및 미사함량에 따라 대화 I 층과 대화R 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 

양은 유기물이 꺼의 없고 미사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대화 I 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성 성토부의 재료는 수급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반암풍화토나 사면퇴적토를 이용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벽절산성의 성토부에 비교적 많은 양의 하성퇴적토가 사용되 

었다는 것은 재료 선정과 제작기법에 있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하성퇴적토가 해발고도 

약 5m 전후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약 27m 정도의 성토부까지 이장되었다는 것은 수 

급에 있어 많은 노력이 펼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토부 단면에 분포하는 층위별 토양을 이용하여 벽절산성의 제작기법과 흙의 기원 

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 벽절산 일대의 퇴적단면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면 좀 더 다양한 고고과학적 해 

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강 주변에는 한성백제시대의 토성이 비교적 많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과 각 유적간의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한성백제시대 토성의 성포부 축조기법을 종 

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1. 색도분석 젤과, 기반암 풍화토와 기저부 토양은 적황색을 보였고. 체성부는 크게 갈색 계열(암갈색, 

갈황색)과 황색∼회색(담황갈색, 담회색)의 밝은 계열의 토층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체성부 상부의 담회 

색 토양은 먼셀토색‘ 색차계의 명도(L'") 색상(a*) 채도(b*) 및 색차(Ll E * )에서 다른 층위와 현저히 구 

분되었고, 담황깔색 토양 역시 명도와 적색도에서 뚜렷한 특정을 보였다. 

2. 전암대자필i 측정 결과 벽절산성의 기저부(평균 0.03 × 10-3 SI unit)는 기반암(평균 0.06 × 10-3 

SI unit) 및 기반암 풍화토(평균 0.05 × 10-3 SI unit)와 유사한 자화강도를 보이떠 매우 낮은 수치 

를 나타냈다. 그러나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화강도(0 . 16∼0 . 19 × 10-3 

SI unit)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기저부와 갈색 계열 토양의 중간 값 

(0.06∼0.11 × 1(] - 3 SI unit) 분포를 보였다. 

3. 편광현미정 관찰 결과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판 기반암과 유사한 

현미경적 특징을 보이고 다양한 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정선과정 없이 또양화가 진전된 기 

반암풍화토 및 사면퇴적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체성부의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 

은 다른 층에 비해 미사질 입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장석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유입된 것으로 보 

여 기원에 차이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x-선 회절분석 결과, 기반암인 호상편마암은 토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사장 

석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석과 같은 점토광물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사장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저부 

토양은 기반암의 풍화작용에서 기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성부의 담황갈색 및 담혜색 토양과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각각 하상퇴적토와 사면퇴적토 기원으로 추정된다. 

5. 입도분석 결과, 벽절산성 토층은 크게 사양토(기저부 토양), 양토(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 미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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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토(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로 분류되었고, 이중 기저부 토양은 벽절산에 분포하는 오산통의 심토(자 

갈 섞인 사양토)와,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오산통의 표토(자갈 섞인 양토)와 잘 일치하였다. 

그러나 담황깝색 및 담회색 토양은 벽절산에 분포하는 오산통 및 뇌독통의 토성과 4주사하지 않았다. 

6. 평균입모와 분급도를 살펴본 결과. 기저부 토양은 세립사(2.24φ) .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중립 

미사(평균 5.03∼5.58 φ)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세립미사(6.02∼6.15 φ)로 나타났다. 또한 층위별 

분급도는 체성부의 담회색 및 담황갈색 토양이 가장 양호한 분급도(평균 2.15∼2. 46φ)를 보였고, 다음 

으로 체성부띄 갈황색 토양 및 암갈색 토양(2. 87∼3.46φ) ‘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3.53φ)이 분급상태가 

불량하였다. 

7. Si02, Al203, Fe203의 상대적 함량을 토대로 층위별 토양의 점토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상관도 

상의 군집형태로 볼 때 체성부의 토층은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과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의 두 개 그룹 

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이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에 비해 점토화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8. 기반암을 제외한 벽절산성 토층은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부화와 결핍에 따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각 그룹별 토양은 화학조성과 지구화학적 거똥특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성인적으로 통일기원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반암풍화토 및 기저부 토양은 기반암의 사장석 

용탈로 인한 Cao와 Na20 함량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진화경향을i 보였다. 

9. 성토부 토층의 유기물 함량은 체성부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6.88∼7. 78wt. %)을 제외하고 전 

체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중 유기물 함량이 적은 기반암풍화토(3. 85wt . %)와 기저부 토양 

(4 . 16wt . %)은 모암의 풍화에 영향을 받은 석비레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며, 담황갈색(4 . 24∼4.62wt. %) 

및 담회색(3.60wt . %) 토양은 하성퇴적층(대화 I 층)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은 일반쩍인 토양의 유기물함량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토양의 결속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유기물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 벽절산성 성토부의 축조기법을 해석한 결과, 지반은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유적 내 기반암풍 

화토의 정지싹업을 통해 완성하였고, 기저부는 기반암풍화토의 토양화가 진전된 석비레를 이용하여 조 

성하였다. 특히 이 석비레층은 기초다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기나 배수를 양호하게 하였다. 체성부는 

주로 하부에 양토의 암갈색 및 갈황색 토양을‘ 상부에 미사질양토의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만 이용하 

여완성하였다. 

11. 벽절산성 성토부 기저부의 적황색 토양은 이동성이 거의 없는 기반암풍화토 기원으로 판단되며, 

체성부의 암젤색 및 갈황색 토양은 사면퇴적토 담황갈색 및 담회색 토양은 하성퇴적 토의 대화리층으로 판 

단된다. 특히 하성퇴적토의 경우 해발고도 약 5m 전후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약 27m 정 

도의 성토부까지 이용되었다는 것은 수급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 역절산 

일대의 퇴적단면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면 좀 더 다Ocf한 고고과학적 해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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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대 눈긍 맞춤 결 과 (Calibrated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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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13-061 : 1750土40BP

L___」

68.2% probability 
230AD (68.2%) 3SOAD 

95.4% probability 
I 30AD (95.4%) 400AD 

Cal BC/Cal AD 200CalAD 400CalAD 600Ca!AD 

Calibrated date 

註) Ca li b 「a t ion 결과는 lntCa l04 ca lib 「a tion curve와 OxCa l v3 . 1 0을 사용하여 구힌 것이며 

B「onk Ramsey C. ,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MS 즉정에 대한 결과 lSNU 13- 0581 

시덮 접수일. 2013년 2월 6일 

시덮 제출자 중앙문화재연구원 

결과‘ t |료 I D 
고양 먹절산 유적 
4호수혈유구 

전처리 사항; 

시료설영 

charcoal 

시료량 
(mg) 

3.1 

결과 보고일 2013년 6월 21 일 

LAB 번호 

SNU13-058 

δ13c 

(%) 

-26.55 

pMC |방사성탄소 
(%) | 연대 (BP) 

1550 ±40 

부 록 155 

[탄산엽 제거를 위한 산 및 염 | 처 |롤 할 그 후 남은 유 |물로부터 탄소롤 얻 | 우| oH. I 
combust ion 과접을 거치고, reduct i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 됨 | 

* 우|의 결과는 세 먼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 과정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 
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Cf「act i onation)롤 기준치 δ '3c = -25 %로 보정하여 나온 것임니 

다. 시료의 연대는 L i bby으| 14c 수영 8033 V「롤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rad iocarbon age)의 단위 인 BP(befo「e presen t)로 나타내 었습니 다. 오차의 산뚫은 표준편 

차대| 근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먼 연락 바람니다 온 분석의 

결파롤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온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먼 고맘겠습니다 

* OI 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나 많적 관계의 

증생자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출될 수 없습니다 ’ -- ! 지'! •;-“- 각'l 

* 침부; 연대 눈금 맞춤 결과 I i,YM ! ! 츠쏟j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가속기연구센터(02 - 880 - 577 4) 

서율대학교 가초과학공동'.) l 기원장 



156 고앙 역절산유적(1채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 lib 「ated Ages) 

연대 눈금 맞줌 결피 
시료 ID 망사성틴소 언대 (BP) 

(Cal ibrated Ages) 

고양 역절산 유적 
1550 ± '10 AD 500 

4호 수혈유구 

.................... ”ao•(2«>0).°""' 、J IOα""""'~ "αm 。‘"'"'""""'‘-

1800BP SNU13-058 : 1550土40BP

68.2% probability 
430AD (68.2%) 560AD 

95.4% probability 
420AD (95.4%) 600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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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BP 

L_」

L____ -----」

l .L. j_ _L_」

200C떠AD 400CalAD 

Calibrated date 

600Ca1AD 800CalAD 

註) Ca lib 「a ti on 결과는 lntCa l04 calibration cu 「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힌 것이며 

Bronk Ramsey C .. Radioca「bon 37(2) (1995) 425-430괴 B「onk Ramsey C .. Radioca rbon 

43 (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57 드1 르르 
' 「

탄
 

방사성탄소 
연대 (BP) 

* 이 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나 법적 관계의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출될 수 없습니다 「“ I 

L늬鐵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가속기연구센터(02 - 880 - 577 4) 

셔율대학교 가초과학공동가가원장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 과정과 측정 괴정에서 발생 
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f「actionation)를 기준치 δ 13c = -25 %로 보정하여 나온 것잉니 

다 시료의 연대는 l ibby으| 14c 수영 8033 y「를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ad i oca「bon age)의 단위인 BP(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으| ι 출은 표준편 

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먼 연락 바랍니다. 몬 문석의 

논문의 사온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1670 ± 40 

결과 보고일 20 1 3년 6월 21 일 

pMC 
(%) 

-26.16 

탄산엽 제거를 위한 산 및 엽기 처리를 함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combusti on 과정을 거치고, 「educti 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 됨 

8 13c 

(%) 

결과 lSNU13-0591 

SNU13-059 

LAB 번호 

길!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주시면 고맘겠습니다. 

시료랑 
(mg) 

측정에 대한 

4.3 

시료설영 

cha「coal

시료 접수일; 2013년 2월 6일 

시료 제출자; 중앙문화재연구원 

* 첨부 ; 연대 눈금 맞충 결과 

AMS 

고양 역절산 유적 

8호수혈유구-φ 

시료 ID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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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고앙 역절산유적(1채 

• 앤데 눈금 맞춤 결과 (Ca li b「ated Ages) 

시료 ID 방사성 탄소 연 대 (BP) 
연대 눈금 맞춤 웰과 

(Ca librated Ages) 

고양 역절산 유적 

8호 수혈유구-@ 
1670±40 AD 380 

AbllOI§이rπ&,· r~ R"md •I (200>.,C"C•l•J 10 D ... "'"~Y '200” N>cJ'412"""'•찌''""여 
2000BP :. 

SNU13-059 : 1670土40BP

68.2% probability 
260AD ( 3.3%) 280AD 
330AD (64.9%) 430AD 

95.4% probability 
250AD (90.8%) 440AD 

_ ,...480AD ( 4.6%) 530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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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빠
 
M 

다
。
(
」
〕
어
。
。
·
{
〕
여

.

ι
 

l 400BP :. 

1300BP -

L」 L__」

I I L_」

CalBC/CalAD 200CalAD 400CalAD 600CalAD 800CalAD 

Calibrated date 

註) Ca lib「at ion 결과는 lntCal04 ca 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 iocarbon 

43(2f\)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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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즉정에 대한 결과 lSNU13-0601 

시료 접수일 20 1 3년 2월 6일 결과 보고일 2013년 6월 21 일 

시료 제출자 중앙문화재연구원 

결과; 5 시료 ID 
고앙 역절산 유적 

8호 수혈유구-@ 

시료랑 
시료설명 | (mg) LAB 번호 

δ 13c 

(%) 
pMC |방사성탄소 
(%) | 연대 (BP) 

cha「coal 4.1 SNU l 3-060 I -24. 17 1500 ±40 

鋼「L 그 
전처리 사항. 

I I탄산엽 제거를 위한 산 및 염기 처리롤 힘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 위해, I 
|‘combustion 과정을 거치고,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 됩 I 

* 우| 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 과정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 

하는E 동위원소 비의 번화(fractionatio「1)를 기준치 δ 13c = -25 %로 보정하여 나온 것임니 

다- 시료의 연대는 Libby으| 14c 수영 8033 yr를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rad i oca「。。n age)의 단위 인 BP(befo「e present)로 나타내 었슴니 나‘ 오차의 산출은 표준편 

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온 분석의 

결과롤 기초로 논문으로 일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온 1 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먼 고맘겠습니다 

* 01 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나 밭적 관계의 

증밍자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출될 수 없습니 다-

* 점부- 연대 눈금 맞충 결과 l i 씨 | 
----」--강j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가속기연구센터(02 - 880 - 577 4) 

셔 율대 학교 가 초과학공동가 가 원 장 



160 고앙 먹절산유적(1채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밤사성 탄소 연 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고양 역절산 유적 

8호 수혈유구-@ 
1500 ±40 AD 580 

-엉-cn:lbt:I ‘001Rcircret ‘(2004)'°""'"'""""'""""'(200>): <>bd.i · 12prob ... 에m이 

1800BP - \ SNU13-060: 1500土4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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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probability 
535AD (68.2%) 620AD 

95.4% probability 
430AD (95.4%) 6S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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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BP -

L__」

200Ca내D 400Ca내D 600CalAD 800CalAD 

Calibrated date 

註) Ca li b 「ation 결과는 lntCa l04 ca 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딴 것이며 

B「onk Ramsey C ..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onk Ramsey C., Radiocarbon 

43 (2A) (2001) 355 363에 근거롤 두고 있습니다. 



흐 든 (] 0 프E프료 
도묻二드,,두묻 '' 

국고번호 T 。T도ξ,l-며0 

완 

2 구언부 

3 구연부 

4 동체부 

5 동체부 

6 동체부 

7 동체부 

8 동체부 

9 구연부 

10 구연부 

11 저부 

12 구연부 

13 구연부 

14 구연부 

15 구연부 

16 구연부 

17 구언부 

18 구연부 

19 구연부 

20 구언부 

21 동체부 

22 동체부 

23 동체부 

24 동체부 

25 동체부 

26 삼족기 

27 대옹 

28 대옹 

29 대호 

30 컵형토기 

31 -C「CJ.。거 

32 -C「CJζ~

33 합(구연부, 저부) 

• 

유구영 도연번호 사진번호 

토성 1 O-(j) 7 <6l 

토성 10-(6) 7-® 

토성 10-@ 7-@ 

토성 10-@ 7-® 

토성 10-® 7-® 

토성 10-® 7 -(J) 

토성 1 O-(J) 7-® 

토성 10-® 7-® 

1호-λ,--혀2T。T구 ’ 11-@ 9-@ 

1호수헐유구 11-(6) 9-® 

1호-~혀g프T。T구 11-@ 9-® 

2호-λ「혀2T。T구 I 12-(6) 10 @ 

2늑二"- -〈「혀2T。T구 I 12-@ 10-® 

2호수헐유구 12-® 10-® 

2늦二"- -〈「혀2T。T구 12-@ 1 O-(J) 

2호수헐유구 12-® 10-® 

2호수헐유구 13-(j) 11-(6) 

2호-λ「혀2T。T구 13-(6) 11-@ 

2늑二"- -λ「혀2T。T구 13-@ 11-@ 

2호수혈유구 13-@ 11-@ 

2호수헐유구 13-@ 11-® 

2호수혈유구 13-® 11-(J) 

2-"'二i -〈「혀2T。T구 13-(J) 11-@ 

2호-~혀E프T。T구 I 14-@ 11 -® 

2호수혈유구 13-@ 11-®l 

2호수헐유구 13-® 11-® 

2늦二t」 -〈「혀"''。T구7 14-(j) 12-(j) 

2호수혈유구 14 @ 12-(6) 

2득3; 수T혀E뉴。구l 14-(6) 12-@ 

2호수혈유구 13-®l 12-@ 

2호-〈「혀2T。T구 I 15-(j) 12-@ 

2호수헐유구 15-(6) 12-® 

2호수혈유구 15 @ 12-(J) 



162 고앙 역절산유적(1차) 

국고번호 T 。T묻ξ긍며〈그 ~7c C닙j 도먼번호 사진번호 

34 저부 2호-〈「혀E프T。T구1 15-® 11-® 

35 저부 2호-A「혀2T。T구 I 15-® 11-@ 

36 저부 2극」"'- -A「혀2T。T구 I 15-@ 11-® 

37 저부 2호-〈「혀드프T。T구1 14-® 11-@ 

38 저부 2호수혈유구 14-® 11-@ 

39 시루 2호수혈유구 15-<V 11 @ 

40 파수 2호수헐유구 15-@ 11-® 

41 님d~T~ ’ 2호수혈유구 15-® 12-@ 

42 불명칠기 2호수헐유구 15-@ 12-® 

43 구연부 3호-〈「혀2T。T구 16-0 13-@ 

44 구연부 3늑二L -〈「혀E「。T구 I 16-® 13-@ 

45 구연부 3늑」i -A「혀2「。T구 I 16-@ 13-® 

46 구연부 3호수혈유구 16-@ 13-<V 

47 심발형토기(구연부, 저부) 3호수혈유구 17-CD 14-0 

48 구연부 3호-〈「혀드프T。T구 16-® 14-® 

49 소호 3호-λ,-혀E프T。T구 ’ 17-® 14-@ 

50 뚜낌 3늑二"'- -A「혀2T。T구 ’ 17-0 14-® 

51 동체부 3늑二"- -λ「혀E프T。T구 17-@ 13-@ 

52 동체부 3호수헐유구 17-® 14-® 

53 시루 3늑」"- -λ「혀.,.,。T구 I 17-<V 14-® 

54 시루 3호-〈「혀든프T。T구 I 17-@ 14-@ 

55 저부 3늑二L 수 T혀Eπ。구 ’ 17-® 14-@ 

56 저부 3호수혈유구 17-® 14-<V 

57 저부 3호수혈유구 17-@ 14-® 

58 파수 3호수혈유구 17-® 14-® 

59 구연부 4호-〈「혀2T。T구 I 18-0 16-0 

60 구연부 4호-〈「혀E므T。T구 「 18-® 16-® 

6 1 시루 4호-〈「혀2T。T구 I 18-@ 16-® 

62 저부 4호수혈유구 18-@ 16-@ 

63 구연부 7호-〈「혀E극T。T구 I 20-® 18-@ 

64 구연부 7호-1'-혀E프T。T구 I 20-® 18-® 

65 구연부 8호수혈유구 21-® 20-@ 

66 구연부 8늑二t -λ「혀E프T。T구 ’ 21-® 20-® 

67 소호 8호수헐유구 21-@ 20-@ 

68 동체부 8늑;"- -λ「혀2T。T구 I 2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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